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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발간사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200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많은 발

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발굴에서부터 시작되어 2013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2019년 시민의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서울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웃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사

회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성

이 존중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감하며 소비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는 일은 이제 우

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 달성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가 만들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의 과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향상에 기여했음과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서

가 발간된 2023년, 우리는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 모두를 위한 사회적경

제가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걸어왔던, 그야말로 누구도 가보

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또한 연대와 협력이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그 길 위에서, 사회적경제가 사회 곳곳에서 희망으로 자리 

잡아 가리라 기대하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발전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단이, 박미현, 한경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사회적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혁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주요 주

체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이루고자 했던 첫 번째 미션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독재 

시대의 종식과 경제 호황이 정점을 찍었던 황금기이자, 외환 위기로 최악의 경제적 시련을 겪던 시

기로 강준만 교수는 이 시기를 ‘이념에서 소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치적 민주

화는 이루었지만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고민이 이 시대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 사회적경

제는 양극화된 삶의 현장에서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노동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움으로

써 복지국가 시스템을 견인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사회적경제의 시민경제 생태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2010~2020년대는 디지털 시

대의 개막으로 강력한 세계화가 촉진되는 시기였습니다. 세계화로 연결되며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

에서 선전하였으나, 그 이면의 사회문제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데믹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 또한 순식간에 전파되었습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세계화의 문제를 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사회적 혐오를 상쇄해 나가며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나가는 커뮤니티케어의 가능성

을 열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는 시민이 주인이고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시민경제로 전

환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본 백서는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시민

경제 생태계까지 발전하게 된 10년의 과정을 알뜰하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세 번째 사회적경제의 미션은 기후재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은 시민의 생

활과 매우 맞닿아 있는 다가올 미래로 지역적이면서 전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 사회적경

제는 2020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왔습니다. 모색의 단계에서 끝나

는 것이 아쉽지만, 이는 인류의 생존문제이자 경제문제며, 윤리문제이기에 사회적경제가 가장 긴급하

게 다뤄야 하는 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이 기후재난을 절박하게 고민하며 사회적

경제와 기후시민들이 함께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비전에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과정이 연결되어 10년 후 시민이 주도해 온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백서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를  
시작하면서



축사축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의 발걸음을 담

아 백서를 제작하게 된 것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5기 이후, 서울시는 늘 사회적경제를 선도해왔습니다. 광역 단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의 운영, 지역자원

과 연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혁신 등 사회

적경제의 맏형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사회

적경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환경·정치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적

경제 정부예산은 참담한 수준으로 삭감되었고, 서울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조직과 예

산의 축소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지역·유형 중심의 전국적 

연대 체계의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지역·유형별 중심 체계는 변화의 시기에 효율적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난 1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변화의 활로

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백서 제작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서는 단순한 지난 흔적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되

어야 합니다. 백서의 제작 과정 자체가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지역·유형·업종을 넘어서 사회적경제 전 영역에 

커다란 파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영역을 넘어서 전국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 내부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동행동에 적

극 참여해주시고,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에도 적극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가 그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2013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초대 이사장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

터 개소를 함께 축하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의 사

회적경제 부문과 조직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허브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사회

적경제의 첫 과제는 사회적경제의 여러 부문을 서로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산의 살

처럼 서로 연결하고 지지하며 협력하는 협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사회적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 나가는 것이었습

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부문 간의 협동을 촉진하고, 서울시 곳곳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사회적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다

양한 통로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년 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외쳤던 기후

위기와 친환경, 지역에서의 안전한 돌봄, 소외되지 않는 노동, 상생과 협력의 골목 경제 

등 사회적 가치 기반의 활동이 이제는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울 사회적경제를 돌아보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이 지금의 사회적경제의 위

상과 역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사회적경제는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의 사회적경제

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위치,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고, 연대하며 계

속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존재 이유와 비전, 목표, 철학적 기반을 

공유하며 여러 부문과 협력 및 연대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서

울의 사회적경제는 함께 걷는 한 걸음으로 연결되고 연대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굴하지도, 멈추지도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더 나은 서울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사회적경제를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서울시 사회적경제 10년 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송경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대 이사장

지난 10년의 발걸음을 담아 
백서를 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10주년과 
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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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년 주요성과

연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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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우리가 
몰두했던 것

지역생태계 구축·양적 확대 등은 성과,  

재원다각화·내부자원 연결은 한계  

진행   지난 10년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끌어 

온 1, 2대 센터장님을 한자리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우선 센터 

설립 초기를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센터 설립 과정과 초기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 기조 및 변화 방향은 어떠했나요?

이은애   2011년 민선 5기 보궐선거 후 사회적경제인들은 

서울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중앙정부의 탑-다운 방식을 탈

피해 지역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큰 비전을 세웠어요. 이를 위

해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도 함께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로의 변화와 광역 중간지원조직을 만

들어 자치구 네트워크망의 성장을 돕고, 서울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화 전략을 계획했어요. 그 과

정에서 행정과 민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어요. 전임 

서울시장님은 모델화할 수 있는 자치구 몇 개에 집중 지원하자

고 했고, 민간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했기에 

전체 자치구에 골고루 지원해서 평균을 끌어 올리는 전략을 제

안했죠. 이러한 시각차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민간과 행정이 사

회적경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설득해나가는 과정

이었어요.   

사업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는 주요 요소인 

금융, 동·이종 업종 협업과 네트워크, 판로 등을 지원했어요. 우

선 은행의 높은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사회투자기금을 운

용하고, 지역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자조기금 조성에 힘썼어요. 

또한 자치구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부터 사회

적경제특구사업까지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판

로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구매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조달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했어요. 이 외에도 

센터 초기에는 생활문제 해결 아이디어 대회를 열어 사업의 저

변을 넓혔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 사회적으로 만들기 위해 선

배 기업가들을 연계하는 피어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   앞서 이야기한 초기 전략 기조와 방향에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이은애   우선 성과를 꼽으라면 첫째,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

역화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시가 앞서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과제 및 목표로 삼고 지역의 기초 생태

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던 방향이 옳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두번째로 거버넌스에 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

책개발에 대한 공동 정책생산, 공동책임을 실현할 수 있었죠. 

당시 다른 영역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방식으로 하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거버넌스로 인한 성과가 하나둘 나오

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에서도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변화

되었죠. 무엇보다 지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는데, 

서울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일시  

2023. 9. 19.(화) 15:00~17:00

참석자  

이은애 (사)씨즈 이사장 

(1대 센터장, 2013~2019),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대 센터장, 2019~현재), 

이진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식플랫폼실 책임(진행)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2012년 4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발표한 기업 재정 지원 중심 사회

적경제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섰다. 이러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국제연대의 새로운 물꼬를 틔우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며 고군분투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노고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2013년 1월, 민관 

거버넌스 기관으로 출발해 10주년을 맞이한 센터의 두 수장을 만나 지난 10년간 센터가 몰두한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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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도 성과네요. 2013

년 센터가 개소하고 서울시가 국제연대를 본격화했을 때 국제사

회 내에서 ‘사회적경제가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제안’에 삐딱한 

시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가 의장도시까지 역임하며 사회적경제 국제 네트워크 ‘국

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가 UN 자문단 역할하는 국제협의체

로 성장했고, 여러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등 국

제사회 안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전략 방향을 실천함에 있어 아쉬운 점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금을 모아 선순환하는 시민 주

도의 상호부조형 사회적금융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했어요. 또한 초기 우리 안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대

규모 소비자풀을 확보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소비자데이터

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후발 기업들의 초기 영업비용을 줄

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을 고민했지만 이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재원의 다각화, 내부 자원의 연결 등은 사

회적경제 영역의 평생 숙제가 아닐까 해요. 

우리도 처음이라 미숙했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요. 초기에만 해도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자치구도 마찬가지에요. 자치구 차원의 고용·산업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란 어려워요. 그런 한계 

속에서 2013년 센터 사업이 시작된 거라 통섭적이지 못한 정

책적 한계의 부분을 우리 또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또한 서

울시의 부서 간 칸막이 정책을 보며 행정 혁신 없이는 민관 협

을 지원하라는 요청이 중간지원기관에 쏟아졌고, 열심이던 지

자체도 일몰제 시행 이후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사회적경제가 시민에게 필요한 존재인

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

며 초기 진행했던 업종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를 미션 중심으

로 재조직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죠. 그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추진계획’이에요. 사회적경제가 일상

에서 체감되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

제 구축,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지속가능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 인식 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내세웠죠.  

사실 2.0 발표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3년간 준비했는데 

현장의 요구가 너무 다양해서 실태조사 후에도 하나로 모아내

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 이유로 몇 번 뒤집어지며 만들

어진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적경제 2.0 계획안이죠.

조주연   사회적경제 2.0 발표가 ‘2019 서울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계

획을 발표했던 게 기억나요. 서울시가 직접 발표한 게 파격이

었죠. 지금 생각하면 무엇이 성과이고 한계였는지 명확히 구분 

가네요. 

진행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돌봄SOS센터와 연계하

는 우리동네나눔반장, 주민기술학교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사

업들이 사회적경제 2.0에서 시도되었는데요, 서울시의 주요 정책

들과도 연계되어 사회적경제가 결합했을 때 정책도 살리고 사회

적경제도 성장하는 등 상호 간의 시너지를 높이는 사업들이라 생

각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중점사업들이 채택되었나요?

이은애   2017년 센터 감사 때 지적받은 게 ‘센터장 대외활

동이 많다’는 거였어요. 당시 도시재생, 사회주택, 다문화 등 다

양한 서울시 내 부서들과 매일 만나서 회의했어요. 사회적경제 

1.0이 사회적경제의 골격을 갖추는 역할을 했다면, 2.0은 행정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사업적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민간 영역에서도 미션이 융합·복합되는 실험들이 시

작돼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정책에 이런 융합이 가능한지를 탐

색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많은 영역의 주체, 행정 부서와 만

났어요. 

해외사례를 보면 100년 가는 기업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먹거리, 주택, 돌봄 등 필수생활재 생산 기업들이에요. 붕어빵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부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이은애

치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공급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민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진행   기존에 없던 사례를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 성과도 

많았지만 모든 과정을 지나고서야 지금 알게 되는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센터의 여러 지원사업으로 지역

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고 양적 성장

도 이루었는데요. 서울시는 2019년 시민주체, 지역기반, 일상

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 계

획(’19~’22)’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수요와 현장을 반영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

이는 것이 2.0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1.0에서 

2.0으로 도약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은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양적 확대로 사회적경제 내

부는 성장하고,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했지만 우리만의 성과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양·질적 성장

에도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체감률은 낮았죠. 또한 서

울시 정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늘었지만, 현장 기

업 간 협력 속에서 자기 영역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진정성으

로 사업을 해나가는 기업은 초기에 비해 오히려 비중이 낮아졌

어요. 그러다보니 시민의 문제를 규모있게 해결하기보다는 각

자 생존 중심의 운영이 다수였죠. 생태계 지원보다 개별 기업

찍듯이 창업 기업 수만 늘린다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주거, 먹거

리, 교통, 교육 등 필수 생활재 생산에 사회적경제도 집중해야 

해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100년 가는 기

업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니까

요. 특히 도시형 마을기업의 모델은 개별적 시도를 넘어 동네

에 필요한 생활재를 사회적경제-광역-기초지원조직들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전략업종으로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어

요. 그런 고민 속에서 2.0 사업들이 탄생했죠. 

팬데믹, 서울시 정책변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진행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2.0을 실제 실행해 

간 건 2대 센터장인 조주연 센터장님입니다. 시민 체감 향상, 

시민의 경제주체로의 등장에 중점을 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조주연   제가 센터장으로 취임한 게 2020년 1월이에요. 서

울 사회적경제 2.0 시대에 맞춰 시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

태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과업이었죠. 사회적경제 

2.0의 핵심은 바로 ‘시민 중심’이었어요. 단지 소비자로서의 시

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할 것인지 기획이 필요한 단계였죠.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과 행정, 현장을 연결하는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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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었고, 실제 2.0 사업을 실행하는 단위는 시민들이 생활하

는 자치구였어요.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가

는데 있어 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특

구사업으로 경험을 갖춘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이 주민기

술학교, 같이살림 프로젝트와 같은 2.0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해주

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2020~2021년에 신나게 이루어졌죠. 

센터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부

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생태계 조성

에서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어요. 

아쉬운 점은 사회적경제 2.0 초기사업이었던 공동주택 같이살

림 프로젝트의 경우 2년차 때 서울시가 직접 실행기관이 되면

서 사업이 관료화되었던 점이에요. 실제 사업을 실행하던 현장

에서 문제 제기도 많았죠.    

진행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본격화한 시기는 코로

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시기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기반으

로 움직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타격이 컸죠. 사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조주연   팬데믹으로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추

경 예산이 나와도 코로나-19로 사용이 쉽지 않은데다 사업 기

간도 짧아서 실행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팬데믹으로 오히려 가능성을 본 사업도 있어요.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가 그

것인데요. 소상공인들이 골목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력과 

이은애   박원순 시정을 준비하면서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는 행정-중간지원조직-현장이 분절되지 않고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인 공동생산, 공동운영의 경험을 해보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어요. 2012년 상반기 서울시가 사회적기업과를 만들면서 

사회적경제 1.0 발표를 위한 준비 TF가 생겼어요. 그런데 TF에

서 최종 정리된 내용을 보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위주로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민간이 의견을 내면 행정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은 거버넌스가 아니다’는게 민간의 입장이

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수평적으로 운영되던 충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에서도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결과 기존 TF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와 민간의 

대표를 공동대표로 세우고 민관이 같이 결정하는 합의제로 민

관정책협의회가 탄생하죠. 초기에는 시장님은 물론 전체 실·국

장이 참석할 만큼 위상이 높았어요. 현장 대표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렇게 1년간 진행되는 걸 보며, 마을공동체, 청년 

등 다른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전환하

기 시작했죠.

오히려 초기에 힘들었던 건 민민 네트워크였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각 부문이 정부부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3

년 정도 지나면서 각 부문의 특성을 알아가며 함께할 수 있는 것

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도 자리를 잡아나갔어요.     

조주연   서울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방식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확산되었죠. 그 중 하나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소통하

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이 방식의 한계도 명확해요. 당시 저는 센터를 재단 방식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재단으로의 운영 방식이 그나

마 외부의 정치적 변화에 부침이 덜하기 때문이죠. 혹 앞으로의 

거버넌스나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요?   

이은애   저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해 만든 민관 합

작식의 제3섹터형 재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공공 출연재

단은 감사 한번 거치면 규제 중심의 관료화의 길, 현장과의 괴

리가 커지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가 너무 커서 찬성하

지 않는 입장이에요. 민간재단으로는 공신력과 정책 영향력이 

떨어지고요. 서울시가 이명박 시정 당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

하면서 티머니 카드사를 민관합작사로 만든 것처럼 사회적경

제 영역도 민관합작 재단을 설립해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실험

해보았으면 해요.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

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성화시킴으로서 골목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

려 생활권 근방에서 소비하고, 정주 기간이 길었으니까요. 코

로나-19로 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의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사

회적경제특구와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민네트워크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

원센터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진행   서울시장이 바뀌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

도 급선회하면서 어려움이 컸을 듯합니다.  

조주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사회적경제담당관실 예

산이 절반가량 축소되고 센터 예산이 줄면서 직접 사업이 어려

워진 상황이에요. 센터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구 예산이 줄어들

거나 운영방식이 바뀌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어 안타깝게 생각합

니다.  

민관·민민 네트워크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선보여 

진행   서울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거버넌스를 생각하

면,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가지며 일했던 시절이 아득하게

만 느껴지는데요. 거버넌스에 대해 더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내 자기반성 통한 혁신 일궈야

진행   인터뷰를 진행하며 성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사회적경

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조주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NPO 등 서로가 협력하

고 통합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사회

적경제를 넘어 다양한 변화의 주체들과 협력의 고민이 필요합

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자기 평가와 더불어 같은 영역 간에 모여서 이후 방향을 같이 

준비하고 논의해갔으면 합니다.   

이은애   각 영역이 자기 주도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협력이 

쉽지 않죠. 사회적경제는 실행력이 뛰어나지만 지금보다 더 시

민 중심이 되려면 다른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

서 앞서 얘기하신 데로 우리 안에서부터 평가하고 성찰하는 자

리를 가졌으면 해요. 각자도생의 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마지

막 믿는 구석으로 사회적경제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한지, 어디까지 연대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합

의해 나가야 해요.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부

분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어 지금의 위기를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부

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또한 그 합의가 곧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경제가 위기라는 얘기가 많다. 정부는 사회

적경제 예산을 삭감하고,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

회적경제 정책을 벌였던 서울시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

의 축소를 알렸다. 물론 큰 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시민들의 삶이 파편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 사회적경

제가 더 이상 시민들 속에 있지 못하고 호혜의 경제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서는 협동과 호혜가 이루

어지지 않는 현실이 진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두 수장의 

얘기 속에 그 답이 있다. 각자도생에서 융합의 시대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

산조직과 생산·소비·투자운동과의 조화로 변화되는 패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안에

서부터 자기 성찰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NPO 등 
서로가 협력하고 
통합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조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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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766

2023 

전체 조직 수(누적)

6,169

16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년 주요성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일반현황

*자활기업: 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연차보고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등 포함

*마을기업: 센터 내부자료

* 소비자생협 매장: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 홈페이지 공개자료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2021.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자원조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인프라 구축 현황

기  자치구 기금

조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센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  사회적경제특구(18년종료)

공  사회적경제 공간(자치구 센터) 

공   사회적경제 공간(서울 센터) 

 *23년 공간운영 종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구로구)

�  2013년   �  2023년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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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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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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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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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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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특  공  

중랑구

  

도봉구

  공  

강북구

   공  

성북구

  특  공  
동대문구

  공

성동구

기   

  공

광진구

 

  공

강동구

기  

 특  공

송파구

  공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공

동작구

  특  

용산구

  

중구

  공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기    

 공  공  

마포구

   공

영등포구

  공

금천구

   공

구로구   공

양천구   공

강서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전체)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비자생협(매장)   

약  3.4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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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1,845 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기업 성장 지원 거버넌스 구축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민간시장 활성화

캐빈닷넷

�  SnS 팔로워 수

�  SnS 참여 수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 

■  센터 위탁 운영

*23.9.30.기준

167

205154

267

126

461

120

405

101

412

2017 2018 2019 2020 2021 

* 23년 미집계

컨설턴트 수 (누적인원)

1,012 명

지원사업 참여(2013~2021년) 통합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공공시장 확대(2015~2022년)

연계매출

62,967백만 원

 

참여기업

1,496 개

연계매출

9,294 백만 원

 

참여기업

1,793 개

방문자 수 (누적)  32만명

페이지뷰 수 (누적)  187만회

콘텐츠 발행 수 (웹사이트/SnS 누적)  999개

18,643

10,275
11,202

7,210

4,887

3,762
2,390

2,790
2,988

3,158

3,737

4,008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 2022 202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  교육과정

�  교육기관 

연도별 아카데미 플랫폼 등록 추진 내용  

(2015~2021년 종료)

위키서울 (2012~2016년)

실행팀 195

우수실행팀 50

교육과정

175 식 

 

참여자

12,980 명 

민관정책협의회(2013~2021년)

위원회(누적인원)

142명 
회의수(테이블) 

194회

부문별/업종별 네트워크(2013~2021)

네트워크 지원사업  60건 / 오프라인 행사 97회

참여기업수

기업 수 444 개 / 참여자수 3,378명

해외연수(2013~2020년)

연수과제 81개 / 참여자수 242명

학습동아리지원(2013~2015년)

지원 수 54 개 / 참여자수 673명

지원사업 협약서 

862 개

아이디어 수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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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홍보 확산 중간지원조직 운영 

�  현원   �  사업계약직   �  총 인원

기관 수 (누적)발행 수 누적 (2013~2023년)

인원 (누적)누적 구독자 수 

sehub.net 월평균 방문자 수

SNS 구독자 센터 제작 발간물

벤치마킹 기관방문 (2013~2019년) SE:LETTER

 유튜브 

1,280명

307 개220 건

5,439 명11,292 명

약  2.5배 성장

2023년

10,522 명
2014

4,250 명

센터 예산

386개14,256명
 인스타그램 

2,956명

결과 및 성과보고서 

149개

자료집 및 안내서 

93개

 페이스북 

10,022명

연구보고서 

144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사업비

�  운영비

�  인건비

�  추기위탁사업비

�  총 사업비   

6,693

3,448 38

21

21

3,659

295

248

260

272

260

332

912

1,019

1,215

1,076

1,146

1,252

1,536

1,261

1,431 276 715 3,918

1,9101,717

3,138

2,860

1,031

228 910 1,6372,201

1,024 463,809

4,434

132

225

225

225

6,340

4,834

4,976

5,058

5,104

4,961

4,656

8,488

6,018

4,642

2,53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

13

5

17

4

18

5

18 19

5

20

11

23

5

24

17

24

1

21

2

현원 

214명

사업계약직 

41명

총 인원(누적) 

 255 명

16
�

22
�

22
�

23
� 19

�

25
� 23

�

25
�

34
�

29
�

17
�

(단위: 백 만원)

 * 매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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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연혁

2014

01.~12. • �자치구 생태계 조성 사업(지역특화사업단) 운영 

03.~12. •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동화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희망살롱 정기운영 

(자율공시, 상호거래, 일본노협초청토론회, 도시농업 등) 

04.~12. • 상호거래추진단 발족 등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정책/기술연수 (영국,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04.09. •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업무협약  

<사단법인 선>

04.16. • 서울시 사회적경제 포털 확대 개편 오픈

05.14.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05.~11.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06.~12.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전략 업종 개발, 설명회, 매뉴얼보급 등)

06.~12. • 월간 ‘자치와 협동’ 연계 사회적경제 기획기사

08.~12. • 사회적경제 통합 경영 컨설팅 지원(회계, IT, 일상경영상담 등)

09.16. •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위촉

10.~12. • 제2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11.17.~11.19. •  국제사회적경제 포럼(GSEF2014) 및 창립총회 

(초대 의장 도시 서울)

‘14.07.~‘15.02.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운영

2013

01.~11. • 부문·업종 간담회

• 사회적경제 의제포럼 3회

• 상호거래활성화 TF

• 체육/문화업종 협동화사업(상암포럼)

01.23.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계약 체결 

<서울시-(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대 센터장(이은애) 취임

02.~10. • 사회적경제 자치구 청책 토론회

02.~12.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양성 

03.~11. •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 참여

03.~12.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사업 

• 공공기관 순회박람회 및 상품패키지 ‘맺음’ 개발

• 공공구매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운영

04.~12.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06.~12.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경영지원(컨설팅)

04.1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 (서울혁신파크)

06.~12. • 자치구 생태계 조성 사업(지역특화사업단) 운영 

08.~12.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11.06.~11.07. • 국제사회적경제 포럼(GSEF2013)운영 (서울선언문 발표)

12.11. •  공유경제 서울, 시민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3.10.~‘14.02. • 학교 협동조합 추진단 운영

‘13.11.~‘14.02.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안대회 ‘위키서울’

2015

01.~12.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02.05. •  사회적경제기업 회계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업무협약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03.17. • 몬드라곤 대학 창업지원 교육과정 LEINN 소개 워크숍

03.12. •  서울시 여성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협약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상담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

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 서울권역>

03.~12.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단 운영

• 사회적경제 기업 통합 경영 지원 (회계, 법률, IT, 일상경영지원)

04.~12. • �사회적경제 시민 장터 운영(신촌, 잠실, 아파트 단지 등)

• 사회적경제 기업 일상 경영 지원 (회계, 법률, IT, 일상경영지원)

• 장애인 SE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설명회, 예비주체 발굴, 시민홍보 등)

• 사회적경제 AMP과정 개강(성공회대학교)

04.01.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연구원> 교류협력 업무협약

04.29. • 서울시 사회적경제 창신숭의 협동허브 <한다리중개소> 오픈

07.~12. • 서울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추진 (6개 자치구)

08.23. • 마을기업 지원 업무 이관

08~12.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08.~10 • 친환경 생태사업 중간관리자 양성교육(건국대학교)

09.07. • 해외연사(헬레나노르베리호지) 초청 강연

09.24. • 해외연사(폴카터) 초청 강연

09.~11. • 동북4구 산관학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한신대학교)

09.~12. • 여성특화형 사회적기업 MBA 교육과정(이화여자대학교)

10.01.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 광주NGO  

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 

10.~12. • 제3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10.29.~10.30. • 서울사회적경제 주간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박람회 운영

조직운영 주요 사업 연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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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12.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단 운영

•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학생조합원의 날 행사 주관 운영)

01.~12. •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설치(창신숭의 사회적경제허브,  

세운/장위/성수 지역재생리빙랩/ 마포 생활자원기술협업작업장, 

기술혁신랩)

01.~08.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인력 직무역량강화 교육

02.~12. •  업종별 사회적경제 신규전략 사업 개발 

 (장애인, 지역기반, 세운상가,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

•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지원(바이럴, 온라인, 공동캠패인 등)

•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지원 컨설팅(경영, 전략, 법률, 회계 등)

03.17.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광주광역시협동조합연구소> 

상호교류협약

03.~11. • 서울시립대 대학 연계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 운영

04.~11. •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성공회대학교)

05.~11. • 동북4구 산관학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한신대학교)

• 사회적경제 심화 교육과정(한양대학교)

05.~12.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안대회 ‘위키서울’ 

• 서울시 생협매장 협약 및 입점 운영 ‘우리동네 협동가게’

06.~12 • �핸드메이드페어 사회적경제관, 창동하나로마트 이벤트 매장 입점 

06.02.~03.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 워크숍

06.27.~06.30. • 사회적경제주간 공공구매 홍보관 운영 

07.~10. • 자치구/교육청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

07.19.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시립대학교>  

상호교류 업무협약

08.25.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정치리더와 시민들의 만남>

08.~12. • 제4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09.07.~09.09. • �GSEF2016 몬트리올(캐나다) 총회 및  

아시아 정책대화 세션 기획 및 운영

09.30.~10.02. • 전국마을기업 박람회 체험 부스 참여(세종시)

10.21.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호교류 업무협약

11.10. •  세운상가 일대 창의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2.12. •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 • 2011-2015년 5개년 성과보고서 제작/배포

• 서울연구원 서울을 바꾸는 정책 단행본 시리즈<사회적경제편>

• 사회적경제 언론인 포럼 연계 사례집 <사회적경제 참 좋다!>

2017

01.23. • 2017년 사회적경제 신년회 

01.~12. • 사회적경제 경영 전략, 사업개발 컨설팅 (회계, 법률 상담 등 포함)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및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02.15.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안대회 ‘위키서울’ 사업종료 성과보고회

03.~12. • ‘기업영업지원단’ B2B 영업지원

•  서울시립대학 연계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화 공동사업 전략사업육성 

(마을기반 프랜차이징, 변화대응 협동비즈니스, 통합돌봄,  

특화거리 조성 등)

• 부문별 협동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전문심화교육, 업종/대상별 교육)

04.12.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개소

04.~10. • 사회적경제 시민장터 ‘덕수궁 피크닉’

04.~11. • 동북4구 산관학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한신대학교)

04.~12. • 사회적경제 생협 매장 입점지원 ‘우리동네 협동가게’

•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과정(성공회대학교)

05.01.~05. • 국제핸드메이드페어 사회적경제 기업관 개설

05.23.~24. •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추진

• 사회적경제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종사자 교육 

05.~08.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공정무역, 여성리더십, 노동, 한일교류 세미나)

06.16.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07.~12 • 청소년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교육과정 운영 

07.24. • 청소년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해냄’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10.~12. • 제5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12.28.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2018

01.~12. •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사업(회계, 법률 등)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단 운영

• 공동작업장 관리(상암소셜박스, 기술혁신랩)

02.02. • 사회적경제 신년 정책대화

02.~12.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전문심화교육, 업종/대상별 교육)

03.16.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03.22. • 사회적기업 10주년 공동기획 언론 캠페인(한겨레신문)

03.~12. •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공감마켓정’ 입점 지원

04.~11.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금융, 통합돌봄, 노통, 윤리적패션, 플랫폼 협동주의)

04.~12. • 사회적경제 생협 매장 입점 ‘우리동네 협동가게’

•  전략업종 성장지원 모델개발 

(돌봄, 도심제조업,공제금융,지역관리 등)

07.05.~06.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운영

07.09. •  <서울시-(주)우리홈쇼핑-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협약

07.~12. •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지원

• 공동주택 같이살림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

09.29.~10.14. • 2018 GSEF(스페인 빌바오) 포럼 참여

11.23.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사회연대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

11.~12. • 언론 전략 캠페인 (한국일보)

12. • 거점채널(JDC면세점) 시범 운영

12.17.~12.18. •  해외전문가 초청연수  

‘대안적 교육/보육 및 장애인 일자리’콜로키움

12.19. • 연구성과공유회 ‘사회적경제 장애인 일자리의 내일’

2019

01.18. •  <SH서울주택도공사-서울연구원-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재생기업(CrCs) 육성 및 지원 업무제휴

01.~12. •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 

(테크, 도시재생, 프랜차이즈 등)

• 지역재생기업(CRC)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우리동네 나눔반장’ 

•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경제공동체사업’  

주민경제공동체 지원

•  도시제조업 협업활성화 추진  

‘소공인 협업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기업경영 맞춤형 컨설팅 및 일상경영 지원  

(컨설팅 및 경영멘토링 등)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02.27.~28.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02.~12. • JDC 제주 면세점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  창동하나로마트 중소기업제품전시 판매장  

사회적경제 기업 입점 지원 

• 생협매장 ‘우리동네 협동가게’ 사회적경제 기업 입점지원

• 소셜상품마케터, 스마트컨슈머리포트 등 상품경쟁력 강화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업종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07.19. •  <서울시-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협약

03.14. • 서울 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

03.18.~19. •  전문가 초청 강연 ‘보건의료, 지식전수, 청소년교육’

04.17. • 서울시/자치구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교육

04.~10.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법정의무교육 지원

04.~12. •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지원

• 서울시립대 연계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 운영

• 건강한 조직형성을 위한 리더십과정

05.23~24.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활동가 종사자 워크숍

05.06.~06.22. • 한국-인도 국제협력 기술연수

06.28. • 롯데홈쇼핑 입점 및 성장지원 발대식 

06.23.~07.04. • �UNTFSSE(UN사회적경제TF) 국제 컨퍼런스 참가  

서울 사회적경제 성과 발표 및 정책교류 

07.16.~17. •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10.15.~10.18. • �중국 CSEIF(China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orum)  

초청 정책 및 사례 발표

10.15.~12.10.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지역기반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in
t

r
o

26 27

2020

01.06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대 센터장 취임 

(조주연 센터장)

01.~12. • 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JDC면세점, 생협 입점 등)

• 롯데 홈쇼핑 입점 판매 및 성장 지원 컨설팅

•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법률, 회계 등 자원연계 포함)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03.13.~20. • 코로나 19 극복 캠페인 및 마스크 지원

04.~10. • 뉴미디어 교육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하루인턴’

• 사회적경제 코로나 19 대응 우수사례 영상 제작

04.~07. •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운영

•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지원

05.~07. • 서울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간담회 ‘솔루션스쿨’

05.07.~05.13. • 온라인 공공구매 상담회 운영

• 공공구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상교육 콘텐츠 제작

05.~12. • 사회적경제언론 이로운넷 ‘이로운 서울’ 공동운영

06.~11. •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

07.~11. • 전략분야(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07.~12. •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운영

• 바이소셜 캠페인 ‘SE 크리에이터’

07.30.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08.~11. • 서비스 분야 크라우드 펀딩 운영 

08.~12.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

10.08.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시-한국공항공사>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협약

10.~12. •  지역통합돌봄 신규전략개발 ‘허약 노인 지역기반  

바른먹거리 제공사업 기본계획 수립’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포럼 

10.13.~11.19. • 사회적경제 종사자 실천학습 과정 

10.30.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 

11.~12.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시민참여 액션플랜 시범사업

12.17.~18. • 서울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보따리 토크 2020’

‘20.11.-‘21.02. • 한겨레 언론기획 ‘이웃이 경제다’

‘20.12.-‘21.03. • 골목상권 활성화를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사업

•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유통채널 역량 강화 지원

‘20.12.~‘21.05.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사업  

(소상공인-동종/유사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

2022

01.~12. • 사회적경제 쇼핑몰 ‘함께누리’ 운영

• 가치소비 플랫폼 ‘캐빈닷넷’ 운영

04.28. • 2022년 사업설명회 ‘다시 시작해, 봄’

04.~11. • 현장 수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이달의 교육’ 

05.~11. • 사회적경제 소비자 체험단 운영

•  온라인 기술 기반 청년 커뮤니티형 교육  

‘소셜콜라보레이터’

05.~12. • 서비스 업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 신진연구단 운영과 ‘사회적경제 이슈 브릿지’ 발간

06.~11. • 공공구매 온라인 설명회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

•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측정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 임팩트 강화를 위한 가치기반 역량 강화 컨설팅

07.~10. • 사회적경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다수의 수다’

07.~12. • 뉴미디어 교육 영상 콘텐츠 ‘사플리’ 제작

•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온라인 기획전 업무제휴 및 운영 

(11번가, 쿠팡, 와디즈)

08.~12. •  민간시장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컨설팅 

(디자인패키지, 홍보, VMD)

09.05.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ESG 경영 활성화 협약

09.14.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 포럼 ‘새삼스러운’ 

12.13. •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토크 2022 ‘스프링: 높이올라’

2021

01.~12. • 사회적경제 지역통합돌봄 ‘우리동네 나눔 반장 사업단’운영

01.~12. • 사회적경제 쇼핑몰 ‘함께누리’ 운영

02.~11. • �온오프라인 기획전(봄시즌 야외 판매전, 추석 카달로그 기획전,  

롯데홈쇼핑 판매, 11번가)

03.~12. • �코로나 극복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협업사업’ 추진

04.~11. • 유통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

04.~12. • 시민이 주문한 생활문제 해결 솔루션 제안 ‘시민액션플랜’

04.~12. •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가락 먹거리 클러스터 개관

05.04.~08.03. •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소셜 콜라보레이터 커뮤니티 Co-Workers’

05.~12.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 및 설명회 운영(3차)

06.~11. •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전략품목 개발(그린뉴딜)

•  사회적경제 연구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패널구축 기초연구, 사회가치지표 고도화 연구)

• 사회적경제 기업 임팩트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프로젝트 지원

06.~12. •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 사업모델 지원

06.28.~08.05. • 사회적경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Social On: Series’

06.29.~09.30. • �사회적경제 실천학습과정  

‘슬기로운 사회적경제 생활 2021 Social Mates Club’

07.~08. • 서울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간담회 ‘솔루션스쿨2’

07.19.~08.27. •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My Social Story, Our Special Steps’

07.~09.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법정의무교육

08.13.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08.~12. • 사회적경제 영상 홍보 캠페인 ‘사경을 헤매다’

09.~12. •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식문화 네트워크  

전략 수립 및 시범운영

09.~12. • 가치소비 콘텐츠 플랫폼 ‘캐빈닷넷’ 오픈

10.26.~12.10. •  사회적경제 가치확산을 위한 커뮤니티형 교육  

‘Co-Workers: 시즌2’

10.~11.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및 아카이빙  

(기후위기, 일자리, 먹거리)

10.~12. • �지역통합돌봄 신규사업 개발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 중재 시범사업’

• 온라인 마케팅 그로스해킹 컨설팅 지원

11.~12. • 조선일보 공익세션 더나은미래 ‘이것이 사회적경제다’ 연재

12.14.~15. • 서울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2021: ‘협력해’

2023

03.29. • 2023년 사업설명회 ‘다갖춘’

03.~12.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04.~11. • 실무 역량강화 교육 ‘이달의 교육’ 

04.~12. • 가치소비 참여형 마케팅 진행

05.30.~06.02.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행정타운 새활용 전시회 참여

05.~11. • 마을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06.~12. •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기획전 운영 (11번가, 쿠팡, 롯데온)

08.03.~04. • 뉴리더십 워크숍 ‘사부작’

08.26.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개봉소상공인드림창작소 내)

10.11.~13. • 2023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 참여

10.13.~15. •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 참여

11.01.~03.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행정타운 ESG 친환경 사회적경제  

전시회 참여

12.07. • ESG 역량강화 자원연게 밋업데이

12.15. •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토크 2023 ‘Circl:연결의 기록’



모두의 경제로  
새로운 연결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 서울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디지털 기술의 발

전이 가져온 진보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세계화로 다양한 문화와 관계가 교

류되고 있다. 반면에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변화로 세대 갈등과 양극화, 자원 배분

과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는 개인을 넘어 전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연

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인간 번영

을 이룰 수 있다는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시민 참

여로 기존의 일방적인 패러다임과 문화를 바꾸는 시도였고,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를 둘러싼 주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찾는 것에 있어 당사자로부터 필요를 찾는 기본에 충실하는 과정이었다. 사회적경

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조직, 기업, 시민, 전문가 등 참여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상

향식으로 논의하고, 민간과 행정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국내·외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등 이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운영에 몰두하였다.

좌담  새로운 관계맺음 거버넌스

도전  서울 사회적경제의 도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연결  사회적경제 굿거버넌스, 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위키서울(WiKi SEoUL)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

기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평가와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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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계맺음  
거버넌스

이미영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서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시작에 앞서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

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인 페어트

레이드코리아를 운영 중이며, 1, 2기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집행

위원장을 맡아 2014년 6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최영미   이미영 대표를 이어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

월까지 3기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

재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서울시 사회

적경제 정책기획단이 2012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

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범한 2013년 봄에 정책기획단이 민

관정책협의회로 전환하면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

장으로 일하게 되어 민관정책협의회 간사도 맡아 역할을 했습니

다. 민관정책협의회 업무는 2018년 12월까지 했습니다.   

장지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

센터에서 일했고, 마지막 2년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시  

2023.8.23.(수) 15:00~17:00

참석자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좌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 

협의회 사무국장  

장지연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과가 있다. 

바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그것이다. 거버넌스는 일방적

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

양한 주체가 공동의 관심사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의 사회

적경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찍이 민간과 공공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왔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구조

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전국에서 서울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10여 년 전부터 서울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실천을 주도해 온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거버넌스에 대

한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이야기 나눴다.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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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만나 협력의 싹을 틔우다  

이미영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전후로 사회적경제 민간 주

체들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거의 매주 모여서 이야기

를 나눴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회적기업만 당사자 조직이 

있었기에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씨즈, 희망제작소 같

은 지원기관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분위기였죠. 2012년 1월 서

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만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해요.

 

당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구조라 한

계가 많았어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

제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조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졌어요. 비공식기구였지만 영향력이 컸죠. 

그러다 201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변

경하고 본격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시작됩니다.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가 맡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기업), 자활기업, 사회투자,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했고, (사)서울사회적경

제네트워크가 간사 역할을 했어요. 민관정책협의회는 정책 결

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

에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러

한 논의를 위해 부문별, 의제별, 업종별, 주체별로 끊임없이 모이

고 논의가 이어졌어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

업 등의 부문별 벽을 허물어 공통의 요소를 찾고 서울시 전체에

서 어떻게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어

요. 당시 이런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신뢰, 강

력한 리더십이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장지연   당시 직접 지원에서 생태계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현장은 물론 중간지원조직에서도 강

했기에 그걸 가장 큰 기조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더불어 당사

자조직의 역할론이 중요시되면서 민간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분위기도 컸어요. 민관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중요시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없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사례라면 단연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 부문별 조

직, 지역조직,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고 (사)서울사회적

경제네트워크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원하

는 형태이다. 서울시는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

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방

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민관 공동수립·공동집행·공동

책임 구조를 갖추어 민민,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의 틀을 세웠다.

새로운 거버넌스로 민관 신뢰 높이고, 

서울 모델 전국 확산 

이미영   서울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새로

운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주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고, 이

는 지금의 서울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는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민관정책협의회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관리 및 실행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미영 

민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며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졌어요. 
김영식 

은 물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관리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는 서울시에게도 모든 

과정이 새로운 시도였기에 민간에 많이 의지했고, 민간도 주도

성을 가지고 활동해나갔던 것 같아요.  

김영식   그때 정말 자주 모였어요. 2012년 민관정책기획단 

때도 자주 모인 것으로 알고, 민관정책협의회로 전환된 2013

년 이후에도 공식 모임만 연 20~30회였죠. 분과위원회 회의, 

TF 회의 등 비공식 회의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주 만났어요. 회

의록을 제때 정리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만큼 참여하는 주체

들이 열성적이었어요. 많은 분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성공

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민관정책협의회가 회

의체계이긴 하지만 안건을 올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후반

부에나 가능했고, 그전에는 안건 통과보다 브레인스토밍 형태

의 토론이 대부분이었어요.   

최영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

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이 만들어지면서 민관정책협의회라

는 공식적인 틀에서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2014년부

터 민관정책협의회 내 많은 분과 모임이 생겼는데, 크게 2가지 

과제로 논의가 이어졌어요. 첫째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 사

회적경제에 대한 큰 정책을 만들자는 것, 둘째는 우리(민간) 간 장지연   민관, 민민 거버넌스로 만든 서울의 사업 경험들을 

전국으로 많이 확산했어요. 성과가 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서울의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하여 더 좋은 모델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 성과라 생각합니다. 

김영식   민관정책협의회가 기여한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

해보니, 첫째, 서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아

이디어를 서울시와 협의하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

입니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앞서도 얘기했듯 서울의 거버넌스 사례

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에 내려가

서 서울의 사례를 많이 알렸는데요, 지방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 형성입니

다. 민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

수한 토론을 펼쳤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

지고 헌신하며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이후 서울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가 해결해가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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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네요. 반면 새로운 시도다 보

니 한계도 많았죠. 우선 세대교체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

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미래의 사회

적경제는 어떤 모습일지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미완으로 남

은 듯해 아쉬워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후, 민관정책협의회가 당사

자 중심이 아닌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에요. 센터 이전에는 당사자조직들이 민관정책협의회 운

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에서 주체가 되었지만, 센터가 안정화되

면서 당사자조직들은 센터가 설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자문하

는 역할에 머물렀죠. 

민관 거버넌스만큼 민민 거버넌스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위

원회 구성도 했지만 논의도 담론적 수준에 머물고 진척이 별로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형식화된 거죠.   

최영미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면 자

원이 그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관과 민 사

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민관정책협의회의 역할이 있었다

고 봅니다. 센터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는 역할을 민관정책협의회가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협력적 거버넌스, 새로운 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 방식 고민해야  

   

이미영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울 사회적경제 거버넌

스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정리가 되는 듯합니

다. 그렇다면 그간의 한계를 딛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나아가려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성 이야기로 오늘의 논의를 마무

리했으면 합니다.

최영미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

지를 주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해요. 기

존의 위원회가 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에 맞는 새로

운 제도적 모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연대

의 모습은 어떠할지,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연대의 틀과 모

습을 상상해보고 실현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가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해요. 정치는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우리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무조건 멀

리하려 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시민

의 일상으로 들어갈지, 그 속에서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영   최영미 대표님이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새로운 연대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네요. 

김영식   지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연대는 조금 더 실용

적인 연대이지 않을까요. 의제를 설정하고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덜 피로하게 또 느슨하게 헤쳐모여식 연대여야 더 오

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장지연   아무래도 중간지원조직들은 성과, 실적에 대한 압

박이 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면 다중 

정체성 때문에 부문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공무원들과 더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례도 나

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민관 거

버넌스는 이후에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각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넘어 NPO나 노동단체 등 참여 주체에 대한 확

장도 필요해요. 우리의 규모는 작지만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제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할 때 조직적 위

상과 중간기관과의 역할, 민관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

하다는 게 지난 경험을 통해 얻은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시기였어요. 우리도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

오가 많았죠. 그래서 아쉬운 점도 많아요. 우선 민관정책협의

회의 조직적 위상을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내부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를 민관 거버넌스로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또 아쉬운 점은 거버넌스 형성 과

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에게 그 과정을 알려내고 모아내는 게 중

요한데, 당시에는 지역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세력이 미약하다 

보니 그런 점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또한 민관 거버넌스는 법

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막바지에

는 서울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지 않았나 조심스레 의

견 내 봅니다. 

장지연   앞서 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센터

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는 전문지원기관의 상을 향해 가다 보니 전략사업에 힘을 쏟

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전략사업이 아니라 민관, 민민 거버넌스

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움직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디에 센터 사업의 중심을 두었느냐가 지금의 모습

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미영   거버넌스 과정에서 행정 사이의 칸막이 정책, 민민 

사이에 부문의 벽을 깨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네요. 

김영식   초기에 정책기획단이나 민관정책협의회를 행정이 

신뢰하고 의지한 이유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개인의 이해관

계를 내려놓은 가운데 헌신하고 여기에 리더가 힘을 실으면서

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민간에서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부문별, 지역별 대표자들이 민간정책협의회에 참여했어요. 그

러다보니 공동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기보다는 부

문별, 지역별 과제를 논의하고 충돌하는 자리로 변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위상 또한 낮아지고 그간의 시너지도 생기지 않

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버넌스가 가진 

한계죠. 다만 거버넌스의 틀, 형식만 강조하기보다는 진짜 생

태계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참여해 논의를 가져갔더라면 어땠

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별로 새로운 주체들과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간다면 사회문제

를 더 힘있게 해결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식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려면 구성원들의 헌

신적 태도, 리더의 의지가 중요해요. 특히 거버넌스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보면 좋겠고, 거버넌스 운영의 실무 또한 

임기를 두기 보다는 한 주체가 오래 맡아서 경험이 축적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 신뢰는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고 반복되는 협력의 결

과로 서서히 축적되기 마련이다. 서울 사회적경제는 10

년간에 걸쳐 민관, 민민이 함께 신뢰를 쌓으며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바로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려면 민

민 거버넌스가 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조직 간에도 협력

과 연대가 충분치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

고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과의 교

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 경험과 역량을 

쌓는 것도 민민이 함께 해결할 과제들이다. 

사회적경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해요. 
최영미 

사회적경제를 넘어 
참여 주체에 대한 확장도 
필요해요.
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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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패러다임 전환

2009~2011 2012~2016 향후 4년 

추진 관점 사회적기업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단기적 양적 확충 중시)

시민주도 사회혁신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장기성, 고용/수익은 결과물)

지속가능한 서울혁신 

(사회문화-경제-환경 통합  

휴면기업 내실화)

지원 전략 한시적 인건비 지원 

(획일성, 형평성 원칙)

민관거버넌스 생태계 조성 

(협업단지 구축/사회책임조달  

시장조성/사회투자금융 등)

자조적 생태계 강화 

(교차보조 수익개발형 자산형성,  

사업연합 협동경제 촉진 등)

‘서울형’ 개념 서울시 선정, 지원형

(인증 사회적기업 등 역차별)

서울시민 생활문제 해결 

(공동체주거, 돌봄서비스,  

학교쿱, 에너지복지 등)

거점별 솔루션 경제 

(서울형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  

도시재생,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범주 경제활동 조직 한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정책간 칸막이 해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포괄)

포괄적 사회적경제 

(사회책임 소비&투자운동,  

지역화폐 등 기반 강화)

자료 : 이은애(2011 청책워크숍)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2013년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은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부문을 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라는 비전 아래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더불어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 

로드맵에서는 정부-시민사회-노동계 협업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 ‘퀘백식 거버넌스 모델’을 거쳐 

‘유럽식 사회적 자본 기반형 모델’로의 진화를 제시하였다.02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주체역량 강화

•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

• 협력네트워크 강화

• 핵심주체 육성

• 시민참여 확대

    사업서비스 지원

•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 재무관리협동조합 육성

• 클러스터 공간 지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확산

   시장조성

• 공공조달시장 확산

• 민간시장 확대

• 상호거래 증대 

    자본연계

• 사회투자기금 운용

• 혁신형 기업 육성

• 거버넌스 강화

• 자조기금 육성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조직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

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주체 역량 강

화·시장 형성·기업 성장지원 서비스·기금 및 자본 연계 등 기업 성장 지원과 부문 및 업종을 통합하는 

협동경제 기반 조성,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시민의 생활권 단위인 자치구를 육성하는 지역화를 추

진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의제 중심의 혁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서울 사회적경제의 도전

사회적경제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서울시는 200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2년까지 1,000개의 신

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2년간의 인건비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

정되면 1년 차에는 90%, 2년 차 60%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 운영은 분명 고

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실현하는 기업은 

설립 이후 성장을 위한 간접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면서 성장 기회를 놓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당

시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했던 411개 기업 중 2년차로 지원 중인 기업 230개, 인증기업 48개

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133개 기업 중 연장배제, 자진포기, 약정해지로 89개 기업은 지원이 중

단되고, 2년 지원 종료된 44개 기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49개

(36.3%), 문화교육분야 130개(31.6%)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환경주택, 보건복지 등 시민의 일상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등장하

였다.01 

민선 5~6기(2011년 10월~2017년 6월) 서울시는 “함께 서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

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사회적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

할 수 있었다. 서울은 자본주의가 집중되는 경쟁의 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파괴와 더불

어 민주화와 다양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욕구가 혼재된 곳이다. 이러한 커

뮤니티 기반이 약한 메트로폴리탄 도시 서울에서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서비스

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성

과는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대안 경제이자, 서울시 혁신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기존의 단순한 재

정지원과 창업 육성을 넘어 서울 시민의 참여,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치

소비 우호적 시장조성,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02.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보고서, 정태인, 2013.

01.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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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 조성 전략 및 목표

    협동경제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협동 촉진과  

공유경제망 구축으로  

자조적 자립기반 조성

• 공유자산 형성 촉진

• 사회적자본 형성 기여

    지역화

•  지역순화경제 실현 및  

전략거점 자치구 육성

• 지역의제 합의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혁신인재 양성

•  간접지원(금융, 시장조성)  

내실화

•  통합적 지원인프라 구축

    혁신가치 창출

•  시민체감도 높은  

생활의제 혁신사업 확대

• 다중이해자 참여 강화

• 우수사례 복제 확산

• 거버넌스 실현

    통합성/책임성 제고

•  증거에 기반한 정책 실현

• 융복합 추진체계  

01 02 03 04 05

•  생활문제 해결로 시민만족도 제고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  경제민주주의 확장에 기여

사회적경제 자조역량 강화로 재정지원의 마중물 효과 극대화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기반 마련

서울시는 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나갔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유지

하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2013년 3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4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

매 촉진과 판로 확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서

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5., 2013.3.28>

2013년 3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며,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서울시 사회적경제 제2의 도약 

2019년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발표하며 제2의 도약을 위한 계획을 알렸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에서는 2012~2018년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적극적인 서울시민

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해법제시로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고, 관 주도의 민관협치 거버넌스에 

민간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기업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경제 공간확충의 필요에 

대응하는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갔다. 가치소비 확산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민

간·공공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친근하면서도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방식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전환을 도모하였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활성화 방향

• 민관협치로 공동정책 생산

• 사회적경제 협동 기반조성

• 자치구 지원을 통한 지역화 도모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개발, 보급

• 신규 협동조합 중심 양적 확대

•  시민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

• 융합형 민민·민관협치 강화

•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

• 공공 및 민간판로 확대

•  공간 및 사회적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 강화

 9  서울시민의 생활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제시와 시민체감도 향상 

 9관주도 민관협치→ 민민/민관협치 강화

 9  사회투자, 기업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 공간 확충 등 기반 강화 지속

 9  가치소비 및 윤리적 소비자층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기업중심 생태계 조성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1.0 (2012~2018) 사회적경제 2.0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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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민간과 자치구 단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 4대 

부문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부문·업종별 협의회와 사회적경제 조직,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 참여로 서울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이 단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행정과 파트너가 되었으며, 행정은 민간과 

협력으로 만족도 높은 정책 실현의 경험이 축적되었다. 정책을 함께 계획하고 만들어가며 서울의 사회

적경제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넘어 국내외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던 2012~2013년 초기 수많은 회의와 논의로 거버넌스를 이

끌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비전에 공감하며 헌신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되지 않

았다. 2021년 이후에는 정치환경의 변화로 정책의 생산과 설계 과정에서 거버넌스 방식을 활용하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량적 성과 창출의 압박 속에 기존에 작동하던 거버넌스가 힘을 잃었

다. 상황과 환경은 늘 변화하고, 사회적경제가 확장되고 성장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에 서

울의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성장의 기회로 삼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연대라는 공동의 목표 부문·업종의 연결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부문과 업종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경제로 통합적 인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영세 자영업 공생, 협동조합과 사

회적기업의 지역화를 도모하면서 기초 지자체와 정책연대 강화로 기초 단위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종별 인프라 확충을 모색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컨소시엄과 내·외부 연대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2014년 컨소시엄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서

울시의 의제 도출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 자치구 

순회 정책토론회로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주체와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결

성을 촉진하였다. 이는 이후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자치구 지원센터 설치를 위

한 기초 논의로 이어졌으며, 부문 간 네트워크로 서울 사회적경제 부문협의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

다. 또 업종 네트워크와 조직 간 공동사업으로 업종협의체(사회주택협회 등)의 형성과 업종별 전략 사

업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부문과 업종

을 연결하여 사회적경제 부문·업종별, 이업종 조직 간의 컨소시엄으로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동사업

을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 굿거버넌스, 민관정책협의회

협력과 신뢰로 함께 나서는 항해 

20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여 서울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주

무부처에 따라 구분되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서 

사회적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였

다. 그 결과, 2013년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허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과 사회적경제 현장이 정책 

실천을 공동생산·공동지도(co-guidance)하는 민간과 행정이 결합한 새로운 거버넌스인 ‘민관정책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민관정책협의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94회 월례회

의 및 분과회의 등을 운영하였으며, 민간과 행정의 참여형 혁신 거버넌스03의 사례가 되어 다른 시·

도로 확산되었다.

2013년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운영목적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및 민민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의 및 협력 강화

간사기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회 참여   서울지역 사회적경제 제 부문 및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과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인재양성, 공공구매 등) ※ 사안에 따라 참여기관 추가 결합

협의회 운영 목표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개발

•  서울시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의 민민 거버넌스 구축 지원 및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

•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의제(인재양성, 공공구매 활성화 등)별 정책사업 개발 

•  사회적경제 제 부문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 구축 및 주체별 협력 방안 논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정책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협의 채널 

•  사회적경제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경제 제 부문 간 의견 조정 및 정책 자문 수행

협의회 운영 구조

실무위원회

지역공동체 거버넌스tF민간위원회

인재양성 로드맵tF

필요시 tF 추가 운영

사무관

민관정책협의회 

대표단

2013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역동의 현장이었다. 서울시 행정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경제 활

성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협력을 도모해가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정책 칸막이에 나뉘어 

있던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람들은 칸막이를 넘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부문과 업종을 넘어 협력

03.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식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

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

(오승은,〈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연세행정논총》. 29권. 

51p.)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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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서울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책적으로 적극 도입하기에 앞서, 사회적경제는 일찌감치 세계 여러 곳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캐나다 퀘백주,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시가 대표적

인 예로, 자본주의가 가져온 양극화와 소외,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경제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

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서로 배우고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민-

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의

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고자 ‘GSEF 2013’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 참여한 

세계 도시들은 사회적경제를 더 많은 도시로 확산하기 위해 10개의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선언」을 결

의하였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 서울선언문(2013) 10대 실천 방안

1.  각 지방정부는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4.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 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 수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다. 각 도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을 개발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조직

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

를 통해 빈곤 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2013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공모내용 •  사회적경제 부문별·업종별 협의체 구축 및 회원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  사회적경제 부문별·업종별 협의체 내·외부 간의 연대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간 컨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사업 모색 등

신청자격 •   부문별 협의체는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의  

최소 5%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각 부문별 연대조직

•  업종별 협의체는 동일 업종 기업의 회원이 5개 기업 이상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프로젝트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신설 협동조합협의체 준비모임 포함

응모제한 •  회원이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기관

•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

•   자치구단위 협의체 구축, 지역활성화 지원사업과 중복은 응모 제한 

(단, 광역 수준으로 확대가능한 사업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부문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5% 미만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 

초기(2013~2014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목표는 부문·업종단위의 공동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사업화 이전에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적경제 신생조직들을 연결해 연대·협력 기반을 구

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동사업과 네트워크로 도출된 의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

결하기 위한 사업화와 전략사업으로의 고도화 필요성, 업종·부문의 네트워크로 조직화 된 구성원의 조

직화율을 제고하여 당사자 조직의 자립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2015년부터 두 가지 방향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자생

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의제를 해결하는 전략사업으로 분

리 운영되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의 변화

2013~2014 2015~2021

사업명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 부문/업종별 네트워크 강화로  

공동사업 활성화

•   부문/업종 협력사업 지원으로 연대와  

협력 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내용
•   부문/업종 컨소시엄 의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   부문/업종 회원 조직화 확대 및  

활동가 역량 강화

추진성과

•   부문/업종 컨소시엄 공동사업 28개/444개  

기업 참여 

•  기타 의제발굴 포럼 등 97회 3,378명 참여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협의체 지원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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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년도별 운영 국가 및 주제

2013.11.05.~07 대한민국 서울 •  협동의 새로운 발견

•  서울선언문 발표

2014.11.17.~19 대한민국 서울 •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변화를 위한 연대’

•  서울시 초대 의장도시 선발, GSEF 사무국 서울 유치

•  GSEF 헌장 채택 및 배포

2016.09.07.~09 캐나다 몬트리올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

•  지식공유플랫폼(C.i.t.i.E.S) 출범

•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연임

2018.10.01.~03 스페인 빌바오 •   사회적경제 도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2021.10.04.~08 멕시코 멕시코시티 •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

•  프랑스 보르도(Bordeux)시 의장도시 결정

2023.05.01.~06 세네갈 다카르 •   사회연대경제와 지역:  

지역사회를 위한 비공식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2023년 4월 18일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결의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OECD, ILO, UN으로 이어지는 국제기구의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

었다. GSEF의 활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지방정부 주도의 활동이었다. UN결의안으로 더욱 다양

해질 지방정부의 정책을 기대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생태 및 사회적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각국 민-관 조직의 협력과 전 세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성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제안하는 GSEF의 창립 결의문을 되새겨본다. 

이후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 서울을 주축으로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A)를 구

성하였고,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2014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04 창립총회 운영을 준비

하였다.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와 2013년 참여도시 및 국가 국제 자문단그룹 등 다양한 주체들과

의 협력으로 공식 명칭을 GSEF로 확정하고 2014년 창립총회 포럼을 운영하였다.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역할 및 사업 내용

GSEF 창립총회-조직구조 정착

•  2014년 상반기 회원국 간 회의를 통해  

2014년 총회 사무 의임 결의,  

2015년 공동사업 계획 논의 

•  2014년 하반기, 2016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공동사업 추진 논의 예정

•  이후 2016년도 총회 준비 주력, GSEF 발전 

방안 수립 및 회원도시에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활성화 촉진 

우수 SE 모델 아시아 확산

•  아시아 지역 GSEF 회원도시 중 4~5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등의 우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확산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에 동의하는 

GSEF 회원 아시아 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확산을 위한 소셜

프랜차이징 지원

GSEF 회원국 일상 소통 강화

•  GSEF 회원 도시간 사회적경제 정책 정보,  

지식, 경험 공유, 회원 확대

• GSEF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매월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다국어 인쇄물 배포 및 언론홍보 등

대륙별 순회 컨퍼런스 및 정책대화

•  북미, 유럽 등 사회적경제 순회 컨퍼런스 개최 

→ GSEF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도시 확대

•  국제사회적경제 맵핑 및 도시정책 조사연구  

추진, 행사 통해 전파 

•  연간 운영위원회, 아시아 및 유럽간 정책대화, 

격년 포럼 개최를 통해 교류 및 국제 의제 설정 

SE 국제기구 연구사업 지원

•  GSEF 회원도시 공동실천 의제 개발 및 실천 

전략 연구

• 서울 SE 발전모델 국제적 확산 위한 조사연구

•  SE 업종, 부문별 상호 촉진을 돕는 국제협의체 

발전 로드맵 개발

2014년 창립총회 이후 2년마다 국제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서울시는 의장도시로서 GSEF 사

무국을 설립하여 센터에서 진행해 온 국제네트워크 업무를 이관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 사회적경제

를 홍보하고 국제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대륙별 정책대화 운영,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국제포

럼 등 다양한 국외 기관과 연대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의 공동 참

여로 만들어진 최초·최대의 사회적경제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시는 의장도시로서 

2014~2021년까지 소임을 다하였으며, 2021년 프랑스 보르도(Bordeux)시가 의장도시로 선출되면서 

사무국 또한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0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

총회’는 GSEA(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으로  

추진되다가 나중에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으로  

바뀌었다. GSEF의 설립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GSEF(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2014 백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013년 GSEF (서울)

2.  2014년 GSEF 창립총회  

및 포럼(서울)

3. 2016년 GSEF (몬트리올)

4. 2018년 GSEF (빌바오)

1 32 4

https://sehub.net/archives/31659 
https://sehub.net/archives/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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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추진 내용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모으고 엮고 세우다 

서울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체계를 

재조직화하는 것이 거버넌스라면, 사회적경제 현장의 사람들을 모으고, 엮어내고 세우는 일은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사회적경제 인재풀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은 사

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핵심 전략이다. 센터는 2013년 서울의 사회적경제 

인재상 및 역량모델 수립으로 로드맵을 구축하고, 2013부터 2018년까지 증가한 수요에 맞춰 대상 맞

춤 교육,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공모 및 운영, 전문가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계 과정, 학습동아리 

지원 등 전방위적인 교육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이 확산되었다. 또 2015

년 사회적경제 강사와 교육 정보가 모이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풀을 통합관리하고, 교육 수요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카데미 플랫폼은 2021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50개 교육과정, 668개 교

육기관이 등록되었다.

기업 성장 지원

기업 성장 단계별 인재양성 교육 운영 방향 변화

창업지원 기업가 리더교육 조직문화 조직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

청년활동가 활동 지원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청년 및 시민대상 

커뮤니티형 교육 운영

교과과정 외 게임 및 

뉴미디어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세대 유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2013~2017) 

초·중·고 교과 과정 개발 선행 연구

학교밖 청소년 사회적경제 기업 진출

위키서울(2013~2016) 

학교협동조합 교육, 설립, 활성화 지원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체험/실행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킹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전략 제시

주체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재양성 공동기획단/자문위원회 운영

청년혁신활동가 및 학습동아리 지원

인재양성 로드맵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인재양성 로드맵 제시

사회적기업가, 리더, 전문가 등 활동 주체 교육

주제별 교육 공모사업을 통한 다각화

강사/컨설턴트 양성 

대학연계 과정 

전문인력 양성

업종별 전문 교육

현장지원 전문 인력 확보

대학 등 교육기관 대중화/체계화/전문성 강화

활동가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일하는 

1.  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원연수과정

2.  2015년 대학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성공회대  

AMP과정

3. 2015 몬드라곤 LEinn 워크숍

1 3

2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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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래세대 유입과 사회적경제 관심자 및 일반 시민의 동기부여를 위해 뉴미디어 교육 콘텐츠 기

획·제작(2020~2022년), 비대면 온라인 교육장 구축(2022년), 커뮤니티 기반의 문제해결형 워크숍 교

육 등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잇고, 엮고, 모으는데 따르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뉴미디어 영상 교육 콘텐츠 목록

•  사회적경제 골든벨 Ⅰ,Ⅱ

•  N년째 스터디 중: 협동조합 소개

•   걸어서 사경속으로: 우리동네나눔반장, 같이살림,  

주민기술학교 참여자 인터뷰

•   동상이몽 vs 이구동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인터뷰

•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고나: 전문가 토론

•   <기후위기> 2050 탄소중립,  

정해진 미래를 살아가는 법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지역소멸> 지역과 동네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혁신가로 성장하기 

- 홍순연 로컬바이로컬 대표

•   <일자리> 청년에게 제안하는 매력적인 대안 일자리 

- 노순호 동구밭 대표

•   <불평등> 고립과 불평등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 

-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적경제 

- 강수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19년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발표하면서 서울 사회적경제는 또 한 번 전환기를 맞는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 향상과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한 전략사업이 추진되

었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또한 이에 맞춰 추진역량 제고와 지원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략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청년, 청소년) 유입에 집중하였다. 

또한 서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연계 과정을 운영하였다.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7개 대

학과 13회 전문가 양성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원 학위개설 및 AMP 과

정 등으로 운영이 확대되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대학 연계 전문교육 과정 운영 내용

년도 교육과정 교육기관

2014 대학 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대학원 교육과정 성공회대학교

2015 대학 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대학원 교육과정 성공회대학교

동북4구 산·관·학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한신대학교

여성 특화형 사회적기업 MBA 교육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사회적경제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시범사업 계원예술대/중앙대/서울대

2016 사회적경제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운영 성공회대학교

CEo 아카데미 한신대학교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교육 프로그램

협동조합 기획창업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심화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사회적경제 심화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한양대학교

2017 성공회대 AMP 과정 성공회대학교

동북4구  산·관·학 연계 리더 문제해결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한신대학교

2018 사회적경제 AMP 과정 성공회대학교

더불어 사회적경제 미래세대 인재양성에도 힘써왔다. 2014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서는 초·중등 사

회적경제 교과서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고, 2015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

정 개발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자율공

모에 있어서도 청소년 대상 청소년협동조합 교육 아카데미를 추진하였다.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2016년부터 센터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일상 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 세무과-서

울시립대-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MOU를 체결(2016. 2. 23)하였다. 현재까지 ‘찾아가는 회

계·세무 서비스’를 통해 센터는 참여 대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과 매칭하

는 역할로서 8년간 협력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회계·세무에 대한 컨설팅을, 협

력기관 및 대학생에게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고 알리는 사업으로 꾸준히 운영 중이다.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50 51

모
두

의
 경

제
로

 새
로

운
 연

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 인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2013년 이후 현재까

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인재가 발굴되었고,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

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한 인재양성은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과 공동체까지 이어진다. 이에 

보다 다양한 인재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자기 역량을 펼치고, 이러한 인재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조직과 나아가 사회 전반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하여 인재를 찾고 연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자 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센터의 교육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면활동 중단으로 인한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전면화하고 서울의 사

회적경제 현장과 함께 세계적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였다. 교육 또한 이에 맞춰 비대면 상황에서 새롭

게 개발되고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온라인 마케팅 통합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하였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 또한 많

은 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점차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종사자, 관

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비대면으로도 각 주체별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

적경제에 지속하여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2023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요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이달의 교육 사회적경제 종사자 •  현장 맞춤형 주제별 교육 진행

•  세무·재무, SnS 마케팅, 저작권법, 문서툴 사용 등 온·오프라인(실습형)교육 진행

•  교육 기획 전 설문조사를 통한 필요 역량을 파악하고 연간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회적경제 종사자 •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기관 종사자 소통 역량 강화

•  직급별 소통과 협력의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

커뮤니티형 교육 청년 및 종사자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방법론 및 사업 설계 코칭

•  커뮤니티 빌딩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사업 아이디어 기획

1.  2022년 커뮤니케이션 교육  

‘다수의 수다’ 

2. 2023년 이달의 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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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양성공동기획단

• 인재양성플랫폼 개발

• 대학연계과정 1식

• 교육과정 개발 운영 30식

• 학습동아리 16개

• 협업연계 전문가 1식 

• 전략분야전문가 1식 

• 업종대상별 교육 8식 

•  코로나-19 솔루션스쿨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 인재양성로드맵 수립  

• 인재양성공동기획단

• 교육과정 개발 운영 39식

• 학습동아리 29개

• 업종 대상별 교육6식 

• 법정의무교육 1식 (4개권역)

• 인재양성 자문위원회 

• 인재양성플랫폼 운영 

• 대학연계과정 6식

• 교육개발운영 20식 

• 학습동아리 9개

• 인재양성 자문단

• 분야별 종사자 교육과정 3식

• 커뮤니티형 교육 2식

• 시민 동기부여 교육 1식

• 대학연계과정 5식

• 분야별 교육과정 11식 

• 신규주체발굴

• 인재양성 기획단

• 분야별 교육과정 4식 

• 온라인 교육장 구축 

• 교육 영상 <사플리> 5건

• 대학연계과정 2식 

• 분야별 교육과정 26식 

• 신규 주체 발굴

•  심화과정 (3식):  

AMP과정, 리더쉽, 창업사관학교 

• 업종·대상별 교육 (8식) 

• 법정의무교육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 예산 및 추진현황 개요(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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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

열림과 연결의 지식공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내가 사는 도시와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고, 나아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움

직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

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연결되고자 힘써왔다. 서울이라는 경계를 넘

어 도시와 삶을 바꾸기 위해 도전했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었던 해외연수는 생

각을 현실로 만드는 자산이 되어 지역의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동체 지향의 

기업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기술연수: 주요 의제별 문제해결의 사례를 답사하고,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함 

•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자산화 등 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의 결합

•  주민 참여형 돌봄, 장애인, 학교 협동조합 등 수범사례 교류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적용 등 사례 

정책/전략 기획연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및 전략사업 벤치마킹 

•   캐나다 퀘백시, 스페인 빌바오, 이탈리아 볼로냐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정책 중심의  

사례를 탐방

•  국제 사례 초청 및 수범사례 학습과 교류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운영 등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해외에 있는 사회적경제 사례 학습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를 전파하

기 위한 초청에도 적극적이었다. 해외 선진 사례 및 이슈에 대한 외부기관 초청 컨퍼런스와 대면하기 

어려웠던 해외연사 초청 강연, 직접 방문한 해외연수 사례 공유회 및 보고서 발행 등 국내·외의 사회적

경제 사례를 전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키서울(WIKI SEOUL)

아이디어로 서울을 바꾸다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럿이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 속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이다. 사회적경제를 생활 속에서 만들

어가며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

화를 목표로 2012~2016년까지 5년간 열렸다. 

위키서울 진행 과정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록
〉

프로젝트 

실행팀 선정
〉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수행 중간 점검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자원 연계

〉
성과공유회 및

 우수팀 선정

위키서울을 진행한 5년간 1,949개 시민 아이디어가 위키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되었고, 심사를 통

해 IT/기술, 교육, 나눔기부, 돌봄·복지, 문화예술, 의료건강, 일자리, 제조, 환경 등의 주제로 195개 시민 

의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50개 기업을 우수 실행팀으로 선정하여 아이디어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등록 아이디어 1,025 319 316 185 104 1,949

실행팀 42 47 30 47 29 195

우수 실행팀 9 10 11 10 10 50

1. 2013년 위키서울 성과공유회

2. 2015년 위키서울 성과공유회

1.  2016년 전략기획연수  

퀘백/몬트리올

2.  GSEF 2018 포럼 빌바오  

사례발표

3.  2019년 전략기획연수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4.  한일 사회적기업 국제  

심포지엄

1

3

1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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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종익 

한신대 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  

주임교수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행정영역의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

넌스 구축으로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시민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있고,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조직이 1차

로 관심을 가질 때 그 역량이 함양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조직 및 사회적경제 섹터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

과적이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섹터에서 가장 다양한 교

육사업을 진행한 주체 중의 하나다. 센터는 2013년에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

의 인재를 사회적기업가, 실무자, 코디네이터, 행정가, 전문가로 구분하고 이들이 갖추어

야 할 공통역량과 업무실행역량을 정립한 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교

육 프로그램은 크게 아카데미 운영, 인재양성 연수, 신규주체 발굴 육성으로 나누어진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사업 주요내용

아카데미 운영 인재양성 연수 신규주체 발굴 육성

•  대학연계 과정

•  심화교육 과정

•  공무원 워크숍

•   인재 육성 온라인플랫폼 운영

•  콘텐츠 개발

•  전략기획 연수

•  업종/분야별 기술 연수

•   GSEF 2016 총회 참가  

연수단 운영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개최

•   청년혁신활동가  

선발 및 지원

(출처: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 내용 재정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심화 단계로 한신대·성

공회대·한양대학교에서 위탁 수행하는 대학 연계 과정과 교육전문 협동조합이나 재단

에서 진행하는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센터가 공무원 대상 교육이나 여성리더 교육, 

청소년 사회적경제학교를 직접 운영하였다.  

특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의 구축은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하여 교육의 수요자가 자신의 역량과 필요에 맞추

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서울의 문제를 사

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을 2012년부터 5년간 진행했다. 

공모한 아이디어 중 195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멘토링과 교육을 진행하고 실현할 수 있

도록 지원하였으며, 청년혁신활동가를 모집하여 사회적경제 현장에 매칭하고 교육과 활

동을 지원한 사례는 신규주체 발굴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평가와 향후 방향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회고

사회적경제의 학습 및 교육은 보통 시민사회섹터, 공교육섹터, 사회적경제섹터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민간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격의 

자발적 시민사회조직이 지자체 및 중앙정부 혹은 일반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

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수행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회적경제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은 주로 사회적경제 섹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경제 부문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하고, 지역에의 재투자를 통하여 지

역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참여와 호혜 및 연대의 원리를 통하여 사회

적 자본을 창출하는 경제이기에 기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주체 양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조직역량이 매우 중요

하다. 즉, 보통 사람들의 협동 의지를 모으고 이타심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지닌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들을 발굴하고 배출하는 일이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사회

적경제의 운영원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족을 통하여 세대 간에 걸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전수되기 때문이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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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2018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

합계획에 의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이 종합계획에서는 청년 및 시니어층 등 다양한 분야

의 인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사회적경

제 2.0 활성화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서는 새로운 인재의 유입은 물론 체계적 인적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

으로 청년,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경제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활성화계획과 이에 따른 업그레이드된 교육 프로그

램의 실천은 2020년부터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

2020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회적경제 소개 차원의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수요 증

가에도 정규교육의 틀 안에서 이 수요를 체계적으로 감당하고 전문성 있게 교육할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특별 프로그램이나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으나 직업교육, 평생교육, 전문대학

원 과정 등 생애 전반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다각화된 교육자원을 체계적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서울사회적경제 포탈 ‘아카데미 in 서

울’에서 진행해온 매칭 플랫폼을 점검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에서는 개인 및 팀 역량 강화, 생태계 차원의 제도 

시스템 역량 강화가 균형감 있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많은 전문가에 의하여 주

장되었다. 전문가와 현장 실천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의 실천 전략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일방적이고 피상적으로 알리기보다 지역의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사회적경제 활동으로의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마포, 성북, 완주 등에서 이루어져 왔던 지역 연계

형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처럼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협업-공동학습-공동생산의 관점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혁신적인 교육방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투자가 증대될 필요가 있다. 지식 전달로

서 교육 관점 보다 학습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학습한 내용이 조직 안에서 실현되어 개인

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론이다. 온라인 기반으로 협력, 비판적 

사고·창의·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100% 참여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소규모 토론

형 세미나 프로그램인 ‘미네르바 스쿨’, 이와 유사한 ‘페다고지 프로그램’ 등 사회적경제 

리더 및 중간관리자의 역량,  조직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방식을 발굴하

여 확산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접근해

야 한다. HBM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해왔던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프로그램처럼 아

이템 중심 창업에서 사람 중심의 창업으로, 대표자(개인)가 중심인 창업에서 팀의 역량

에 중심을 둔 창업 교육으로, 육성 단계에서의 조언과 관점도 투자 중심에서 협업 중심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내용 및 주체, 역량 수준을 고민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

화-모듈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 방식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학점은행 방식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문)학사 

학위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이 중단된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육 아

카데미 플랫폼을 준비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운영을 재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동안 사회적경제 교육 아카데미 플랫폼은 기초적인 정보전달을 하는 역할에만 그쳤다. 

축적된 자료와 향후 확장 가능성으로 볼 때 더 체계화된 정보전달의 잠재성은 충분하므

로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기존 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역량-교육을 체계화하고, 일정 시

점 이후에 공고되는 프로그램에는 개발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실험을 해 보는 식으로 

최소 1년 정도 연구-시범 연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체계화 모델 구축뿐 아니라 그 효과

까지도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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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지역화의 도전

일반적으로 ‘생태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자연 생태계에서의 먹이사슬로 이해하기 쉽다. 인간사회의 해석 상 생태계는 여러 이해관

계를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사회망이며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에 사회적경제 생

태계는 관계망을 기초로 구성원들의 경쟁과 협조, 수평적 소통과 협력 속에서 민간의 역량과 다양성이 증대되는 사회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으로부

터 시작된다. 메트로폴리탄 규모의 도시 서울시는 2012년 이 일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부터 협력과 호혜의 

경제를 통한 신뢰자본 구축과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몰두했고, 지역화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좌담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

지역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인프라  사회적경제 인적·물적 집적화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컬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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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

에서 센터로 변하면서 우리의 정책목표와 불일치 하는 부분들

이 생겨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민간의 힘으로 극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명훈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8년 차에요. 저도 

2012년 생태계조성사업단 활동을 3년하고 그 이후 센터 활동

을 했습니다. 강북구는 IMF 이후 도시빈민의 일자리 문제를 주

민조직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1999년부터 여러 활동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강북구에서는 한국가사노동협회의 우

렁각시 등 작은 사업단 운영이 지역으로 확장되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정치도 바꿀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2012년 사회적

경제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최근영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자 센터 모법인

인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10년 동

안 광역과 자치구 센터들의 성과와 고민이 10년 백서에 잘 담

겼으면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을 강조해 온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쪽 영역

도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매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광역 단위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모 법인으로 서

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협동조합협의회도 만들었던 기억

이 납니다. 당시 시민사회가 많이 약화했던 시기라 사회 불평

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는 데 사회적

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새로운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어

일시

2023. 9. 4.(월) 

16:00~18:00

참석자  

박치득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좌장) 

박용수 전 광진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장 

정명훈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근영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에서 

지원센터 설립까지 10년

박치득   오늘 좌담에는 서울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생태

계조성사업단부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 온 분들을 모셨습

니다. 각자 소개와 더불어 서울 자치구 사회적경제의 지난 10

년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부터 인사드리면, 저는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박치

득 입니다. 은평센터도 올해 10주년이 되었어요. 10주년 성과

보고회를 앞두고 성과공유집을 준비 중인데 이런 작업을 진행

하며 다가올 10년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으로 은평구 사회적경제기본계획도 수립하며 센터의 방향성

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자치

구 예산이 증액하면서 구의회의 간섭과 입김이 세졌다는 점이

에요. 사회적경제에 대해 구의회와 행정의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고민

입니다. 

박용수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을 9년간 했어

요. 생태계조성사업단 3년, 센터 6년 이렇게요. 지금은 광진사

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센터 설

립 초기부터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를 강화하

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워왔어요. 그 과정에

서 생태계조성사업단의 설립 목적 또한 네트워크 구성이었기

에 우리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죠. 다만 생태계조성사업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과 같은 작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자본 형성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는 일찍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2년부터 자치구 단위에 사회적경제 지역생

태계조성사업단을 만들고 시민 생활권 안에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이 외에도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인

프라 구축과 시장조성, 지역 내 협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부터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힘써왔다. 이에 대한 과정을 돌아보고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화

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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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저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며 여러 꿈을 꿨

던 것 같아요. 

박치득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사회적’ 보다 ‘기업적’ 관점에서 출발했어요. 이윤 극대화, 

노동 소외 등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를 사회적경제가 일부 해결

하겠다는 기대 속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처

음에는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현장 기업들과의 밀착도가 그만큼 떨어졌던 거죠. 아

쉬운건 자치구 단위에서 은평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

금도 자치구 센터와 현장 기업 간의 밀착도가 높지 않다는 점

이에요. 또한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 때, 사회적경제가 

정책 파트너의 기능에만 너무 충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약

한 고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영   10년 전에는 광역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자치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사회적경제의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호흡을 맞춰 일할 파트너 기관이 없었어요. 

자치구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생태계사업단과 성

장한 자치구에서 센터 설립이 고민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

면서 지역도 술렁술렁했죠. 당시에는 외부 환경이 자치구 센터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듯해요. 즉, 10년 전에는 사회적경제 대

한 일정한 맥락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회적경제를 활

용한 다양한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성된 분위기

에요.

주민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며  

뿌리 내린 자치구 사회적경제 

박치득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 있지만, 각자 주력하는 사업이 다를 듯합니다. 은평구는 

지역민이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

습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소셜밥터디’ 프로그램을 19기째 진

행하고 있어요. 선정된 팀에는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와 교

육, 추후 센터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해요. 이 사업을 통

해 지금까지 마을기업 5개가 만들어졌어요.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센

터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가는 성과가 있

었어요. 다만 최근에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급감해 방식의 전

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명훈   자치구 센터의 역할은 초등학교와 비슷하다고 봐

요. 특화된 무언가를 찾기보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

는 의제가 많죠.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노령인구가 

많고, 주요 산업이 특정되지 않아 사회적안전망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이들을 보호해주는 주요한 방식이 된다

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라는 플랫폼을 통해 취약계층이 새로

운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거나 확장되는 성과가 있었어요. 이후 

어떻게 지속할지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혁신교육,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의제들이 사회적경

제와 접목해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했어요. 지난 10년간 다양

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언급되고 주민의 일상에 녹아드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10년 전에는 사회적경제 대한 
일정한 맥락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회적경제로 
다양한 혁신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형성된 분위기에요. 
최근영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지역 돌봄서비스 
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사업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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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광진구는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을 돌봄 영역으로 

설정했어요.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

과 함께 지역 돌봄서비스 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교두보이

자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사업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

적경제특구추진단은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우누리, 복지유니온, 인스케어코어, 국악아동

협회 등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수발돌봄, 영

양돌봄, 위생돌봄, 정서돌봄 등을 결합해 전인적 돌봄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은 지역 돌봄 규모가 확

대되고 제도까지 만들어졌어요. 또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의 지원으로 건강 상태 변화까지 책정하고 이를 상품화하

는 등 통합상품서비스 고도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치득   광진구는 네트워크 전체가 지역 돌봄사업을 한다

면, 은평구는 개별 기업인 살림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방문의

료, 재택의료 등의 활동으로 지역돌봄을 강화해왔습니다. 여기

에 센터가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죠. 재택치료의 

경우 광역센터에서 돌봄사업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펼쳤

고, 그 성과를 토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마을강화스테이

션사업과 연결해 사업을 진행했어요. 은평구 센터는 지역 사회

적경제 조직의 이러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지역돌봄을 강화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최근영   지난 10년간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

에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속에서도 

‘협동조합 한번 해볼까’라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실제 많이 만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란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보완제 역할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

도 촉진시켰습니다. 더불어 초기에는 기업 성장에만 주력했던 

센터들도 여러 갈등을 통해 다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움직임

으로 변화해 간 것도 하나의 성과라 봅니다.

지역사회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있다. 어떻

게 하면 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숙제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커뮤니티케어,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등 돌봄에 관

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힘으로 자치

구 단위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보며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지역 내 커뮤니티를 구

축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자치구 지원센터, 지역사회와 밀착해  

지역문제 해결함으로써 차별성 가져야 

박치득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의 10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는데, 몇 해 사이에 각 자치구에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생겼어요. 자치구 단위나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모두 창업지

원하는 곳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역 내 

유사 중간지원조직과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에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또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반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에 의지를 가진 사업체를 지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창업 이전부

터 기업들과 고민을 이어가며 사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드는데 주력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역 변화를 

가져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역할을 

하기에 일반 창업지원센터에 비해 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

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창업 이전부터 
기업들과 고민을 이어가며 사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드는데 
주력한다고 생각해요.
박치득 

정명훈   우리 자치구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했

는데요. 지역 활동에 기반한 운영기관이 아니기에 초기에는 괴

리감이 느껴지고, 강북구민의 창업이 과연 어느정도 이루어질

지 우려가 지역에서 있었어요. 타 자치구에서 아이템만 가져오

고 지원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기업을 양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용수   저희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해오다 보니 많아

야 연간 4개 기업 정도만 창업지원을 해요. 회원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창업지원이기에 창업하면 무조건 네트워크 회원

사로 가입을 하게 하고,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요청하

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만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요. 즉, 단순히 창업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회

원으로 함께 연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느냐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기에 일반 창업

지원센터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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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비즈니스, 취약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정명훈   제 활동의 토대가 노동운동과 실업극복이다 보니, 

사회적경제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사회적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활동 초기부터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있는 강

북구는 그러한 부분에서 취약한 지표를 가지고 있기에, 가까운 

거리인 로컬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로 생계와 사회적돌봄에 대

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어요. 바로 강북구에서 사

회적경제 방식의 로컬비즈니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치득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컬비즈니스의 주체로 

적합한 곳이 사회적경제기업이죠. 사회적경제는 자본도, 기술

도, 경영역량도 일반 기업에 비해 취약하기에 돌봄사업과 같

이 노동집약적 사업에 적합해요. 특히 돌봄사업은 수요와 공급

이 모두 지역 내에서 가능하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적합하고, 돌봄사업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파생 사업도 

많아지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유효해요. 무엇보다 시민

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해 사회적경제가 돌봄 영역에 대한 더 

깊이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명훈   여러 모델들이 있겠지만 지역돌봄사업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 추진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강북구의 경우 의료사회적협동조합도 없고 지역 단위들이 개

별적으로만 돌봄사업을 진행하거나 자기 단위 중심으로 사업

이 진행되길 바라는 분위기에요.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더 커

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협력 구조를 가질지가 고민

이에요. 한 단위가 독점하지 않게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거버넌

스를 만들어가도록 다양한 지원 전략과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

하고 있어요.  

최근영   사회적경제가 거버넌스 형성을 잘하려면 지역사

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 영역 중 대표적인 게 앞서 말한 돌

봄영역이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의 사회서비

스에 편입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그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

를 만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과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해야

박치득   마지막으로 자치구 센터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면 좋을듯한데요. 앞으로 센터가 

처한 외부환경이 달라지기에 센터장 중심의 협력이나 중간지

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영   현재 상황에서 점차 중간지원조직이 축소되면 민

간의 네트워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지역 네트워

크의 중요성이 부각 될 거라 봐요. 문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단위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동대문구의 경우 사회적경제 생

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경

제를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 단위들과의 협력을 고민하고 있어

요. 이후 10년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거버넌스에서 지역

사회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 10년은 자치구마다 다른 

형태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수   자치구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

중하는 부분들이 다를 듯한데요. 광진구의 경우 지역기금 형성

과 판로개척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선 기금 측면에서는 상호거래와 공제부금사업을 통해 자체 

기금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기업들의 사업을 지

원하기가 어려워요. 이에 지역에 신협 설립을 준비했는데 금감

위에서 인허가가 검토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금융의 중요성은 큽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기업

들이 함께 공동 입주 건물을 매입해왔어요. 지금까지 3개를 매

입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 수요에 맞춰 매입하

려면 더 비용이 필요해요.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지가 고민이에

요. 이러한 지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적금융

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판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광진구의 경우 초기부터 

회원 기업 간 상호거래와 연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해왔습

니다. 그 규모가 연간 5억 원 1,200건 정도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하는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전략으로 세운 것이 

회원사 구성원을 합치면 6,000명에 달하는데, 그 구성원이 우

리 회원사들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보호된 시장을 만들자는 거

에요.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지

만 회원사나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지

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서울시의 지원으로 지역단위에서 고

민했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었고, 속도를 높여주는 마중물로서 

역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속도는 이전에 비해 더

디겠지만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정명훈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하려면 결국 각 주체

의 필요해 기반했을 때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기 마련이

에요.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

서 지원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려면 지원기관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겠죠. 지원조직의 안정화는 결국 정치와

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

니라 정당을 넘어서 어떻게 당사자조직이 지역 안에서 영향력

을 가질지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각 정당에 사회적경제위

원회를 만든다면 특정 정당이 당선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 정

책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런 점에서 지원기관과 행정의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을 발표하고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하여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사회적경제 지원이 위축되어지고, 서울시 사

회적경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의 지원 종료시기가 도

래함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

기이다. 지난 기간 각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성숙도와 기

반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설계와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체계 등의 과제를 남겼지만, 자치구 범위에서 사회

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

고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추진해왔던 점에서 자치구 센

터가 남긴 성과 또한 적지 않아 자치구 센터가 사라진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보일지, 위기를 

어떻게 다시 기회로 만들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

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하려면 결국 각 주체의 
필요해 기반했을 때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해요.
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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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
2012년 4월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SBA)

과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 2차에 걸친 모집으로 9개 자치구(관악, 금천, 도

봉, 성북, 은평, 강북, 구로, 노원, 성동)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주요 의제, 산업 형태, 주민 구성, 사회적경제 

관련 자원 파악 등 자치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13년 4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이관하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

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4년까지 16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

업단을 지원하였고,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자치구 사회적경제 의제 

중심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순환경제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동

종·이업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필요에 맞는 의제 맞춤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

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주민 일상에 더욱 가까운 사회적경제로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 공동체와 연대 기반이 약한 서울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문제해결을 지

역사회에 뿌리내리고자 하였다. 이에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단은 자치구 생태계의 요소인 제도적·물

적 기반 조성, 민민/민관 네트워크와 협력, 인재양성과 성장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인프

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정책 설계 방향 

지역문제 발굴

지역역량 강화

취지

부문

활성화

비즈니스 

활성화

자산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사업명

협동조합 

활성화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자치구

지역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사업명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자치구별 홍보마케팅사업)

사회적경제특구

(지역별 중점사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별 공간조성)

민민네트워크 민관협력강화

생태계구축(인재, 시장, 자본)

시민공감대형성 지역사회와 융합

사업내용

지역전략사업 발굴

설립상담

모니터링

설립상담 

모니터링

판로개척 

홍보사업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

자치구통합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2012~2015 2015~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부문별 상담지원)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의의와 성과, 20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으로의 방향 전환을 기조로 시민사회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추진 전략으로 주체들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적기업 발굴, 성장기 사회

적기업 지원,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소비 시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

태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사회 중심,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

략’은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시민 주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빈

곤과 소외 극복 등과 같은 사회 가치 실현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서울시가 심

혈을 기울여 온 사업이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경과

2012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업> 공모

•   지역특화 사업단 1차 선정 

: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   지역특화 사업단 2차 선정 

: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시

2013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1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3차 선정 

: 강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2014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선정 

: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동대문구

2015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 1차 사업단 통합지원센터 전환 

- 자치구 민간경상보조사업(민간위탁)으로 전환

서울시자치구(센터)

2016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용산구, 강서구, 종로구, 서초구

2018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중구

2019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강남구

2020 •  자치구 직영 생태계 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 동작구

2021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중랑구

2022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일몰제 적용 

- 연차별 순차적으로 지원 종료 

- 2025년까지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70 71

사
회

적
경

제
 지

역
화

의
 도

전

자치구 생태계 조성 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25개 자치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와 시행규칙, <사회

적경제 기업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였다. 이 조례들에는 민간이 참여한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센터 설립, 우선 구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립공간을 가진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명시되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설치 현황

조례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자치구 송파구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동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서울시가 진행한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 9개 센터가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 사회적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공간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운영 현황

자치구 개수 운영 주체 공간 활용 내용

강동구 3 자치구 직영 사무실, 도서관 커뮤니티홀, 서고

강북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센터사무실, 입주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룸, 회의실 등

관악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 회의, 제품 홍보

광진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센터 사무실, 입주기업, 교육, 회의실

금천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세미나실, 공유주방,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노원구 2 센터 위탁 및  

자치구 직영

1관(위탁)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 

2관(직영) 도시락 제조, 배달 사업 등 사무실, 작업공간, 창고 등 

3관(위탁) 예비창업자 사무실, 교육실, 사회적경제 조직 입주 공간

도봉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입주사무실,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팅 공간

동대문구 2 자치구 직영 사무실,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팅 공간

성동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교육실, 회의실, 입주기업, 센터 사무실

성북구 2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입주기업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홀

양천구 1 자치구 직영 상담 및 행정업무

영등포구 1 자치구 직영 센터 사무실, 입주기업, 예비 창업 공간, 교육실 등

은평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입주기업 사무실, 공유플랫폼, 센터 사무실, 교육 및 네트워크

(출처: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2021)

2015년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의 네트워크 구축과 발굴된 의제를 사업화하여 성과로 이

어가기 위해 3년차 종료 지역 대상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치구 단위 사

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으로 기존의 네트워크와 의제 발굴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상

담, 기업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 수요에 맞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시 직접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면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와 전략사업 실행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역할을 전환하였다. 2018년 자치구 사

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자치구 지원센터는 23개 구로 확대하였고,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센

터 및 기업 입주 공간 운영 등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민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치구 단위 사회

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나갔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주체 간 관계도

①   기업-행정 : 기업환경 조성, 공공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 

②   중간지원조직-기업 : 인큐베이팅, 기업 역량 강화,  

부문간 협동화 

③   중간지원조직-소비자 : 사회적경제 개념 및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마케팅

④   행정-소비자 :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인지도 확산

⑤   기업-소비자 :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⑥   중간지원조직-행정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관계2

관계3

관계1

관계4

관계5

관계6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행정

(자치구)

소비자

(구민)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의의와 성과, 20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과 참

여를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주민기술학교,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등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필요를 찾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자원과 주민을 연결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의 주체가 되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통

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초기 자원발굴과 네트워크로 주민의 생활권인 자치

구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공동생산과 소비로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서울시와 자치구 정책 사업을 견인하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주요 전략

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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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이웃의 경제, 커뮤니티 경제의 울타리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의 선순환 경제로 공동생산과 소비, 고용이 발생하는 생태

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를 거점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실제 지역의 필요를 발굴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시민사회·자치구의 실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신뢰 자본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 맞춤 자원조사와 의

제발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

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부터 통합지원사업 운영 지원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환경분석과 수

요조사를 통한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로 협력 체계 구축,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와 물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연차

별로 시의 지원을 점차 줄여가며 자치구 매칭비율을 늘려 시의 지원 종료 후에도 자치구 특성과 상황

을 반영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3년, 통

합지원센터 운영은 6년간 지원되어 25개 자치구에서 참여하였으며, 6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시의 매칭 

지원 없이 자치구 직접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지원 개요 (단위:백만원)

통합지원 

체계육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 지원예산 100 150 200 150 140 140 100 90 80

자치구 매칭비율 구비 매칭 조건 없음 15% 이상 15% 이상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이상

사업내용 -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전략 수립, 모니터링

- 공공구매, 상호거래 지원

- 기초교육 및 컨설팅

- 광역 전략사업 연계, 자치구 기획사업 등

서울시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자치구가 생겨남에 따라, 자치구별 거버넌스와 내·외부의 협력 및 

연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10년간의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에서 주요

한 사업이었던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을 단순히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만

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의 창업지원과는 달리, 지역 안에서 공동생산과 소비, 고

용, 역량 강화까지 이르는 선순환 경제로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는 생활권 내 공공과 민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우리 이웃과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방식

으로 해결하고자 지역의 자원을 모으고 이어가는 일에 힘써왔다. 즉,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의 성과와 의미는 지역주민, 공무원, 사회적경제 기업가, 자치구별 유관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

제 네트워크를 만들며 함께 연대하고 쌓아온 경험과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자원연계

서울시의 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외에도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운용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민간 차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조금융을 형성하고, 자산화에 투자하거나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한 다

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현황

자치구 연도 조성금액(누계, 원) 기금명 주요 내용

강동구 2017-2018 200,000,000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사회적경제 기업 기금 지원

2019-2020 300,000,000

성동구 2017 263,000,000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 

(신제품 개발 및 시설비, 

사업개발비 등)
2018 263,000,000

2019 583,000,000

2020 1,183,000,000

은평구 2016 300,000,000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 사업 운용
2017 3,650,000,000

2018 3,650,000,000

2019 3,650,000,000

2020 3,650,000,000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의 융자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자치구 기금 조

성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 예로 

광진구의 광진협동기금은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금융기능을 강화하

고, 지역사회의 협동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광진구 사회적경제의 지

속가능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의 공동체 화폐 ‘평

화’는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지역 모바일 화폐로, 은

평구 내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되고 지역경제

에서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지자체 차원의 자치구 

특성이 반영된 정책의 시도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사업과 의제활동의 시도와 도전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사업과 활동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역의 실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밀착 지원하여 주민을 생산-소비의 경제 주체로 등장시킨다. 또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 비즈니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판로를 개척(지역 장터, 오프라인 매장 등 

마케팅 지원 포함)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자치구 생태계 조성의 

중요 성과는 생활권에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사로서 다양한 공동사업과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다.05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의 전초기지로서 지역사회

에서 사회적경제 협력의 기반은 이러한 성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06.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

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수립. 2021. 사회투

자지원재단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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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사회적경제 인적·물적 집적화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생산-소비-고용의 경제선순환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라 물적·인적자원의 집적화와 네

트워크로 지역 기반 산업의 규모화와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고용 촉진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을 높이고자 추진하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제·사회 환경에 따른 의제 및 산업적 특

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사회적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태계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을 발

굴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별 인구 현황, 산업 구조 등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14년 10월 사회적경제 특구 TF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차로 관악구, 광진

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총 6개 자치구가 준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경과

2014년 10월~2015년 1월

2021년 

2015년

2020년 

2016년 

2019년 

2017년

2018년 

• 사회적경제 특구 TF 운영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3년차 1개 (서대문구) 종료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지역 선정(1차)

 -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6개)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3년차 1개 (동작구) 종료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6개 진행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지역 선정(2차)

 -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동작구, 은평구 (5개)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3년차 선정 4개 지역 사업 종료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선정(서대문구)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선정 4개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선정 1개 지역(동작구)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3년차 선정 6개 지역 사업 종료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선정 1개 지역(동작구)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3차 1개(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지역자원 조사, 주체 형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본

사업 심사를 진행하여 3년간 지원한다. 본 사업은 매년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본사업 참여 자치구

의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2014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특구 

2018년까지 12개 육성”이라는 목표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12개 지역을 선정 완료하였고, 2021

년 서대문구를 끝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종료하였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지역의 자원조사와 네트워

크의 역량을 총망라하여 준비사업(6개월)-본사업(3년)으로 기존의 단기적인 사업 지원이 아닌 연차별 목

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계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  사업계획 수립: 6개월

•   대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단 추진 중 또는  

완료한 지역,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한 지역

•  지역자원 조사, 주체 형성, 본사업 계획 수립

•  사업실행: 3년

※ 평가 후 본사업 지원 ※ 매년 지원 평가 실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그동안의 지원 방식에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지역이라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생산과 고용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는 도전이었다. 그 예로 관

악 서로돌봄은 아이돌봄을 넘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더 넓은 지역돌봄을 실현해가고 있

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준비사업 6개월, 본사업 3년으로 약 5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진행이 된

다. 한 지역에 산업특구를 조성함에 있어 5억 원이라는 예산규모는 사회적경제 인적·물적 자원이 집약

되고, 규모화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구’라는 이름이 가진 위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우선 의제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에서 시민이 

경제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는 등 서울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경제 생태

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내용

선정차수 자치구 주요의제 사업 내용

1차 관악구 아이돌봄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

광진구 생애주기 돌봄 돌봄서비스 기반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

노원구 자원순환 되살림 사업연합을 통한 자원순환 네트워크

마포구 문화·예술 홍대 앞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모델 구축

성동구 봉제산업(패션) 지역 산업 현장 기반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성북구 지역재생 장위동 지역관리 기업 설립

2차 강동구 봉제산업(가죽) 가죽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강북구 지역청년 강북청년 로컬비즈니스 클러스터

금천구 교육 학교 기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은평구 지역재생 불광동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구축

동작구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형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사업 변경)

3차 서대문구 문화·예술 로컬벤처 육성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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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협업과 교류의 지역 거점 열린 공간

2013년 4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혁신파크에 개소하며 ‘은평 협동허브’를 조성하였다. 

‘은평 협동허브’는 센터의 사무공간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와 산업, 지식과 정보가 교류하

고 인적·물적 자원이 집적되는 거점 공간이었다.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입주,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장과 같은 기능적 공간 외에도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 교육, 강연,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기업과 커뮤니티 활동이 활

발해지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추진의 통합적인 접근과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고,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집합적 거점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센터의 공간은 사회적경제

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은평 협동허브 (2013~2023)

공간구성 •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   공간구성: 입주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전시공간, 

휴식공간 및 네트워크, 교육 및 강의장, 센터 사무실

조성목적 •   다양한 공용 공간을 조성하여 교류 행사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입 창구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주체 발굴 및 양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일상적인 네트워크 공간을 제시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순환 촉진

사업추진 

내용

•   공간 기반 파트너십 : 사회적경제 기업 및 협의회 입주 사무실 지원, 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운영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

•   개방형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 의제 공급, 혁신 가치  

창출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력의 구심점 다양화

이 외에도 2014년부터 거점지역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에 생활기술융합 

마포 문화비축기지,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공간지원을 위

한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였다. 공동작업장 공간조성을 통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에게 입주 지원을 함

으로써 공간을 통한 집적 효과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자연스러운 협업을 이끌었다. 마포 상암소셜

박스에 입주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외부에 알리고 시민 공간으로 활성화되도록 지

역주민들을 초대하여 기업 서비스 체험 행사(B-side) 운영 등 시민참여형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세

운상가는 소셜디자인 혁신랩을 통해 1980년대 메이커인 세운상가 기술장인과 21세기 청년개발자의 협

업을 촉진하고, 기술·제조 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작업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포 상암소셜박스(2014~2020)

공간구성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

•   공간구성 : 작업장(목공, 철공, 직물 등 3~4개 분야 

작업장과 자재 창고), 워크숍 공간(소규모 강의, 워

크숍 등 진행이 가능한 교육장 및 카페테리아)

조성목적 •   목공, 철공, 직물 등 마포 인근 생활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제작 노동자들 간  

협력 촉진

•   마포 인근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의 협업 창출 및 제작 역량강화와 문화비축기지  

시민참여형 공원 활성화에 기여

사업추진 

내용

•   입주기업 홍보 및 협업을 촉진하는 공간 활성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필요에 따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기업 참여로 서울시민 대상  

사회적경제 공간 관심도 향상 및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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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용

•  입주기업 간담회, 교육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판로 개척, 홍보, 공유주방 시범 운영 등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2021~2022)

공간구성 •  위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3길 10, 개봉소공인드림창작소 내 5, 6층

•  공간구성 : 스마트 회의실, 스튜디어룸, 입주기업 사무실, 교육장 및 커뮤니티 홀

조성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대면 커머스를 위한  

멀티미디어 구성 및 활용 지원 

•  비대면 기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내용

•  입주기업 간담회, 교육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판로 개척, 홍보, 공유주방 시범 운영 등

공간은 수많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마련하고, 아름답게 조성하

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머무는지,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공간이 활성화 되

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자체가 공간인 셈이

라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 공간은 무의미해진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주요 거점으로 형성한 공간은 단

순히 인적·물적 자원의 집적을 넘어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협력과 연대의 현장으로 사회적경제 공간조

성과 지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2014~2020)

공간구성 •   위치 : 혁신파크 →  

세운상가 내 아시아전자상가 

•   공간구성 : 3D프린터, 레이저컷터기 등이  

구비된 작업장, 교육장

조성목적 •   공동작업장 내 기술 간 융합, 사업 접목을 통한 이종 간 협동사업 활성화

•  지역 기술장인, 소셜벤처 등과 협업과 공동작업 활성화 

사업추진 

내용

•   3D프린터, CnC, 레이저컷터기 등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기획으로  

기술·제조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역량 및 제품력 강화

•   혁신 기술 장비 및 r&D 기초 인프라 지원으로 제품 개발 비용 절감과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 및 이용율 제고

2021년에는 가락 먹거리클러스터와 개봉 비대면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과 기술 교류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코로나-19 시기에 맞물려 비

즈니스 모델 개선과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회의실을 

지원하였으며, 가락 청과물 시장 내 위치한 가락 먹거리 클러스터는 먹거리 산업 및 상품개발을 위한 공

유주방 운영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가락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2021~2023)

공간구성 •  위치: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 청과시장 내)

•  공간구성: 회의실, 입주기업사무실, 공용공간, 대강의실

조성목적 •  가락몰은 식품 산업의 집적지로 사회적경제 식품 관련 산업 육성

•  식품 및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시제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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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장 대표/ 

브랜드쿡 Coo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컬비즈니스

로컬비즈니스의 개념 

로컬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 우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

적경제 지역화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로컬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흔

히 로컬비즈니스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인터넷 공간의 플랫폼사업이 특정 국가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거나 국가나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

르게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지역에서의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

면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개인 상점이나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뿌리를 둔 점포형 비즈니스 혹은 동네나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01  

이러한 로컬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의 로컬비즈니스는 조금 다른 듯하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로컬비즈니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일

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자본 형성, 지역경제순환 등 용어를 그 목적이나 내용

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와 가깝

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당

면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사업이다.02 1981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러

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Community Business Scoltland’가 이 용어

를 사용하며 영국에서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 일본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여러 사

례를 만들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정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유휴인력의 고용 

01.  

미트마케터 김박사의 미트리터러시 

이웃집 사전 

02.  

네이버국어사업 최근 이 말을 창업 분야

에서 동네나 지역에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

을 만드는 비즈니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고

창출,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비에 의한 지역경제순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고취, 

공동체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수익 창출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의 로컬비즈니스와 유사하다. 

물론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 가치의 실현, 의사결정과 수익배분에 

있어 민주적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와도 유사하다. 사회적경제의 사업 주

체는 법인격을 가져야 하고 인증, 허가, 승인의 과정이 엄격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이 쉽

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범주 안에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국적 사업, 더 나아가 글

로벌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의 로컬비즈니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추후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주체를 양성하고 이러한 주민 활동

이나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략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로컬비즈니스의 전략과 사례

로컬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데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법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정

석이라 할 수 있다. 완주군 고산면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아이들의 취미나 특기를 만들기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지

역 내 학교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의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

다. 홍성군 홍동면에 젊은 귀농·귀촌인과 아이들이 많아져 빵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학

부모들이 모여 제빵사를 구해 제빵점을 시작했다. 무인 가게도 시작한 이 가게는 농산물

도 팔면서 로컬푸드 매장, 주민 쉼터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지 상상하는 것이다. 완주군 고산면의 귀촌한 전직 신문기자는 마을사무장을 하면

서 자기 경력을 활용해 좋은 소식만 싣는 월간지 <완두콩>을 창간했다. 초기에는 수익을 

내지 못해 자원봉사 동아리처럼 신문만 만들던 이 협동조합은 이후 단행본도 만들고 완

주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로컬비즈니스가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몇 가지 전략이 필

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의 작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비즈니스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춘천 시니어클럽의 콩나물사업단은 적정수익을 기반에 둔 생산 규모

를 정한 후 이를 팔기 위해 큰돈을 쓰며 홍보하지 않았다. 인근의 마트에서 하루에 팔릴 

수 있는 콩나물의 수요를 하나씩 확인하며 그에 맞추어 공장의 생산을 확대했다. 그렇게 

지역의 작은 수요에 맞추어 비용을 절감하며 자리를 잡았다. 

두 번째 전략은 ‘빈 고리 채우기’이다. 서천에서는 자연산 생선이 많이 잡히는 5월에 ‘광

어도다리축제’를 한다. 횟집이 모여 부스를 만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회를 팔았다. 그런데 

식사 끝에 나오는 메뉴인 매운탕에 들어가는 미나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이 지역에 

없어 매번 다른 지역에서 미나리를 공급해오곤 했다. 서천의 자활센터는 이러한 빈자리

https://blog.naver.com/brandkim/223207950236
https://blog.naver.com/mapcrew2020/222527407509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d503865ba2743649a1455733f94f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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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고 미나리를 생산해 지역경제에 비어있던 고리를 채웠다.

세 번째 전략은 ‘알까기’이다. 한가지 로컬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으면 연계된 분야의 비즈

니스를 자회사 만들 듯 연결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춘천의 시니어클럽은 콩나물공

장이 자리를 잡자, 콩 농장을 만들고 콩나물 밥집을 만들었다. 콩 생산, 콩 음식점으로 콩

나물공장의 전후방을 연결한 것이다.

      

로컬비즈니스의 필요성

지역사회에 로컬비즈니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일할 기회가 줄어들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산업적 자리는 정해진 근로 시간과 팍팍한 근로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경력이 단절된 여성, 아

이와 가정을 돌봐야 하는 홀로 가장, 다양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아니다. 로컬비즈니스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 지역의 사업영역이었던 

두부, 콩나물 등의 식품 가공, 생활필수품의 유통, 작은 외식업 등도 대형마트가 흡수하

고 프랜차이즈로 기업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는 더 많이 없어

지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의 실패, 시장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졌다. 공공이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거나 효율이 생기지 않고 기업에 맡기기에는 수익성이 부족

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혹은 공동체 방식

으로 그 필요를 스스로 해결했지만,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교육, 

복지, 문화예술, 환경 등의 분야뿐 아니라 식량, 주거, 의료 등 생존과 관련된 분야까지 공

공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의 순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이식한 지역경제는 그 산업에서 생산한 것을 팔아 돈을 벌지만, 지역에 필요한 것

을 다른 지역에서 사는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경제에 예속되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세

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지역에 이식되었던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큰 타격을 

입는 등 취약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는 작은 산업과 비즈니스

를 통해 자본의 유출을 막고 산업간 연계, 비즈니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돈

이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순환하는 경제가 만들어지면 순환하는 돈이 불어나는 승수효

과까지 있으며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노동과 삶이 분리되고 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 했지만 현대에 있어 노동

은 자본이 돈을 불리는 일을 하는 위치라 할 수 있다. 노동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자신

을 성장시키며 보람과 행복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래서인지 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찾으

라 한다. 로컬비즈니스는 친숙한 이웃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사업을 하므로 

일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로컬비즈니스를 품은 지역사회의 유연함은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로컬비즈니스의 다양한 

근무 형태는 다른 분야의 탐색과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서울의 로컬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으로 추진한 로컬비즈니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체계적으로 이어진 주민발굴, 교육, 조직, 창업, 

모니터링,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창업을 중심으로 이전 단계를 전방 시스템, 이

후 단계를 후방 시스템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후방 시스템에 관심이 적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도 그러하다. 서울시 로컬비즈

니스의 후방 시스템의 하나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인데 사회적경제로 성장하지 않는 로

컬비즈니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원하지 않거나 될 수 없는 동

아리와 비슷한 사업도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전후방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칸막이

를 넘나들며 지원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로컬비즈니스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지

원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부분이 기업의 성장이 J-커브를 그리는데 자본력과 시장 대응력이 일반 기업에 못 미

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로컬비즈니스는 J-커브의 밑바닥에서 빠져나오기 쉽

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조달의 연결, 기업

과 상품에 대한 공공의 보증,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부동산 

비용을 고려, 창업 초기 저렴한 임대료의 공간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J-커브의 골짜기 깊이를 낮추어 빠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민간에서는 사회적자본을 늘려야 한다. 모든 비즈니스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듯

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반 비즈니스도 그에 맞는 생태계가 있다. 로컬비즈니스의 바탕

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이다. 지역주민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

류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마을에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로컬비즈니스에 도전할 때 이 일이 지역사회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도생하기도 힘든 시민들과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끝으로 제안하자면 

시민들이 행복한 마을, 건강한 동네, 바람직한 지역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하자. 

여러 경험상 누가 모이든 어떤 방식으로 모이든 다수가 모여 내린 결론은 비슷했다. 로컬

비즈니스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그린 마을, 지역사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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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  
자라다

시장은 재화·서비스(용역)가 거래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자원의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시장에서 소

비자의 선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 상황, 세대 등 사회·환경에 따라 소비문화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가치소비가 대표적인 소비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가치소비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격이나 만족

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가치소비가 확산한 데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세대교

체, 사회·환경의 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문화가 형성하기 전부터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문제와 공공 정

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민간과 공공의 경계 속에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왔다. 서울은 사회적경제라는 가치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해 시간과 노력, 새로운 시도들로 가치와 임팩트 중심의 교환과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시장의 변화와 요구

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하며 자원을 조달하고 연계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좌담 사회적경제 경계를 넘어 자라나다

기업성장  사회적경제 기업성장 간접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전략사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시장형성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활성화  

공공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확대와 역량 강화

기고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균형’에 주목하라

자원연계  사회투자기금 조성  

서울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기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서 사회투자기금이 갖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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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경계를 넘어 자라나다

일시  

2023. 8. 30.(수) 15:00~17:00

참석자   

 최희진 ㈜어스맨 대표(좌장) 

김정식 세상에없는세상 대표  

노정은 도시마을협동조합 대표  

신윤예 ㈜공공공간 대표  

좌담

최희진   저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생활에 재

미를 붙이지 못하다 우연히 공정무역을 알게 되었어요. 재미와 

의미를 중요시하는 내가 가장 나답게 할 수 있는 일이 공정무

역이라는 걸 깨닫고 2011년 공정무역 기업인 어스맨을 시작했

죠. 어스맨은 파키스탄 소작농들이 공정무역 방식으로 재배한 

건과일과 라오스 수공예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요.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기에 돈과 상관없이 10년 

넘게 즐겁게 일해왔고, 그 과정에서 좋은 파트너들도 많이 만

날 수 있었어요. 

김정식   세상에없는세상은 올해로 설립 9년차 기업입니다. 

가치소비 시장의 확장을 위해 지금까지 공정여행, 공정무역, 

친환경 제품 브랜드 론칭 및 플랫폼 운영 등 11개 소셜브랜드

를 만들어왔어요.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건 주주에게만 이로운 

기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직원들에게도 이로운 기업을 만들고

자 노력했기 때문이죠. 기업 내부에서부터 사회적기업가를 배

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을 도우며 내부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이 외부로 

확산되도록 도왔습니다. 

신윤예   저희는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

업가 육성사업 1기로 시작했어요. 공공공간은 지역 기반의 소

상공인들과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디자인하는 비

즈니스모델로 시작하여 지금은 이를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 

패션 브랜드, 굿즈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종합디자인 회사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창업 후 10년이 넘으면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돌아보면, 처음 해보는 사업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했던 게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업 속에서도 제로웨이스

트와 소상공인 협력과 같은 중요한 가치는 어떤 프로젝트에든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지점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은   도시마을협동조합은 2014년 설립된 마을기업이

에요. 동네에서 은퇴 없는 회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일

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강서구에서 도시해충방역사업으로 

시작했어요. 마을기업을 바라볼 때 ‘주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

기업 상품은 질이 떨어진다’든지 ‘지원사업에만 의존해 자생이 

어려운 기업’이라는 시선에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많아요. 그

래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

들어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자는 목표를 세웠죠. 이런 목

표를 이루기 위해 연간 1,000여 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당장 매출에 도움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

업의 기회라 생각하고 센터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던 

것도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011년 말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양적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자고 합의하며 

‘서울 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러한 목표 달

성을 위해 서울의 사회적경제 지원은 매년 진화해왔다. 개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자생력과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

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업 중심 생태계 조성에서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한 걸음

씩 나가면서 서울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엔진 역할을 해왔다. 매해 경계를 넘으며 진화했던 센터의 지원사업이 10년을 맞았

다. 이에 다년간 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파트너십을 맺어온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지난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와 더

불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이야기 나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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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에 

성장 동력 되어준 서울시 지원사업 

최희진   소개를 들어보니 모두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한 분

들이네요.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

한 지원사업의 도움도 받았을 듯한데요. 가장 도움을 많이 받

았던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신윤예   저는 센터에서 진행한 컨설팅사업들이 기억에 남

아요. 2022년 공공판로 컨설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오

히려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시간이었거든요. 기존에 저희 

공공공간의 경우 B2B 사업만 했는데, 이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공공판로지원이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을 가지게 되었어요. 좋은 사업인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공공공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창업 초기 

참여했던 2015년 핸드메이드페어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지

원사업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어요. 

센터에서 진행한 
마을기업 대상 지원사업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어요. 
노정은

노정은   도시마을협동조합은 센터가 마을기업지원기관으

로 있었기에 조금 케이스가 다를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진행

한 마을기업 대상 지원사업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

어요. 기업 매출 측면에서는 공공판로지원사업의 일환이었던 

공공구매 상담회가, 기업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는 마

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제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도시에서 마을기업으로써 커뮤니티 기반

의 사업 분야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행히 센터의 지역의제

사업을 통해 타업종의 기업들과 지역의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고민하고 실험할 수 있었어요. 

청소방역위생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비

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해충방제 제품 개발생산, 환경교육, 컨

설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공공판로지원사업도 큰 도움이 된 사업이에요. 자치구와 같은 

공공기관은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서 작은 기업의 경우 초기 시

작이 어렵죠. 센터에서 진행한 공공구매 상담회가 이런 진입장

벽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줬어요.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여해 

사회적기업으로 공공기관들과 한 차례 만남 후 방문했을 때 훨

씬 신뢰도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곳도 꽤 있고요. 코로나-19 확산 후에는 온라인상

담회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교육사

업으로 변경되어 아쉬워요.    

김정식   세상에없는세상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센터 지원사업은 유통채널 육성사업(소셜밴더)이었어요. 초

기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유통 플랫폼을 런칭했을 때 40여 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120여 개 상품을 

유통했어요.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플랫폼이 늘기도 했고, 

오픈 초기였기에 당시에는 기업들이 입점에 그렇게 적극적이

지 않았어요. 그런데 센터의 유통채널 지원사업을 통해 프로모

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며 입점 기업이 150여 개로 확

대되고, 제품군도 350개로 늘었어요. 그 결과 매출도 2배나 증

가해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통사의 매출 증가

는 자연스럽게 입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

지는 성과를 낳았죠. 

유통채널 육성사업이 기업의 외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면, 작

년에 참여한 마케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은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광고 효율화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지원기관에

서 진행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진행했던 컨설팅은 그런 우려를 한 번에 불식시켰어요. 6

명 직원이 같이 5회에 걸쳐 받았는데, 8년 창업 이래 가장 내부 

역량이 쌓인 시간이라 자부합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자신의 

진로까지 온라인 마케팅 분야로 변경할 정도로 인상 깊었던 시

간이었어요. 

최희진   저희도 2019년에 컨설팅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

었어요. 사회적경제 현장과 현업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전문성

을 발휘해 주는 컨설팅은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듯해요. 컨

설팅사업이 성공하려면 좋은 컨설턴트 풀을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현장 기업들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

고 봅니다. 컨설팅은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

쉬운 점은 컨설팅 후에는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만족도나 수요 

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업 초기에 센터에서 진행한 민간시장 판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받았던 게 기억에 남

아요. 사회적경제 기업과 같이 상품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

업은 대형 유통채널의 MD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당시 그런 현

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품평회 

및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했는데, 그때 연결된 전문 MD에게 

제품에 대한 평가를 듣고 수정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맺어

진 관계망의 도움으로 식품 사업을 시작한지 2년 차에 백화점, 

유기농 매장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고, 3년 차에

는 대중적인 유통채널 진입에 성공했어요. 초기 사회적경제 기

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고 물꼬를 트는데 지원사

업의 역할이 컸던 셈이죠.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고 
물꼬를 트는데 지원사업의 
역할이 컸던 셈이죠.  
최희진

이날 좌담에 참여한 4개 기업은 모두 서울시에서 10년 

전후로 기업을 운영하며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회

적경제 기업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자원이 없어 고

군분투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어떻게 매출을 늘릴

지, 판로는 어떻게 확대해갈지,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던 그때, 판로지원, 컨설팅, 경

영지원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날 좌담 참여자들은 비슷한 

시기 기업을 창업하고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온 

터라, 서로 공감대가 많았다. 각자가 경험했던 위기와 

이를 극복했던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공감의 끄덕임을, 

기업 운영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할 때는 존경

을 담은 눈빛과 스스럼없는 박수를 보내며 서로를 격려

했다. 

기업 성장의 주체는 ‘사람’, 

사람에 투자하는 지원 기대   

신윤예   지원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

요.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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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창업자의 네트워크 확장을 돕는 사업

에서 많은 힘을 받았어요. 특히 기업에 닥친 위기로 사업을 포

기하고 싶을 때 그런 네트워크에서 만난 동료 기업들이 큰 위

로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줬어요. 센터 사업

은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기업가 지원사업은 프랑스 기업인 까

르띠에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영향력 있는 여성 기

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진

행해온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까르띠에 여성 창업 이니셔티브’

에요. 여성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이 제게는 무척 뜻깊었어요. 한

국에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들이 있지만 네트워크 파티라는 이

름의 이벤트 행사로 끝난다는 게 아쉬워요. 좀 더 심도 있는 이

야기가 오가고 발전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10년이 된 센터도 이곳을 거쳐 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네트워

크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인 듯해요.  

창업자의 
네트워크 확장을 돕는 
사업에서 많은 힘을 
받았어요. 
신윤예

노정은   앞서 얘기하신 부분 크게 공감합니다. 마을기업 컨

설팅에 저희는 선배 마을기업 대표님을 멘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 컨설팅하거나 조언했을 때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마을기업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발표회를 하면서 멘토링 사업의 

사례 공유를 넘어 어느새 사업 이야기로 확장되고 협업의 기회

가 생겼어요. 그런 자리들이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네트

워크가 생산적이면서도 사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자리였으

면 좋겠어요. 

최희진   맞아요.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기업

들은 선배 기업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한 분야별 네트워크가 기억에 남

아요. 같은 분야다 보니 공감대도 크고, 새로운 곳과 협업 기회

도 생겨서 좋았어요. 서로 밥만 먹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대

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향후 네트워

크 모임을 준비할 때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모

임 내에서 각 참여자의 역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심하고, 

실제적인 필요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기획이 이루어졌으면 합

니다.  

민간은 자생력 높이고, 

행정은 사회적경제 인식 변화에 앞장서야   

최희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

서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로 서울 시민의 생활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사

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지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공정무역을 얘기할 때 시민들이 너무 무겁게 바라보는 경

향이 있어 좀 안타까워요. 물론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핵심 가

치는 현장의 어려움에 기반해 있지만 그곳 또한 주민 삶의 현

장이자, 인류로서 존재로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시민사회 활동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는 듯해 

공정무역 1세대로서 반성이 듭니다. 

신윤예   저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취하는 기업이나 기업 가

치에 대해 프레임이 생긴데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기사가 한번 나가면 계속 그런 분위기의 기사들

이 양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에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정부와 언론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마치 세금 낭비 사업으

로 규정하는데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어 안타까워요. 사회적경제에 덧씌워진 부정적 프레임

을 바꾸기 위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해요. 

또한 자아실현, 미닝아웃과 같이 가치소비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에 맞게 힙하면서도 엣지있는 채널들과 함께 긍정적인 여

론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노정은   저는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야 한다고 

봐요. 사회적경제 기업답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인증이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기업들도 자기 검열을 강

화하고,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데 더 노력할 거라 봅니다. 

김정식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 스스

로가 자기반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사 제품의 차별성,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정부의 우산 속에서만 생존하려 

하진 않았는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그런 자기반성이 없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긴 거라 봐요. 소비자가 제

품 및 서비스가 좋아서 사용하다 보니 그게 사회적기업이고 공

정무역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적

경제에 스타기업이 없다는 건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지점이라

고 생각해요.  

최희진   맞습니다. 파타고니아처럼 건강하고 탄탄한 기업

이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브랜드 자체가 시

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면 전환이 더 빠르겠죠.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스타기업이 없다는 건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지점이라 
생각해요.  
김정식

신윤예   주목받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걸 많이 봤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스타

기업이 없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세금 잡아먹는 기업

들’과 같은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졌을 때 공공에서 제대로 대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나 그러면 사회적기업 안 

할래, 소셜벤처 할래’라며 떠나는 거죠. 그런 부정적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

요할 때입니다. 

앞서 최희진 대표가 “컨설팅사업이 성공하려면 좋은 컨

설턴트 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기업들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준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행정과 지원조직이 사

회적경제 기업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함

께 성장하고, 함께 뛰는 협력(파트너) 관계로 만들어간

다면 지원사업의 효과 또한 두배, 세배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92 93

경
계

에
서

 자
라

다

기업성장 사회적경제 기업성장 간접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돕다

2011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설치 후, 서울시의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

원정책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집중되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을 정책적 기조로 삼은 것은 당시

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성(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창출)을 고려

하지 않은 성장 지원의 부재는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3년 센터를 개소

하고, 부문별 인증 및 육성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창업 이후 기업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간접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

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이후

부터 성장기까지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필요에 맞는 사업개발

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견인하고자 함이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통합경영지원 사업

기초/심화 컨설팅 일상경영지원

아카데미 사업 (인재 양성)

기업가/관리자역량 강화 업종/분야별 교육/훈련

정책자금지원

사회투자기금 사업개발비 SiB 등

경영 교육 전문가 육성

우수/성공 

사례 발굴

경영지원

경영지원

약정체결 시

컨설팅

수행 요청

사업비 

심사단 

참여

컨설팅 

종료 후 

자금 지원 

약정체결 시

컨설팅

수행 요청

설립기 지원

위키서울

씨앗기 마을기업

인큐베이팅

협동조합 

설립상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모델 확장

우수 기업

혁신형기업 육성

소셜프랜차이징

해외시장진출

공공구매 조달

사업

(출처: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이를 위해 2014년 통합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단계를 <준비기-창업

기-성장기-성숙기>로 설정하고 부문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로 진행한 컨설팅

과 회계·법률 일상 경영지원을 성장단계나 기업 수준을 중심으로 한 통합 컨설팅 체계로 재구축하여, 

현장 기업의 성장 시기별 필요에 맞는 양질의 경영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업 경영 준비 및 창업

단계의 기초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성장기 기업 대상 전문·심화 컨설팅 진행으

로 이어졌으며, 그 외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회계·법률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상 경

영지원과 멘토링을 추진하였다. 또한 컨설팅 사업에 분야별 전문가가 매칭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 컨설턴트 및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연도별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내용 

구분 세부내용 성장단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컨설팅 부문별 컨설팅 -

심화/전문 컨설팅 성장기/성숙기

기초 컨설팅/경영 멘토링 설립단계/창업기

일상

경영

지원

회계지원 창업기

법률지원 창업기/성장기/성숙기

it지원 창업기/성장기/성숙기

2019년 이후 컨설팅 사업은 기업 성장을 위한 심화·전문 컨설팅으로, 성장기와 성숙기의 기업 맞춤 역

량 강화로 집중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개선 및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변화,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체감도 향상

과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전략분야 육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임팩트 확산을 위

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22년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내용

1. 경영전략

1-1. 임팩트 비즈니스모델 전략 수립

1-2. 기업분석/경영전략/재산권(특허권 외)

1-3. 청년 커뮤니티 기반 사업기획

1-4.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1-5. 신규사업(서비스) 개발

1-6. 사회적 가치 측정 및 관리체계

2. 경영관리

2-1. 회계

2-2. 세무

2-3. 재무분석 및 개선

2-4. 사회적금융(자금) 연계

3. 마케팅/홍보관리

3-1. 마케팅전략

3-2. SnS/디지털마케팅

3-3. 미디어콘텐츠 제작(미디어/그래픽)

3-4. 온라인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3-5. 상품 브랜딩(패키징 개선)

3-6. VMD(Visual Merchandiser)

3-7. 그로스해킹

3-8. 판매/판로개척

3-9. 크라우드펀딩

4. 공공시장 및 서비스 업종 특화

4-1. 공공조달 진입 및 확대 전략 

4-2.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 전략

4-3. 스포츠 분야 사업 전략

4-4. 의료·보건 분야 사업 전략 

4-5. 돌봄 분야 사업 전략

4-6. 교육 분야 사업 전략

5. 특수분야 

5-1. r&D

5-2. 인증(iSo, 벤처 인증, 식품 인증 등)

5-3. 먹거리 비즈니스모델 개발

5-4. HACCP 인증

5-5. 먹거리 레시피 개발

5-6. 그 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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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에 있어 컨설턴트단을 구성하는 것은 컨설팅 사업의 만족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분야별 컨설턴트 공모로 컨설턴트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실제 기업이 신청한 

컨설팅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해 사전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

절한 컨설팅으로 연계한다. 컨설팅 수진기업 선정 후 컨설턴트와 매칭이 진행되며, 컨설턴트는 사전 미

팅으로 수진기업의 컨설팅 목표와 성과지표를 협의하여 컨설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실행계

획서를 검토하고 센터-수진기업-컨설턴트 간의 협약을 진행하는데, 이로써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다. 

사회적경제 컨설팅 운영 절차 및 주체별 역할

컨설턴트 모집 및 선정 ▶ 컨설팅 수진조직 모집 및 사전 진단 ▶ 컨설팅 수진조직 선정 및 기초계획 수립

센터 • 모집 및 컨설턴트 심사·선정

• 선정 컨설턴트 대상 컨설팅 안내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전 진단 (대면·비대면)

• 컨설팅 수진조직 심사·선정

• 컨설턴트 매칭 및 기초계획서 수립

• 수진조직 대상 컨설팅 안내

수진조직 -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컨설팅 사전 진단 협조

컨설턴트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

컨설팅 실행계획 수립·논의·확정, 협약 ▶ 컨설팅 실행 및 모니터링, 중간보고 ▶ 최종보고·평가

센터 • 컨설팅 매칭 및 절차 안내

• 컨설팅 실행계획서 검토

• (필요시) 자문단 운영

• 실행계획서 확정 및 협약

• 현장 모니터링

• (해당 시) 중간보고 점검

• 최종보고 검토·평가

• 만족도 조사

• 우수사례 발굴·활용

• (필요시) 자문단 운영

수진조직 • 컨설팅 실행계획 확인 • 컨설팅 중간보고(해당시) • 만족도 조사 

• (필요 시) 우수사례 인터뷰

컨설턴트 • 매칭 수진조직 사전 미팅

• 컨설팅 실행 계획 수립·제출

• 성과지표 협의 및 협약

• 컨설팅 실행

• (해당 시) 중간보고

• 최종 결과보고

• 비용 지급 서류 제출

서울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은 초기 통합경영지원으로, 창업기·성장기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상시적인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바로 파악하

고 대응하여 창업기·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켰다. 이후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진 임팩트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선, 판로 확대를 위한 자체 역량강화 컨설팅 등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컨설팅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매칭하고자 수진기업 사진진단시스템 구축 및 운영, 컨

설팅 만족도 조사 등으로 매년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과 컨설턴트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 기

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전략사업 지원

사회문제, 한발 앞서 읽고 대응하다 

사회적경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연결되어있고, 다분야의 유기적인 

연결로써 사회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개선

과 신규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종·동종 간 협력사업으로 시민의 생활문

제를 해결하고, 정책과 연결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임팩트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기업이 사

회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동돌봄, 노인돌봄, 공공급식 등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앞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욕구가 시민의 필요와 결합하여 시민공제

라는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 내용 (2015~2018)

년도 전략분야 주요내용

2015 아동돌봄 •  사회적경제 방식 아동돌봄 보육 모델 제시

•  지역사회 신뢰 기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행복중심동북생협(노원구), 한살림서울(강동구)

노인돌봄 •  노인돌봄 설립모델 설립 및 자치구 단위별 민간추진단 조직

•  자치구별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위한 자치구 교섭 및 공간확보 방안 마련

주거/도시재생 •  사회적경제 통한 사회주택 공급역량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   사회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서울시-사회주택협회-4대생협(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두레),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식아동 공공급식 •   결식아동 도시락 생산-배송 사업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자치구 기반 시범사업 5곳 추진 

(구로구+서대문구+은평구/성동구+중구)

패션봉제 •  2017년 동대문 패션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 참여 모델 개발

2016 도시재생 •   세운상가 사회적경제 도심제조 협력모델 구축: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및 세운상가 옥상공간  

사회적경제 운영방안 수립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 기업 공제사업 수요조사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및 모델 개발

클러스터 •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클러스터’ 시범모델 및 추진계획 수립

지역돌봄 •   돌봄사업 예비특구(성북구, 광진구) 지역 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

2017 규모화 •  마을 기반 프랜차이징 확산 지원 사업: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먹거리 프랜차이즈 전략모델 확산체계 구축

비즈니스 고도화 •  사회적경제 협동비즈니스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간 교류협력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비즈니스 지원

지역돌봄 •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확산 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지역경제 •  서울시 특화거리 조성 연계 사회적경제 주민참여 모델 개발

•  사업지역/분야 : 석촌동 고분군 일대 / 한성백제 관련 역사문화 상품 개발

전략발굴 •   사회적경제 신규 사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수요조사를 통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수립 

- 민관협력 공공임대형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계획 수립

https://blog.naver.com/sehub/220569710062
https://blog.naver.com/sehub/220377471068
https://www.ibookee.kr/index.php\?mid=events&document_srl=242
https://blog.naver.com/sehub/220868885045
https://blog.naver.com/sehub/220727038173
https://blog.naver.com/sehub/220845953537
https://blog.naver.com/sehub/221080396149
https://blog.naver.com/sehub/22107039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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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 내용 (2015~2018)

년도 전략분야 주요내용

2018 지역돌봄 •  ‘돌봄SoS센터’의 사회적경제 연계 모델(사업명: 우리동네 나눔반장) 개발

소상공인 지역경제 •  서울 도심제조업 사회적경제 협업 모델 발굴: 성동구(수제화), 중구(인쇄), 중랑구(패션봉제)

사회적 금융 •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형성 공제금융 모델 개발

•  시민주도·시민 편익 중심의 보험 및 공제 모델 개발 기초연구 진행

도시재생 •  생활서비스·지역관리 경제 모델: 생활권 단위 스몰비즈니스 및 공간 자립 운영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8개 마을 

대상 전문가(멘토) 매칭 및 컨설팅 지원

노동 •   사회적경제 노동연대 및 일자리 연계 모델 개발사업 

- 노동통합형 신사업 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장애인 노동통합형 신사업모델 개발  

- 봉제·이동노동-사회적경제 협력사업: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공제모델 개발 

- 플랫폼 경제·노동 집중 간담회: 플랫폼협동주의(플랫폼협동조합)에 근거한 사회적경제 대안 모색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발표 이후,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대 및 다양한 이해관계

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정책 사업을 견인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고용 촉진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

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비즈니스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

업 활동에 위기가 닥쳤다. 모임과 활동이 금지되어 오프라인 중심의 판로가 막히고, 비즈니스모델의 운

영이 어려워졌으며, 온라인 시장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함에도 일반 시장에 비해 온라인 기술력과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대부분의 수익모델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 경영환경 변화 인식 조사

(국내외 코로나 대응 사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 악화  48개

● 비슷   8개

● 호전  5개

코로나-19로 인한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경영 환경 변화 인식

25.4%

7%

악화

67.6%

이에 코로나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코로나 대응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 개발을 지원하였다. 사회

적경제 조직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기후문제와 글로벌화, 디지털 기

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소외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시민

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시민액션플랜은 시민들의 생활 고충과 어려움을 청취하는 온라

인 플랫폼으로 이를 해결하는 기업과의 매칭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시민

들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문제해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전략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노동, 불

평등, 취약계층의 위기에 대해 협동과 호혜, 연대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년도 전략분야 주요 내용

2019 규모화 •  사회적기업 간 사업연합 활성화로 문제해결력 강화 및 규모화

•  10개 협업모델 지원: 도시재생, 인쇄제조, 테크, 도시양봉, 지역경제, 시민공제 등 

도시재생 •  도시재생기업(CrC)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대상지: 천연충현마을협동조합, (사)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  사회적경제 및 지역순환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교육

지역돌봄 •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  우리동네나눔반장 선행/실증사업 지원: 5개 자치구(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  우리동네나눔반장 표준실행모델 개발연구

사회문제 해결 •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제안 및 실행

•  자립지원(은둔형외톨이), 식품 물류 효율화, 장애·비장애 통합, 고령화

소상공인 협업 •  도시제조업 협업 활성화 추진단 운영: 봉제, 수제화, 인쇄출판업 등 도시제조업 협업 촉진

2020 규모화 •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회문제 해결 혁신 아이디어 실행 및 성장 지원

•   주요지원내용: 기술융합 노인인지 개선, 공정무역 상품개발, 공유미용실 플랫폼 개발, 폐자원 활용,  

취약층 청소년 외식창업 콘텐츠 개발, 암 환자 동행 서비스

코로나 •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  주요 지원내용: 국내 여행, 커뮤니티케어, 코로나 극복 협업프로젝트 

비즈니스 개발 •  코로나 극복 비즈니스 전환 및 사업개발 지원

신규사업 개발 •  지역통합돌봄 신규 전략 개발: 허약노인 지역 기반 바른 먹거리 제공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정책기획단 운영,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  통합돌봄 사회적경제 플랫폼 운영

2021 돌봄 •   허약노인 의료-영양 중재 시범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노인 의료-영양-신체·정서지원 등 복합중재 서비스  

제공 및 생활 습관 개선 등 능동적 건강관리 비즈니스모델 개발

코로나 •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빙

•   자원순환 체계 구축, 폐기물 제로 솔루션 비즈니스 활성화, 공동주거 기반 제로웨이스트 인프라 도입,  

생태적 집수리 모델 및 문화 확산, 기후위기 대응 책임 생산과 소비 활성화, 지역 기반 돌봄 비즈니스의  

생태적 전환, 그린 모빌리티 인센티브 통합설계 등

신규전략 •  사회문제 해결 신규 전략 모델 시범사업

•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의 신규비즈니스 및 비즈니스 고도화 지원

시민참여 •  시민액션플랜 및 의제대응 지원

•  시민이 제안한 생활문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선정으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청년 •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 지원

•  청년·여성 대상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진입 방안 모색

기후위기 •  지역자원 상생 교류 네트워크 허브 구축 및 시범운영

•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식문화 네트워크 전략 수립

•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사슬 전환모델 지원 ‘사회적경제 그린 브릿지’

임팩트 •  임팩트 전략사업 지원: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임팩트 제고

•  노동 및 일자리 문제 해결 프로젝트 임팩트 컨설팅 및 보고서 발간 

https://blog.naver.com/sehub/221434303044
https://blog.naver.com/sehub/221324505703
https://blog.naver.com/sehub/221398213667
https://blog.naver.com/sehub/221412644155
https://blog.naver.com/sehub/222346058580
https://blog.naver.com/sehub/222655420985
https://blog.naver.com/sehub/222144235890
https://blog.naver.com/sehub/222134114831
https://blog.naver.com/sehub/222597052406
https://blog.naver.com/sehub/222595538654
https://blog.naver.com/sehub/222597449024
https://blog.naver.com/sehub/222661600593
https://blog.naver.com/sehub/22265542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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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지원은 기업의 비즈니스 개발과 개선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적경

제 정책 제안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의 필요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었

다. 사회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공공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민간의 자원이 투입되기 어려

운 곳에서,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 대

응을 펼쳐왔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와 공익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이에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 사회적 책임 

경영, ESG 등이 대두되는 요즘 사회적경제 기업을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로서, 가치지향적 성장과 혁신적

인 비즈니스에 도전해 간다면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서울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비즈니스모델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생산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등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표

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마을기업은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성, 지역공헌 및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성, 지역을 근거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로 지역 활성

화에 기여하는 지역성, 시장경쟁력과 매출 및 수익 창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성이라는 

4대 원칙을 추구한다.

서울시 마을기업 연도별 육성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 시작

•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정책 발표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육성사무 위탁

서울시 마을기업지원단 마을기업 육성 수행

•  마을기업 씨앗기 지원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선

발 및 25개 자치구 배치, 공간지원제도 운영 등 

지원사업 수행

• ’15년 8월 사업 종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육성 수행

•  자부담 20% 상향조정, 신유형/스타 마을기업 추가

•  레벨업 지원사업, 공동기획사업 공모 등 지역기반 맞춤형 밀착지원

•  기설립 마을기업 안정화, 대도시형 마을기업 활성화

•서울시 93개 마을기업 운영 중

•모두애마을기업 선정  

‘도시마을협동조합’

•모두애마을기업 선정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후 후속사업의 일환인 자립형 지

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계획

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업무는 2012년 10월부터 3년간 서울

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였으며, 2015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

터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목적에 따른 마을기업 유형 구분 및 기준

구 분 유형 구분 기준

청년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하였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두愛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을기업에 한하여  

‘모두愛 마을기업’으로 지정함

新유형 마을기업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 생활 변화, 정책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

*유형: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마을기업을 발굴·교육·컨설팅·판로 확대 

등 성장 지원 및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 등 마을기업 육성 및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립한 지 2년 이상 된 마을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마을기

업의 가치를 보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마

을기업’과 ‘모두愛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 중 2022년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 아동 돌봄), 2023년에는 도시마을 협동조합(청소·방역)이 모두愛 마을기업에 선정되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연결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형태이다. 서울에서의 마을기업

은 여러모로 많은 제약이 있다. 자연 자원의 형태, 인적·공간적 자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 지역 정주성이 낮고, 공동체와 마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차이가 있으며, 커뮤니티

를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은 물적 

지역자원의 활용이 마을기업 지정의 핵심인 데 반해, 돌봄, 유통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서울시는 그

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도 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떠나서 개인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

동체가 필요하다. 마을기업은 생활권 안에서 지속가능하고 소외되지 않는 생산·소비·고용의 선순환으

로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고립과 공동체 해체로 일어나는 사회비용을 감소해나가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기업의 순기능을 위해 센터는 지역지원기관으로

서 마을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종·동종 간의 협력을 독려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 개발

https://blog.naver.com/sehub/222842103442
https://blog.naver.com/sehub/222842103442
https://blog.naver.com/sehub/2231612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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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도시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손이 

닿지 않아 지역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 될 돌봄·보건·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

니스 개발 및 육성이다. 

서울에서 마을기업의 가능성은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도시마을협동조합과 같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주민의 필요를 기반으로 당사자가 참여하여 공급역량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

성, 기업성이라는 4대 원칙에 부합하는 마을기업 발굴과 지역사회의 고령자·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양

성·고용으로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06.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활성화 

이윤보다 가치, 우호적 시장 조성

시장에서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된다.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

스의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받고 인정받을 때 그 확산력도 향상된다. 그러나 선택과 더

불어 호의적인 반응은 단번에 형성되지 않는다.(스스로 물건을 구매할 때의 여정을 생각해 보라.) 제품

과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에 꾸준히 노출하면서 존재를 알리고, 선택받기 위한 설득의 과정을 설계하며, 

선택된 후에는 질로서 소비자에게 만족과 신뢰를 제공하여 재구매를 일으켜야 한다. 이후 소비자 간의 

입소문과 긍정적 후기의 재확산은 다시 제품과 서비스가 노출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전략(2015년)

07.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의 대표적 마을기업이다. 

장애아 부모 모임에서 시작한 

작은 마을기업이지만, 현재는 

매출 112억 원, 비상근 활동보조 

교사까지 포함해 직원 380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출처]“아

낌없이 ‘열매’를 나누는 나무처

럼” 마을기업 나무와열매 김경

예 대표 인터뷰|작성자 서울SE

센터, 2022.

시장환경 조성  

서울시 공공기관 조달 책임성 강화

적정 판매채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조달 참여 기회 확대

사회책임조달 거버넌스 구축 판로지원 전문성 강화

경쟁력 있는 조달 공급모델 개발

기업간 협력 기반 공급력 강화

• 조달 수요 정보 분석·공개

• 법제도 개선 등 환경 조성

• 사회적경제 상품 및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제조 분야 기업 판로 확대

• 서비스기업 통합 공급 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공급력 정보 관리

• 조달 참여 실무지원(콜센터)

• 조달 기회 분석 역량 강화

•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 강화

• 책임조달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신규사업 모델 기획·확대

• 유통 전문기관 협력 강화

• 사회적경제 유통 전문기관 발굴·육성

• 우수사례 발굴·확산

• 수요·공급 정보분석 고도화SE센터 

• 협력적 사업모델 촉진

• 자원 제공 중견기업 발굴·협력

• 규모화 공급 모델 발굴·확대 

지원체계  

강화 

기업 공급력 

강화

공공기관

SE기업

일반시장

서울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시장진출과 확대를 위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에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 제

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

이기 위해 서울시·자치구·투자출현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영업단을 운영하며 사회책임조달 확

대에 힘을 기울였다. 공공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활성화

를 위한 판로개척 전략도 추진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책임소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소

비자 및 기관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와 상호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유통채널과 업무제휴 등 민간시장 또한 확장해 나갔다.

구분 세부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

시장

공공판로 온라인설명회 및 상담

공공구매영업단 운영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민간

시장

오프라인 마켓(시민장터)

유통매장(생협 등) 입점지원

온라인 기획판매전

온라인 마케팅 지원

공공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사회적경제로 견인하다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지속하여 혁신해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단을 운영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구매 교육, 상담, 설

명회 및 박람회 등을 주도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공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장을 마련하

여 기업에는 수익 창출을, 공공기관에는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사

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설치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일상적

인 영업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정보 수집·분석, 공공구매 수요 개발 및 전략 품목개발을 위한 노력

을 기울였다. 

1.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2.  공공구매 상담회 
1 2

시장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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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단 운영은 종료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조달과 가치소비 촉

진을 위해 공공의 구매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급역량을 지속하여 연계하고자 하였다. 2021년부

터 현재까지 센터에서 직접 공공구매 관련 맞춤형 상담 및 구매지원과 자치구 및 기관 교육 등을 추진

하였다. 공공구매를 위한 전략 품목개발, 협력기관 확대를 위한 대외협력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한국환경공단,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와 더불어 서울시 소

재의 부처기관과 투자출연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러

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수요 맞춤 공급력 향상과 비즈니스모델 개선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원하

여 공공구매 시장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함께누리 매출 비교(2017~2022)

2014년 9월 오픈한 공공기관 전용 사회적경제 쇼핑몰 함께누리(www.hknuri.co.kr)몰을 통한 온라

인 공공구매 활성화도 함께 진행하였다. 함께누리는 공공기관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기획하여 2014년 

오픈하였다.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용 대량 견적 및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구축되어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정보 분석 및 희망 품목 수요조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노후화와 서울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로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 2년간(2021~2022년) 서울시사회

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을 위탁하며 쇼핑몰 운영 고도화를 추진했다. 웹사이트 기능 업그레이드로 사

용자 중심의 UX/UI를 개선하고, 입점기업 및 회원의 이용 편의성 향상과 매출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한 

결재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누구나 이용가능한 온라인 사회적경제 쇼핑몰로 기능 개선을 진행하였

다. 기능 개선 이후, 2022년부터는 일반 시민의 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쇼핑몰의 고객 대

상층이 넓어진 만큼 함께누리 입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은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 조례 제정과 활성화 지원으로 2013

년 581억 원에서 2022년 1,589억 원으로 점차 그 규모는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공공기관 

계약 규모에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선되는 공공구매는 약 1~2% 내외로 턱없이 부족하며 그 품목

과 업종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서울시 공공기관의 계약 대비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를 늘려감으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경영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시장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2,390백만 원

2022년

4,008 백만 원 
 

서울시 공공기관 계약 현황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확대와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민간시장에서 파도타기 

2013~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시행 초기 민간시장 확대 공략 대상은 사회적 가

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영리활동 등으로 사회적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

들을 통한 구매시장 조성과 상호거래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더불어 상권이 발달한 거점지역(신촌 

연세로, 잠실 지하광장),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장소 맞춤형 기획장터를 운영하여 대시민 대상 시장을 

조성해 나갔다. 기획장터 운영은 공간을 방문하는 주 대상에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집

중적으로 소개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나, 유동성이 높고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안정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2015년 이후 안정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과의 협력으로 '우리동네 협동가게'를 운영하여 상품입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온·오프라인 유통형 사

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다루는 매장을 다양화시켰다. 이를 통해 안정적

인 매장에서 꾸준히 소비자를 만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해가는 기업의 노력과 민간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가치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춰갔다.

1. 우리동네 협동가게

2.  유통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JDC제주면세점) 

1 2

0.7배  
성장

2.7배 
성장

74,337억 원

1,589억 원

58,386억 원

581억 원

서울시 전체 계약 규모 

     2013년     2022년

사회적경제 조직 계약 규모 

http://www.hkn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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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구매에서 온라

인으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났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제조업보다 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와 같은 

대면 서비스 분야에 많이 포진07되어 있어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 컸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대두된 

사회문제와 SNS의 발달은 착한소비를 넘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및 견해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

면서 표현하고 소비를 이끄는 미닝아웃08문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착한소비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긍정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센터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위기에 함께 대

응하고, 온라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로 질 좋은 사회적경제 상

품을 합리적 소비로 안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롯데홈쇼핑-아름다운가

게-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3자 협약으로 롯데홈쇼핑 비대면 판매를 진행하였다. 이 경험을 바

탕으로 2021년에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머스 11번가와 함께 기획전을 시범 운영하였다. 온라인 마켓 기

획전은 1일 방문객 수가 높은 온라인 커머스 기업과 업무제휴로 이루어졌다. 운영 기간 동안 서울시 소

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한 번에 모아 보여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

케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지도와 매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온라인 커머스에서 안정적인 

판매로 각인된 브랜드는 자사몰 판매로 연결되거나 생필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기간 안정적 온라인 판매처를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어 향후 기업의 매출 촉진에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커머스 운영 결과(2021~2023)

년도 2021 2022　 2023　

업무제휴

참여기업 수 29개 기업 46개 기업 68개 기업

매출 104백만 원 127백만 원 581백만 원

민간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 강화는 빠른 트랜드 변화와 그에 맞는 마케팅 방향 수립을 요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제작에서부터 유통, 가격의 결정 과정 전반에 스토리를 담고 있

다. 이런 긴 이야기와 품고 있는 가치를 일반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성을 간명하고,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은 인력과 조직 운영이 영세하고, 제품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다뤄야 하다 보니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향후 

소비권력층이 될 MZ세대를 타깃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 참여

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 가치소비 플랫폼 ‘캐빈닷넷’을 구축했다. 캐빈닷넷은 단순히 콘텐츠로 상

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SNS와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시민참여형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자를 확대하고, 홍

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기본으로 참여자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 과정을 간접 경험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접점을 넓히고, 그 후기를 소비자가 확산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회

적경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쌓고, 기업 또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의 지지

를 얻는다.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시장 맞춤 마케

팅 운영으로 참여자의 층위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다. 

08.  

2019년 사회적경제 조직 업종 

현황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면 ‘(G)도매 및  

소매업’ 18.29% > ‘(P)교육  

서비스업’ 18.14% > ‘(C)제조업’ 

9.41%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순으

로 나타난다. (출처: 2019년 서울

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분석 

및 주요 성과 연구, 서울시사회

적경제지원센터) 

09.  

의미를 뜻하는 ‘Meaning’과  

드러낸다는 의미의 ‘Comming 

out’을 합성한 조어. 소비활동을 

통해 개인의 신념 및 가치관을 

표현한다는 의미와 신념, 만족

을 추구하는 소비를 일컬음

캐빈닷넷 발행 콘텐츠 

캐빈닷넷 이용자의 사회경제 인식변화 기여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구체화하여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지지로 다시 상품 및 서비스의 질 개선과 개발로 투자되는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자생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판로 확대와 상품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더욱이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성과를 추구

하는 동시에 재무적 성과로 기업을 유지·경영해야한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 중 하나에만 집중

해도 성공이 어려운 미션임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

회변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 창출에 있어 멈춤이 없기에 사회

환경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시의성 있게 변화에 대응하도록 기업 

성장과 판로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1.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_하루마켓

2. 2023 비건페스타 

1 2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가치소비 활동에 주는 영향

36.9%9.2%

1.5%

상품에 호감이 생긴 경험

24.6%7.7%

1.5%

약간 긍정

66.2%
약간 긍정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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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 

(Chief Purpose officer)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균형’에 주목하라

기고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의 주요 어젠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였다.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미

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이뤄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다보스포럼 설립자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회

장을 비롯해 수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미래를 향한 기업의 새로운 시각을 강조했다. 

이처럼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 국내 산업계 전

반에는 ‘ESG boom’이 한창이다. ESG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의 전략 및 운영에 

통합해야 하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 요소를 포괄

하는 개념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 부서를 신설 및 통합하고, ESG 전문가를 

사외이사 및 임원으로 영입하기 시작했다.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 정보까

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숙제가 더해진 것이다.  

임팩트, 재정의 필요하다 

사회공헌, CSR, CSV,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 ESG 등 다양한 개념과 혼재된 정의 속에

서 성장과 후퇴를 거듭해온 국내 기업들은 이제 재정의된 ‘임팩트’에 주목해야 한다. 임

팩트는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의 총합을 말한다. 기업이 내리

는 수많은 결정과 행동들이 우리의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금

까지 대다수 기업은 ‘사회공헌’처럼 긍정적 영향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해왔다. 한편으로

는 지속가능경영, ESG를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낮추는 것

으로 좁게 해석 및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가능경영 및 ESG에 대한 글로벌 기

준 및 표준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세분

화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총합이 0을 넘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팩트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의 ‘균형’에서 출발한다. 

워싱(Washing)을 경계하라 

 1.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Exxon Mobile)’은 오래전부터 기후변화 위험성

을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을 개발 및 확산해왔다. 엑슨모

빌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기 위해 지출한 로비자금은 연평균 485억 원인 반면, 기후

변화를 위한 브랜딩 비용은 연평균 664억 원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온실가스를 72

억MT 배출한 반면,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62조 원을 투자했다.

2.   지난해 7월, 호주 청소년들이 삼성전자 불매운동을 벌였다. 호주 퀸즈랜드에서 개발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채굴 항만시설에 추가 투자를 추진해온 삼성증권을 향한 

비판이 삼성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 비슷한 시점에 삼성전자는 환경보호를 위

한 노력의 하나로 친환경 가전 개발 및 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3.  최근 노르웨이 소비자 당국(CA)은 H&M의 마케팅 전략을 비판했다. H&M이 다른 

의류보다 오염이 더 적은 이유에 대해 적절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것이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없이 ‘지속가능하다’

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H&M은 2030년까지 재활용 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만을 사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 패션 산

업으로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CSR Washing’, ‘ESG Washing’, ‘Impact Washing’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다. 관련 

논문 및 저널 게시 수가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고, 뉴욕타임즈 등 관련 키워드의 언론보

도 횟수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쏟아

지면서, 기업의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시선(Skepticism·회의주

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헌 등 긍정적 활동 소식을 접해도 ‘포장하거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액션(Washing)’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포터노

벨리(Porter Novelli)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75%가 ‘현재 기업의 액션이 미래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다’고 했고, 73%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기업의 나쁜 

의사결정을 기억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트리플라잇이 사회공헌센터와 함께 진행한 

국내 설문조사(2020 사회공헌 백서: Social Gap Report)에서도 국민은 기업의 코로나 

관련 사회공헌 진정성 점수를 3.01점(5점 만점)으로 매겼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기업의 

사회책임 관련 의사결정과 활동의 현재와 미래 임팩트를 지켜보겠다’는 이들도 66.9%

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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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그렇다면 기업은 자사의 임팩트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할까.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이란 기업 및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영향

력을 최대화하려는 명확한 목적과 액션의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고 균형 있게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구찌·입생로랑·발렌시아가 등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한 케어링그룹(Kering 

Group)과 노보노디스크, 바스크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CSR·ESG 통합관

리를 통해 부정적·긍정적인 영향력을 측정 및 평가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발을 판매하기까지 물·공기·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을 측정하고 이를 화폐화한 뒤 해당 금액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사회 및 환경에 돌려

주기 위한 R&D 투자나 사회공헌을 지속한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매년 피해 상황과 복

구 현황을 과학자 및 전문가들과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렇게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측정 및 평가하려면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

제 및 이슈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임팩트는 우리를 둘

러싼 수많은 사회 이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0 인식

조사&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는 사회문제는 ‘노인 빈

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미세먼지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로 꼽

혔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정부 및 민간의 자원 투입이 우선돼야 하는 이

슈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낮추고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

한 액션이 연결돼야 한다. 또한 기업의 현 수준과 이해관계자의 니즈 간 ‘갭(Gap) 분석’

을 통해 간극을 메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국민이 먼저 바라고 있지만 기업이 주목

하지 않는 사회공헌으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Gap -96점)’이 꼽혔고, 

반대로 국민의 니즈보다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사회공헌으로는 ‘임직원 급여 일정액 후

원 및 봉사를 통한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꼽혔다(2020 사회공헌백서: 

Social Gap Report). 

“인생의 균형이 깨지면, 인간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온갖 세력과 맞섭니다. 인류

가 이야기를 통해 수천 년간 설명하고 납득시켜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균

형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되돌리고자 하는지에 관한 것이죠.”    

-이야기의 대가, 시나리오 닥터 ‘로버트 맥기’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목적’과 ‘균형’에 있다. 우리 기업 및 조직이 존재하는 이

유(Why), 즉 ‘목적’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와 이슈를 찾고, 이러

한 이슈와 연계되는 자사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지속하여 측정 및 관리하면서, 균형 

있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와 진정성에 기반한 임

팩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투자 

기업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본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턱없이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자본조달로 기업

의 비즈니스모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4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서울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선도적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였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사업개발 자

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대출업무와 기부금 모금, 매칭 사업 등 민간 사회투자 네트워크 형성으로 사

회적금융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

로 시장 경제의 금융 결핍을 메우는 활동이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확대될수록 사회적금융의 필요성

과 중요성 또한 커졌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사회투자를 위한 기금 조

성을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조성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27조(사회투자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제26조(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제23조(사회적경제투자기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 300억 원에서 점차 규모가 축소하여 2018년에는 약 88억 원으로 조성

액이 가장 적었다.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조성액 27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100억 원 이

상의 규모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2020년 일반 융자사업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사회

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자금지원사업과 민간자

산클러스터 지원 융자를 진행하였다. 2021년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

자 등에 대한 지원 융자를 진행하며 사회 곳곳에서 대안적 금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도별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당해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3 20 37,954 50,336 12,381 37,974

2014 37,974 △5,216 3,543 8,760 32,757

2015 32,757 △9,901 5,701 15,602 22,856

2016 22,856 △12,930 8,823 21,754 9,925

2017 9,925 2,595 12,691 10,096 12,520

2018 12,520 △3,639 9,725 13,364 8,881

2019 8,881 4,335 22,006 17,670 13,216

2020 13,216 2,525 26,393 23,868 15,741

2021 15,741 11,464 29,028 17,564 27,206

(출처: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투자지원재단,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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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 11월 사회투자기금 종합 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투자기금의 장기 비전으로 “단순 

자금 지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관계금융, 인내자본 역할 수행”인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해 관계

금융을 금융기관과 기업이 장기 신뢰 관계를 통하여 장기 대출, 지분투자 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

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것, 인내자본을 초기 손실이 나더라도 성과가 나기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지원하는 투자로 정의하였다. 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중개기관과 서울시는 지

속가능한 사회로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임팩트에 대해 장기적 안목과 투자로 함께 성

장하는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

캐나다 퀘백의 RISQ

캐나다 퀘백의 퀘백사회적경제투자네트워크(riSQ)는 20년 간 400여 개 작은 사회적기업에 투자했는데, 일반적

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존율은 20%인 반면, 이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90%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금의 특징은 투자자본의 ‘수익률 극대화’라는 목표보다 ‘시장수익률 이하의 배당’과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혼합된 가치창출에 집중하는 ‘사회투자자본’이라는 점과 무담보 장기대출의 ‘인내자본’이라는 

것이다. 이 기금은 상환기간이 무려 15년인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커뮤니티 관계를 맺는 

경우 어려움이 있어도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활성화되려면   

운영기관 안정화·민관 공동책임제 도입해야   

 

서울시, 국내 최초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으려면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

에서도 금융지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 실질적인 날개를 

달아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같은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8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가치연대

기금 설립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보증 지원, 투자펀드 확대, 사회적

금융협의회 출범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정부보다 앞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 곳이 바로 서울시

다.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857건, 1,4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였다.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시중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장기 저리 융자

를 지원하고,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를 지속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서울시는 지자체 최

초 임팩트 투자펀드 운영을 통한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회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경

제 기업 재정에 숨통을 틔워줬던 사회적금융 생태계도 최근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회투자기금 등 서울

시의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6월 13

일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투·융자 사업 운용사로 역할을 해온 전문기관들과 함께 ‘서울 사회적경제 기

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재단법인 밴드 하정은 이사장, 신나는조합 최솔비 사회적금

융팀장, 한국사회투자 이경일 복합금융팀 매니저, 한국사회혁신금융 변시연 기금운용팀장과 서울시사

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및 투·융자 확대 방안과 서울시 사

회투자기금 운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리스크 높은 투·융자 사업, 운용사 부담 너무 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개 기관은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의 투·융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리스크’로 꼽았다. 변시연 한국사회혁신금융 팀장은 “아무래도 일

반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 상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환 리스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나 서민금융진흥

원 등에서는 해당 지원기금의 담보 설정이 어렵다. 이러한 부분도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한국사회투자 

이경일 매니저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을 시 미상환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기에 수행사업에 어려움이 있

다”고 호소했다.  

더욱 큰 문제는 미상환 기업이 늘고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운용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자율만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현실에서 채권 손실에 대한 부

담까지 운용사들이 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코로나-19 이

후 매출 하락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용사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민간지원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대위

변제 발생 시 100% 민간지원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최솔비 신나는조합 팀장은 “대표자 사망, 

파산 등과 같이 부득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때는 운용사도 사전에 조정이 어려운데, 그런 리스크

까지 민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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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확보·민관 공동책임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참여자들은 운용사가 일부 책임을 지더라도 재원처에서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는 

안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은 재단법인밴드 이사장은 “재대출 결손에 대한 공동책임을 재

원처가 지거나, 기대출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사업을 운용사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성되는 지역기금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이 책

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운용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투·융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지려면 운용사의 안

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솔비 신나는조합 팀장은 “현재 융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

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운영비를 통해 운영의 안정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운용사의 안정화가 결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서울 사회적금융 생태계, 민관 협력으로 질적 도약해야    

서울시는 2012년에 조례를 만들고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0년 차에 접

어든 사회투자기금은 다른 곳보다 융자 한도가 크고 낮은 이자율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

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사회적경제가 규모있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 사회투자기금 등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의 투·융자 사업도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기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통합하여, 기존 수행기

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기금을 재융자하는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방식

으로 전환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기금 집행의 축소와 민간 주체들 간의 협력이 퇴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 서울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날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보조금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공공의 역할로는 제도적 기반 재확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지원, 사회적경제 종사자 육성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기관의 (가)사회적경제기

금 조성, 민간 차원의 자조기금 조성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성장은 민간, 공공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을 때 성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투자기금이 현재 봉착한 어

려움 또한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헤쳐 나가길 바란다. 

글.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서  
사회투자기금이 갖는 의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은 사회투자를 목적으로 조성(2012년)한 지방정부 

최초의 기금이다. 사회투자란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일하는 회사

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투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

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 비영리단체 등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사회적금융 정책을 도입(2018년)하기 훨씬 이전부

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도모해온 것이다.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시장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은 ‘신

용’을 매개로 움직인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점

수가 낮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나아가 일정 점수 이하는 금융을 활용할 기회가 아예 박탈

되는데, 이런 현상을 금융 결핍(financial lack)이라고 부른다. 사회적금융은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한 금융시스템 및 질서라 할 수 있다. 

영국이 사회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미국이 낙후된 

지역에도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대형 은행들의 지역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시장 실패에 

따른 금융 공백을 메우는 데 앞장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이 결핍을 메우는 일

에 매우 소극적이다. 금융 회사가 공백을 해소하기는커녕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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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하는’ 질서 속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해도 이를 자연법칙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정부가 이 흐름을 방치하는 건 직무 유기로 봐야 한다. 금

융은 공원이나 고속도로처럼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편익을 누려야 하는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이기 때문이다. 금융은 사회와 환경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사회 구성원들

의 삶을 돕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있는’ 사람의 돈을 불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없는’ 사람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의 본령이다. 

시장 금융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개인 및 조직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바라보고 빗장을 걸어두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

을까? 금전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누군가가 나서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그 대표적 공급자가 정부다.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 곧 정부의 일이므로 이는 당연한 책임

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 지원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금융을 실행한 

서울시 사투기금의 역사적 의의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제도적 지원 없

이도 혁신적인 사회투자 정책을 펼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

력이 있고 단체장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해 사

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정부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 구조

서울시

사회투자

기금

민간

중개기관

펀드 운용사

투자조합

융자

출자

상환

배분

재융자

투자

상환

회수

사∙경 조직 

사회목적투자

사∙경 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 사회주택 융자

• 민간 자산클러스터 융자

•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실제로 사투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주택, 고용 취약 노동자, 민간 자산 클러스터 

등 4개 영역에 걸쳐 융자 사업을 진행하여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857건에 약 

1,46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시 기금과 민간의 매칭 금액을 합한 수치다. 공공과 민간 

자금의 매칭 비율은 약 70:30 수준이다. 통상적인 매칭 사업 비율(50:50)보다 공공 분담

률이 훨씬 높다. 사업 참여자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융자 이외 투자 사업을 병행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투자조합을 만들어 시가 출자한 후,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프로젝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이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정되며, 투자 기간은 총 

8년이다. 융자보다 투자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별도의 트랙을 만든 것으로, 지방

정부가 기금을 재원으로 투자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지방기금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지방기금법)하에서, 투자를 실행하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공적기금의 경직된 구조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으로 인해 제약

이 많기 때문이다. 경로 의존이란 과거에 형성된 제도와 규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말

한다. 대표적으로 ‘원금 회수’ 기준을 들 수 있다. 지방기금은 연구개발(R&D) 기금처럼 

회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 융자기금처럼 원금상환을 전제로 운용할 수도 

있다. 

사투기금은 후자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사투기금의 융자는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

어지는 재대출(re-lending) 방식이고,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회수 위험이 큰 집단이다. 따

라서 만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업의 원금상환이 지연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

하면, 중개기관이 책임을 떠맡게 된다.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지원 대상

자 선별 기준을 높이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중개기관이 손실을 줄이려면 진입장벽을 높여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대상을 ‘선별’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곳만 지원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사투기금을 만든 목적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개인·단체·기업을 돕기 위함인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몇몇 중개기관은 기금 융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융자 사업 설계 시, 중개기관에 위험을 넘기는 대신 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손

실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 훨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지 않았을

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사투기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지방기금

이 가진 한계라고 봐야 한다. 사회투자를 촉진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만으

로 사회적금융을 실행하기란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생태계는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요는 넘치지만 공

급은 현저히 부족하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시장

(market)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수요자’란 담보 부족,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제도

권 금융으로부터 필요한 돈을 공급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공

급자’란 채무불이행 위험을 안고,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을 뜻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기관

(intermediary)은 꼭 필요한 존재다. 빈곤계층의 자립을 돕고(포용 금융), 자조 자립의 공

동체를 건설하며(호혜 금융), 혁신기업에 투자하고(임팩트 금융),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지역 금융) 전문기관이 많이 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투기금은 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뜻깊은 실험이 진화·발

전해 전국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in
t

r
o

116 117

일상에서  
열매 맺다

경제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제는 성장에만 집중하여 숫자의 모습으로

만 우리 삶에 존재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의 기본 정의 아래 구성원 

간의 상호 호혜와 신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사람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시도이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관계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함

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우

리의 삶을 1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좌담 시민,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등장

시민체감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기고 ‘시민경제’로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해체·재구성

홍보확산 사회적경제 홍보와 확산

연구  사회적경제 연구 사업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개발과 측정

기고 현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회적경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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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의 등장

일시  

2023. 8. 31.(목) 15:00~17:00

참석자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 

(좌장)

구명숙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이사 

안아름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무국장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좌담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

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막상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 사회

적경제를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고 양적 확충에 치중한 결

과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

감되는 서울’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2.0(2019~2022)’을 

발표하고, 공공지원이나 기업 중심의 생태계 지원을 넘어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정책 전환을 꾀했다. 시민의 일상 속 문

제를 협동과 호혜, 연대와 같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가

는 시민 체감형 사업의 확대가 그것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려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현

장, 학계 전문가에게 사회적경제가 이웃의 경제로 지속가능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홍진주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

다. 현재 일-복지-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마포구고용복지지

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구요, 10년 전 마포구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부터 시작해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함

께 했고, 현재 마포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오신분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명숙   저는 관악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지

냈고,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과 관악정다운의료복

지사회적협동조합, (사)관악뿌리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같이살림 프로젝트 준비과정부터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며 프로

젝트 협력파트너로 함께 하였고, 2018년 시범사업, 1차년 2019

년과 2차년도인 2020년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유한나   현재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사회혁신

경영대학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영 전공에서 사회적가치와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등을 강의하고 있어요. 

센터의 각종 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신진연구단에서 

3년을 함께 연구했어요. 사회적경제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현장의 이슈를 발굴해 연구하는 데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안아름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무국장 안아름입니

다. 함께강동은 강동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풀뿌리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활동가들이 지역공동

체 활성화를 위해 만든 협의체에요. 강동지역의 대표적인 사회

적경제 지역 네트워크법인이기도 해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

체 센터 위·수탁을 비롯해 조합원이 협업할 수 있는 공모 용역

사업을 진행해왔어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는 공동주

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주민기술학교와 같은 사회적경제 시민

참여 사업을 지역에서 매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120 121

일
상

에
서

 열
매

 맺
다

시민 체감형 사업,  

사회적경제·시민 함께 성장하는 계기 

홍진주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시민들의 삶과 지

역을 변화시키는데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부적 성찰과 외부적 질문이 많았죠. 저는 ‘기업’으로만 사회

적경제가 인식되어왔던 게 안타까웠던 터라, 시민 중심의 사회

적경제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반가웠어요.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 방식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기도 하니까요. 

처음 정책이 변하고 현장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자치구 센터들

도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구명숙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 후 서울시와 자치구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공

감을 넘어 참여가 늘고, 시민의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

로 해결하는 것과 공동체의 생활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하

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데 공

감했어요.    

그러한 고민이 모여 서울시 시민체감형 정책사업이 탄생했

죠. 그 출발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예요.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지원조직, 시민, 입주민협의회,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자

기 사업모델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경험이 되

었고, 시민들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죠. 다만, 3단계 사업에 있어 마지막 성과로 참여주민들

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로 

평가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공동

주택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며 소비자로서 주민들은 자신

의 소비영역에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경험

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흘

러가고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

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의 수준은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 참여의 수준은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명숙

안아름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강동에서도 진행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은 기록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결합해 

아파트 역사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었어요. 주민들에게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등 시민참

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 기업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하고, 로컬랩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 외 강동구 주민으로서 주민기술학교는 수강생으로 참여했

는데, 보건소나 평생교육관 등 기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

업과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수업 사이에 큰 차별성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서두에 수업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기

업이 추구하는 가치,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이 있으면 또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홍진주   마포구에서는 주민기술학교 인기가 폭발적이었어

요. 주민 생활에 밀접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

민기술학교의 컨셉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주민 스스로 

배워서 채워가는 기회를 제공한다’인데, 내가 하는 활동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창업으로 연결되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구명숙   동의해요.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한정된 주제, 아파

트 단지라는 한계로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한발 더 나아간 

필요나 비즈니스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사업기간 안에 보유하

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가 어려웠어요. 반면 주민

기술학교는 일자리로 연결되거나 창업 욕구를 가지고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넓은 범주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근한 사업이라 가치와 실리, 두 가지 포인트

를 모두 살릴 수 있었어요. 

홍진주   시민 체감형 또 다른 사업 중 하나가 ‘우리동네 나

눔반장’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공백이 발생

하면서 돌봄SOS센터 내 일상 편의 서비스(식사, 이동지원 등)

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해보자는 결의 속에서 시작한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 사업이죠. 강동구도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안아름   강동구에서는 협동조합 두 곳이 식사 지원 서비스

를 다른 협동조합 두 곳이 주거 지원 서비스를 함께 했는데요. 

단순히 주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돌봄의 주체’라는 생각으

로 접근하게 되면서 스스로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더욱 공익성

을 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경제시스

템에서는 동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업끼리 

관계할 기회를 가지면서 레시피를 공유하고 배송을 대신해주

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공익적인 서로의 행보를 응원하는 

등 보완, 협업, 지지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안에서 상생하는 방

법을 꾀해보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홍진주   센터와 서울시의 지원은 끝났지만, 이 지원이 마중

물이 되어 마포구도 4년째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을 진행 중

이에요. 그 중에서도 일상 편의 서비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같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걸 계기로 사업

자연대조직도 만들었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돌

봄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성

을 고민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시민 체감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역의 활동가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시민의 사회적경제 주체화’가 
아닐까 해요. 
안아름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122 123

일
상

에
서

 열
매

 맺
다

셨던 배달 기사님들, 사회적경제 기업들, 이 사업을 통해서 협

동해서 위기를 해결해보고, 돌봄 도시락을 제공하게 된 전통시

장 상인분들 등 이러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적

극적인 지역의 활동가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시민의 사회적

경제 주체화’가 아닐까 해요. 사회문제를 직접 참여해 함께 논

의하고 실천해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기도 하

고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 체감형 사업은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문제를 주민들

이 사회적경제와 협력해 풀어가는 3년 연속 프로젝트

로, 사업 첫해인 2019년에는 11개 자치구 22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주민기술학교, 우리동네 나눔반장,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가 내 

생활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

하며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노력을 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려면 
거창한 이론이나 구호보다 
사회적경제가 내 삶에 
밀접한 방식이라는 것을 
한 가지라도 느낄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유한나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도 기억에 남는데요. 코로나-19 초

기 사회적거리두기로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소상공

인들이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외

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강동구

와 마포구가 초기 참여했어요. 마포구의 경우 골목 소상공인들

의 협업을 지원하면서 실제 연남동 1인 여성 창업자들이 함께 

‘연남동 끝자락길’ 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하기

도 했죠. 강동구도 좋은 사례가 있지 않나요? 

안아름   강동구도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곳이 ‘시장이반

찬협동조합’이에요. 코로나-19로 힘들 때 전통시장 상인들이 

돌봄 도시락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협업을 

넘어서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모델이에요. 각자의 가게 운영을 

통한 수입 외에 도시락 수입까지 생기고, 시장에서 파는 재료

를 도시락에 활용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공공센터를 넘어서 병원, 교회 등 

일반인 대상으로도 도시락을 제공하고 온라인 정기 도시락, 반

찬 구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을 통해서 돌봄의 주체로 거듭나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하고  

참여 의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유한나   앞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직접 경험한 분들의 사례

를 들었다면, 저는 신진연구단에 속해 수행한 서울시민들의 사

회적경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경제 2.0 사업은 시민들이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사회

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일상 속에서 사회

적경제의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 향상과 효과적인 시민 그룹으로의 접근을 위해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수준이 진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연구를 하였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경제에 대

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인식과 사회적경제가 내 삶과 연

관되어 있고 도움이 된다는 가치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경제 참여 경험은 활동 경험, 소비 경험, 근무 경험으로 구분해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였어요. 서울시민 1,300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니, 신기하게도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한 번이라도 소비, 근

무, 활동 등 참여한 경험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활동 경험이나 소비 

경험을 가지고, 개념과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시민일수록 이후

에도 사회적경제를 더 알고자 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

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결과는 여성 집단에 대한 부분이예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참여 경험과 인식이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더 높았어요. 여성은 기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된 주체이자, 가정에서는 살림과 돌봄의 역할을 하며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는 대안경제를 고민하는 

주체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 사회적경제가 시민과 만나는 접점은 특정 기업에의 

소비뿐 아니라 활동, 교육, 봉사, 기부, 투자 등으로 다양한데 

지금까지는 다양한 접점에서의 만남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했어요. 즉, 시민은 단순히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한 소비자로, 

혹은 동원되어야 하는 자원봉사자로 객체화될 뿐, 민주사회의 

주체적인 동력으로서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강화

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주요 파트너로 인식되지 못하였죠. 다양

한 접점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부

분에 대한 전략적인 노력은 부족했어요. 사회적경제는 근본적

인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가로 

성장하고 이후 한 부문의 리더가 되거나 특정 조직의 창업가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욕구와 역량을 가진 시민과

의 접점을 관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려면 거창한 이

론이나 구호보다 사회적경제가 내 삶에 밀접한 방식이라는 것

을 한 가지라도 느낄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족 구

성원이 장애가 있다면 생산요소시장의 노동력 공급과 활용에 

대한 기존 방식을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한 방향으로 재조정하

는 대안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고, 내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면 

환경이나 음식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생산물시장에서 재

화의 생산과 판매, 소비에 대한 기존 방식을 환경적 영향을 고

려한 방향으로 재조정하게 될 텐데, 그런 시민들에게 강력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특성이 인식되고 사회적

경제 영역 내에서 같은 욕구를 가진 시민들과 결합한다면 시민 

체감도도 자연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대상 집단을 명확히 하고 

그 대상에 맞는 언어와 접근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구명숙   얘기를 들으며 한가지 현장 사례가 생각났어요. 우

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가치를 쉽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고

민하며 참여기업들이 고민하고 만들어 낸 것 중 같이살림 프로

젝트의 홍보 분야를 맡아 진행하던 ‘마을과 고양이’라는 기업

에서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웹

툰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해 관악구 민관협치사업으로 ‘가치 

있고 재미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를 

웹툰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었어요. 사회적경제를 이

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교육이나 정책적인 홍보만 있는 게 아

니라 작가들의 작품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고 느낀 과정이었죠. 

생활에 밀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경제활동 방식이나 과정들이 곧 사회적경제 방식에 대

한 공동의 경험이자, 시민 체감형 사업이지 않나 생각해요. 최

근 정책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가 달라졌다고 걱정

하지만, 이런 경험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요. 앞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듯, 단 한 번의 좋은 소비 경험이 그 다음 소비를 결정

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삶을 바꾸는 토대가 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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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을 바꾸는 참여경제,  

다양한 주체들의 힘 모여야 

홍진주   앞서 여러분들이 생활권에서의 사회적경제 참여 

의미에 대해 얘기해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주민들을 소비자로

만 보거나, 여러 과정을 뛰어넘어 창업하는 식이었다면, 지역

단위에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과정이 우리가 했던 주민

기술학교나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이라 생각해요. 향후 10년을 

어떻게 연결해야 풀뿌리로부터 생기는 시민 중심의 참여경제

가 만들어질까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

봤으면 합니다. 

안아름   사회적경제는 일종의 사고방식이자 생활양식이

에요. 자신의 문제, 사회문제의 해결을 ‘직접 참여해서 함께 해

결한다’는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바로 사회적경제 방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지금의 사회를 바꾸는 경제적 민

주주의 운동이기도 해요. 향후 10년, 시민의 사회적경제 주체

화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이런 광의의 가치로 재

인식하고,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알려야 해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의 가장 큰 사회적 기여는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점이에요. 일반복지와 사회적경

제 방식 지원의 차이는 ‘자긍심’, ‘자존감’을 준다는 거죠. 수혜

자를 넘어서 일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만들고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주면서요. 사회적경제의 의

의와 가치를 우리 스스로 다시 이해하고 알려 사회에 바른 입

지를 구축해가야 해요. 

다양한 시민과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넓게, 가까이, 매력적으로 접근하는 기재가 필요해요.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자립과 협동의 원리로 넓게 이해해

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사회공헌부서, 여러 소관의 지원사

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외 자원들과도 

활발하게 네트워킹하고 연계하면서 사업과 활동을 펼치는 융

통성이 필요해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자체의 경쟁력

을 높이는 지원,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요즘 감각에 맞게 마

케팅하는 역량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

는 사무실·공유 공간 지원, 바우처나 문화생활 지원, 지역 내 네

트워크·관계 자원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혁신적이고 민주적

인 사내문화 등 좋은 근무조건을 제공해서 좋은 인적자원이 유

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고민해야 해요. 더불어 사회적경

제를 한국 사회가 규정하는 협소한 이해, 일자리 정책으로서의 

이해를 넘어서 앞서 말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새로 규정

해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논의 테이블, 사회 이슈, 영역

별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공

유·참조·협업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논의 테이블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나   연구자로서 제언하면, 사회적경제가 진정으로 해

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제품과 서

비스에 녹여낸다면 또 다른 시민참여와 시민역량 강화로 이어

질 수 있어요. 또한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과 고객 관리가 아

니라 사회적 미션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시민과의 관계 형성으

로,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 운영관리와 인사관

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

는 차별적인 기업 운영 방식 등이 결국 해당 사회문제로 고객

을 끌어들이고 공감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동인이 되

거든요. 결국은 정체성과 진정성의 문제인 셈이죠. 

덧붙여서,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민들의 삶에 밀

접히 다가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기술 

노하우나 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책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

해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면

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및 이해관계자 집단과 신뢰와 존중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미션을 중심으로 내·

외부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사회적경제가 어느새 내 삶에 가까

이 다가와 있다는 걸 시민들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구명숙   사회적경제가 시민과 더 가까워지려면 지역사회

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선 교육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교

육이 유년시절부터 일상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해요. 정책 측

면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 가까이에 뿌리 내릴 수 있도

록 제도화 과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기반한 사회

적경제 기업도 시민들의 생활문제를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주체 중 일부라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우리 일상에 공존하는 경제조직이며, 소상

공인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좋은 생활경제를 만들어가는 주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이라

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체

들과 연대하고 포용하는 정책과 예산 집행도 필요합니다. 더불

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논의 테이블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경제 주체들

이 경영압박 등 현실 문제에 숨통이 트여야 해요. 

홍진주   저는 얘기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좋은 환경이 지

역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지역에서도 우리 스스로 활동의 구획

을 나누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해요. 특히 시민 체감형 사업

을 하는 지역기업들이 그 경계를 넓힐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요.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가치 있는 경제조직이라는 정

체성은 공고히 하되, 고객과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은 다양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광역과 부처를 넘나드는 협업과 사례

가 필요하겠죠.  

시민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은 지역이다. 지역사회로

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사회적경

제가 시민과 더 가까워지려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해

야 할까? 우리는 앞선 좌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해법이 제시되었지만 그중에서

도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사회적경제 주체들로부터의 

변화다.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정체성은 더 선명

해지되,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

이 전문가들의 직언이다.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연대

와 협력의 방식이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질서

로 자리 잡고 문화로 전파되는 상상을 하며, 향후 10년 

후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되

지 않는 그날을 꿈꿔 본다.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가치 있는 경제조직이라는 
정체성은 공고히 하되, 
고객과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은 
다양하게 세워야 합니다. 
홍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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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생활 속 사회적경제 온도 1도 높이기

서울시는 2012년 4월 사회적경제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기업 성장지원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생태

계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고,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며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기획과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앞장서며 명실상부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과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

한 공공구매 시장과 민간시장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는 8년간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서울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2013~2019)이 일궈온 변화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PALn 2.0 발표자료)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서울 시민들에게 사회적경

제 인지도와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

람들만 아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사

회적경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체감도가 낮았다. 2013년 이후 서울 시민사회의 역량이 향상되고 응집

력이 강해지면서 시민이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배분의 주체로 참여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1.0 계

획이 일궈 온 변화와 사업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핵심 추진과

제로 세우고, 공동주택, 지역돌봄, 주민기술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권에서 시

민참여로 생산과 배분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하였다. 

•  소셜벤처 육성 

민관협력사업 실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용인원

1만명

고용인원

2.8만명
총매출액

7천억 원

총매출액

3조2천억 원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출범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

협동조합

지원센터 개소

●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  아시아 최초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적경제

위원회 출범

●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실시

• 사회투자기금 설치 조례 제정

•  공정무역도시, 서울추진  

선언문 발표

•  GSEF 창립총회  

개최(서울) 및  

사회적경제국제협의체  

설립

* 협동조합 3,284개, 사회적기업 620개, 

자활기업 145개, 마을기업 97개

기업수

882개

사회적경제 기업수

(2019년 2월 기준) 

4,505개
5배 증가

시민체감형 사업1.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주택 계획을 펼쳐왔으며, 

공동주택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활성화 지

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 갈등 해결과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

성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 중앙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관련한 정책지원의 증가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건물·시설물의 안전, 관리비 절감에 대한 솔루션 제시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자치기구 구성이 확

대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이 시행되었다.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의 활발

한 공급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갖게 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많은 가구가 집약적으

로 모여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생활에 따른 다양한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공동주택 관리, 육아 지원, 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거주자에 따른 주거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주거서비스의 질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구매와 생활의 질과도 직결되어있어 이에 주거서비스는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다뤄지기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확보하는 게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생산-소비-분배의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연차별 사업 추진 개요

1년차 2년차 3년차

목표 •  SE소비공동체 형성 •  SE경제공동체 형성 •  선순환 체계 구축

주요내용 •  아파트 필요서비스 발굴

•  아파트 특화서비스 설계

•  다양한 소비모임 형성

•  구매 상품∙서비스 확대

•  자치구 SE기업 연계

•  아파트형 마을기업 설립

•  추가 복합 서비스 개발

•  골목 상권 참여 연계

•  아파트 마을기업 활성화

주요서비스

(예)

•   우선수요 및 공간 기반  

서비스

    – 주민건강서비스(헬스케어)

    – 아이돌봄서비스

    – 먹거리(조식∙석식∙도시락)

•   1년차 서비스 +  

개별가정 및 생활재 서비스

    – 노인돌봄 서비스

    – 청소∙가사 서비스

    –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 

•   1∙2년차 서비스 +  

단지 통합 및 복합 서비스

    – 아파트 장터

    –  공용공간 시설관리 

(청소, 조경, 경비 등)

기대효과 •  생활 불편요소 해결

•  사회적경제 인지도 증가

•  사회적경제 소비 확대

•  단지 내 주민 일자리 창출

•  골목경제 활성화

•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착

시민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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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형 사업2. 주민기술학교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며 주민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주민 참여

와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서울시는 돌봄사회로 전환에 있어 지역주

민의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와 수

익을 창출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의 창출을 위해 주민기술

학교를 설립하여 지역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민기술학교는 주민 거주 지역에서

의 다양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사회적비용 발생을 낮추

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공모로 진행했으며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총 4개 자

치구를 선정하여 주거관리 분야(집수리교육), 일상편의서비스 분야(지역돌봄 전문가 양성)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2020년 21개 자치구를 선정하면서 3단계 추진과정에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을 종

료하였다. 지역을 연계한 현장형 교육 및 실습을 병행하는 주민기술학교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관리기업의 모델을 창출해가는 

것으로 지역단위 공공서비스와 지역 일자리사업 등 공공·민간 서비스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주민조직

의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자립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주민기술학교 단계별 추진 내용

1단계

주민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

2단계

지역관리기업 설립·운영 지원 
▶

3단계

지역관리기업 통합본부 운영 

•  주민수요에 의한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  

마-학 현장형 교육 실행

•  주민학교 졸업생이 지역관리

기업(협동조합) 설립

•  지역 공공서비스를 지역관리

기업에 위탁 지원 

•  각 지역관리기업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연구 및 기획

•  주민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시민체감형 사업3. 우리동네 나눔반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 등 사회보험 지출에 따른 복지재정 부

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의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은 개인의 욕구와 개별화된 특징을 반영하며 존

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격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돌봄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족이나 시설 중심

의 돌봄이 아닌 지역사회 내 관계와 자원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10월,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7월부터 5개 시범사업 지역(강

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동네 나눔반장 동 단위 실무 프로세스

돌봄SOS센터

나눔반장 사업단

주민

구청

돌봄 매니저 &

간호사

총괄코디기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업종 사회적경제기업

사례관리 

시스템

• 법정 차상위

• 국민기초수급자

• 일반주민

지원

협력

보고

⑥ 입력⑥ 보고

② 의뢰

② 의뢰 ⑤ 지급
④ 보고

⑤ 자부담 지불

③ 서비스 제공

⑦ 입력

① 신청

① 신청

이에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돌봄SOS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과 서비스 제공에 사

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을 운영하였다. 동

행, 주거, 식사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공급력이 확인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상서

비스 공급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센터는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위원

회를 운영하였고, 매년 참여 자치구 확대(5개(′19) → 19개(′20) → 21개(′21))를 통해 자치구 기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돌봄SOS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

회 단위 돌봄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정책 간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1년 서울시복

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돌봄지원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은 돌봄SOS센

터 전체 서비스 의뢰 건수(52,998건)의 58.8%(31,133건)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도록 발굴·연계

하였으며, 3대 일상편의서비스(동행, 주거편의, 식사지원)의 경우 (2021. 12. 기준), 전체 40,083건 중 

76.5%(30,683건)를 제공하였다.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7745.html
https://blog.naver.com/sehub/22240512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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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기획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생활에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서울시가 사회적경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일반시민

고관여시민

일반시민

고관여시민

일반시민

고관여시민

일반시민

고관여시민

일반시민

고관여시민

67.0%

42.2%

59.6%

39.7%

80.0%

63.7%

60.0%

31.4%

52.6%

29.4%

돌봄SOS센터 서비스별 기관유형별 의뢰량(2021. 1. ~ 12.)

구분
총계 서비스 유형별 의뢰량 (건, %)

기관(개소) 의뢰량(건) 의뢰율(%)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합계 888 52,998 100.0 12,900(100%) 15(100%) 5,473(100%) 8,552(100%) 26,058(100%)

요양시설 2 3 0.0 0(0.0%) 3(20.0%) 0(0.0%) 0(0.0%) 0(0.0%)

장기요양시설 587 15,024 28.3 11,358(88.0%) 12(80.0%) 3,654(66.8%) 0(0.0%) 0(0.0%)

사회서비스원 39 1,194 2.3 877(6.8%) 0(0.0%) 307(5.6%) 10(0.1%) 0(0.0%)

이용시설 32 1,038 2.0 212(1.6%) 0(0.0%) 106(1.9%) 484(5.7%) 236(0.9%)

사회적경제 조직 123 20,551 38.8 311(2.4%) 0(0.0%) 1,010(18.5%) 3,385(39.6%) 15,845(60.8%)

자활센터 63 10,582 20.0 139(1.1%) 0(0.0%) 210(3.8%) 2,936(34.3%) 7,297(28.0%)

기타 42 4,606 8.7 3(0.0%) 0(0.0%) 186(3.4%) 1,737(20.3%) 2,680(10.3%)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돌봄지원팀)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서울시 소재 돌봄분야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경

제 돌봄 광역추진단에서는 광역추진위원회 및 5개 분과와 TF를 운영하여 ‘먹거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돌봄SOS센터 식사지원분야 사회적경제를 통한 ‘질 좋은 돌봄 서비스’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간 연계로 실무도움서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중장년층의 일자리 발굴을 지

원하는 ‘어르신돌봄지원단’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 18개 자치구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에 32명의 어르신이 배치되어 행정지원·배송·서비스 모니터

링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하며 돌봄 분야 중·장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시민체감형 사업은 서울의 시민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과의 연계로 생활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공급역량 강화와 지역 내 공동 생산 및 고용까지 매우 적극적인 경제 주체로 시민

이 등장하는 과정이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문제와 돌봄 

등 생활 및 주거 편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시장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지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 

생산과 자원 배분, 고용 증진까지 지역주민에게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 신뢰형성으로 지속가능한 기

업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사

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활동이 줄어 커뮤니티 형성과 신뢰 관계 구축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량적 성

과 창출의 압박으로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체감형 사업은 사회적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에

서 공동체 활동과 참여 주민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의 질 

개선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https://sehub.net/archives/2063463
https://sehub.net/archives/2063463
https://sehub.net/archives/2063463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132 133

일
상

에
서

 열
매

 맺
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주요 부처의 2024년 사회적경제 관

련 예산을 대폭 삭감 예고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올해 

2,022억 원에서 내년에는 786억 원으로 59%를 삭감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은 무려 91% 삭감하였다. 심지어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

벤처기업부는 전액 삭감하였다. 계속되는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경제 예산뿐 

아니라 국가 R&D 등 여러 영역의 예산을 삭감하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사이에

서도 이견(異見)이 있다.

사실 서울시는 이보다 더 일찍 예산과 관련한 진통을 경험하였다. 사회적경제 미디어인 

‘이로운넷’ 2021년 11월 25일 기사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은 전년 대

비 45.7% 삭감된 220억 원 편성이 되어 사회적경제 축소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야 어떻겠냐만 그간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자. 서울시 

사회적경제 1.0(2012~2018년)은 민관협치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자치구 지

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도모하였으며,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중심)

의 양적 확대와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으

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에 대한 성과와 비판도 존재하지만 서울시가 광

역 단위 사회적경제를 선도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편, 2019년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선포하고 5개년 액션플랜을 제시하였

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에서 시민중심

의 사회적경제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은 서울시민의 

일상문제와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시민 생활안전망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였다. 그 배경에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으며,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시민과 혁신주체의 증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자, 동시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시민중심의 정책 그

리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환 시기로 보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2.0의 정책방향은 생활권 단위 선순환 “사회

적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시민의 일상문제 해

결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와 재화의 이용을 사회적경제로 전환하여 지역공동

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관리기업 중심

으로 사회적경제의 시민참여를 촉진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일상성을 높이고 누구

나 참여하는 시민경제로의 사회적경제 전환이다. 즉,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과 

기초(자치구) 및 지역단위 전략사업을 연계한 협업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수요

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며, 정책사업으로 자치구 단위 “서울형 

생활관리기업”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 돌봄, 건강, 주거,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대 과제와 16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5대 과제는 시민체감

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이고 16

개 단위 사업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주

글.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

‘시민경제’로의  
‘ 사회적경제’ 개념의  
해체·재구성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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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 기업 육성, 연대·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민·관 거버

넌스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육성, 사

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시장 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시민 인식개선,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등이다.

2020년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확산 기초연구」에서 필자는 시민경제로

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생활문제) 기반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로 정의하였으며, 

시민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 살맛 나는 더 나은 공동체를 통해 공동선을 이뤄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영역(돌봄, 교육, 주거 등)의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화되어 시

장경제와 구분하여 사회적경제 제도권 내 조직 외에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등의 여러 주

체들을 포함해야 하고,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조직이나 활동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맹아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학술적 연구의 결과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

에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이라는 두루뭉술한 개념

제시로 ‘사회’만 강조되었고, 사회적경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으

로 인해 공동체 지향·연대·협력 등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마무리하자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사회적경제를 좌파 이념으로 프레임을 덧칠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사회적경제는 시민경제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

다. 시민주도성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중간지

원 조직의 창업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고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시민교육으

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방식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

한 프로젝트식 협업사업을 늘려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연스럽게 연대와 협력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경제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와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구조(생활 

속에 시민들이 필요와 관계를 채울 수 있는)로 전환하여 공동체의 일상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화 전략을 위해 지역순환경제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생활 속에 시민들이 

필요(needs)와 관계(relationship)를 채울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적 설계를 진행해 

공동생산과 소비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경제 사용으로 오는 혼란이나 경제활동 외 사회활동을 하는 조직과 사회적경

제 간의 기계적인 결합에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문제

에 대한 해결기제로,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로 시민주체를 강조한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를 통한 다양한 주체들

이 형성되는 것에는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생활문

제)을 기반으로 시민에 의한(by citizen), 시민을 위한(for citizen) 경제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한다.01  

01.  

“사회적경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로 재정립해야”(오마이뉴스, 오단이,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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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확산 사회적경제 홍보와 확산

더 넓고, 더 멀리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이후, 시정과 사회적경제 현장조직, 시민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정보와 자원이 모이는 허브가 되었다. 2013년 3월 ‘서울 사회적경제 포

털(https://sehub.net/)’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소식과 사회적경제 교육·행사, 일자리 등 지원사업 정

보를 교류하였고, 2023년 9월 말 기준, 월평균 방문자 수 10,522명, 월평균 페이지뷰 수 107,987회로 1

인 기준 1회 방문 시 10회 내외로 웹사이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센터는 포털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센터 사업 홍보 및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관련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포털에는 공유자원, 부문/업종별 기업정보, 교육 및 채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상시 업

데이트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소식과 정보, 사업성과 확산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사업

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기 뉴스레터 발송으로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관심자에게 정

보와 자원, 서울의 변화 사례 및 성과를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하여 사례와 콘

텐츠를 재확산함으로써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포털

2. 블로그
1 2

1. 페이스북

2. 인스타그램

3. 유튜브

1 2 3

서울 사회적경제 홍보채널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보와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센터는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관계자 및 고관심자를 대상으로 서울 사회적경제 정보제공, 사업 및 정책 교류 등을 하고 있다. 2013년

부터 2019년까지 307개 국내·외 기관의 5,439명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홍보하고 사례를 확산했다. 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미디어와 협약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및 활동의 수범사례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를 알림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서울 사회적경제 언론 협력 추진 내용

2022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 홍보 협력

2021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기획기사 <이것이 사회적경제다> 4회, 홍보협력

이로운넷 이로운넷 사회적경제 서울‘판’ 공동운영

2020 한겨레신문(주) 한겨레 서울& 기획보도

이로운넷 이로운넷 사회적경제 서울  ‘판’ 공동운영

2019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018 한겨레신문(주) 지면 연계 독자 대상 캠페인

JtBC(주) 서울시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제작(스팟영상 2종)

2017 한겨레신문(주) 사회적기업 10주년 공동 기획 3회 

2015 한겨레신문(주) 사회적경제 연속 기획 시리즈 3회

월간자치와협동 ‘월간 자치와 협동’ 연계 월간 전략 캠페인  7회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으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홍보 방식에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미디어를 활용함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새로운 인재 유입과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뉴미

디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민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홍보 채널과 방식, 대상들에 대

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다양화시켜 나갔다. 

http://sehub.net
http://blog.naver.com/sehub
https://www.youtube.com/@seoulsecenter
http://facebook.com/Seoulsehub
http://instagram.com/seoulsecenter
https://sehub.net/archives/category/alarm/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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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2019~202년)

2019 서울소셜이코노미살롱 ‘SE 살롱’

소통의 장인 살롱(salon)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편하게  

얘기 나누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는  

미디어 채널

사회적경제 해법 찾기 사.경.해

시민 대상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주거·일자리·재무관리 관련 사회적경제 해법 사례  

콘텐츠 제작 및 확산

2020 바이소셜×서울 SE 크리에이터

밀레니얼 세대 대상 크리에이터를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활동과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가치소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하루인턴

사회적경제 현장의 일터 체험 관찰 카메라와 스튜디오 토크가  

혼합된 예능 프로그램 운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참여 독려와 흥미 촉진

2021 사경해법사전

일상적 소재를 이용한 다큐멘터리와 웹드라마 형식의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선택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

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이슈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소비, 캠페인 활동과 나아가 실제 공

동 생산과 수익 창출 과정까지 다양한 참여로 층위를 나눌 수 있다. 다양한 참여의 층위 맞춤 홍보로 나

이, 성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유무를 넘어 이곳저곳에서 사회적경제를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트랜드와 정보로, 활동과 일자리로, 봉사와 캠페인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장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연구 사업

사회적경제 정책과 현장의 브릿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의성과 신뢰도를 제고하

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장 연구자를 발굴하여 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적경

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기 사회적경제 분야별 비즈니스모

델 개발 및 새로운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자원조사연구에서부터 시민체감형 전략사업과 같은 전략 개

발을 위한 정책과 전략기획연구,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 등 연구 사업 

추진을 통해 깊이 있는 현장의 이해와 밀착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3~2016년까지 현장제안 자율연구 공모를 운영하였다. 현장에 기반한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전략

사업 또는 비즈니스모델로 실현가능하도록 총 33건의 현장 연구를 지원하였다.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외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사회적경제 현장 사례 학습 및 정보교류를 위해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을 연간 

운영하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0회 콜로키움을 진행하였고,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국외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가 교류되고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혁신적인 해결방식으로 모색을 

위한 상호학습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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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공모 연구(2013~2016)   콜로키움 운영(2013~2019)

현장자율연구 외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 및 과제 도출, 시민공제조합,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 모델 연구, 도시재생지역 마을관리기업(CRC) 모델, 지역 돌봄모델 등 시민생활 

연계 정책과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활성화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2020

년부터는 다양한 학문 분야별로 구성된 신진연구단을 운영하며 연구과제의 발전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신진연구단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운영하고 이를 뉴스레터 또는 발간물로 제작하여 그 내용을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센터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현장성을 높여나갔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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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제 및 연구진

2020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적경제의 관계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문제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특징 및 추진방식 내 사회적경제와 협업 지점

최유진 강남대학교 교수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 등 현대 노동의 다양성과 사회적경제의 대응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및 현장 연구를 통한 ‘사회(the social)’ 담론 분석

이가람 사회학 박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원 특성과 그에 따른 자원 관리 방안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기업 사회공헌 방식의 동향과 사회적 가치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파트너

신수민 유한대학교 교수

아시아 국가의 사회연대경제 제도 지형 비교 및 정책적 발전 방향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소셜임팩트를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사회문제 접근 등 방법론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

2021 서울 사회적기업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미우라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역량 

신수민 유한대학교 교수 /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화

최유진 강남대학교 교수  /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지역사회 돌봄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 / 이가람 사회학박사

2022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임상헌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시기에 인·지정 제도가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진선 한남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 참여의도의 영향요인 규명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참여의사 간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이경미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소 전문연구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돌봄노동에 대한 태도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포스트코로나 사회적 자본으로서 아동돌봄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협동조합 성장 가능성

신수민  유한대학교 교수

※  센터 발간 자료와 기타 자료집은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sehub.net) 내  

‘아카이브-문서자료/홍보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개발과 측정

The value: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초기 사회적경제 연구의 방향은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의 모델 개발 

및 현장 수요조사 등으로 현장의 사업실행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밀착지원을 위한 주제별 연구를 중

심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이 추진되며 연구 사업은 기존의 기획연구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한 시민의 생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에 서울 사회적경제의 환경에 맞춰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가치평가 기초 체계를 수립하여 서울

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를 진단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2020년

과 2021년 두 차례 서울형 사회가치치표(S-SVI) 2.0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측정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구성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미션 실천 성과 영역 지역 협력 성과 영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사회적

미션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수행

협력연대

지역사회 

협력수준

사회적  

환원

참여적  

의사 결정

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역량강화

고용

성과

매출

성과

영업

성과

노동 

생산성

혁신 

노력도

미션기반 

기획활동

자원  

확보 활동

민주적

운영 활동

환경

친화적 활동

사회적 자산

확보 활동

윤리경영 

활동

사회적 성과

달성활동

지역협력 

활동

공동체  

성장 활동

지역  

네트워크

협력활동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2.0으로의 변화는 시민의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과 협력하고 시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생

산과 소비, 활동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뿌리내리는 것에 있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미션

수행과 달성에 대한 미션 실천 성과영역으로 8개 영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협

력활동과 네트워크,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활동, 지역네트워크 협력활동 3개 지역협력 성과영역으로 

구분되어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는 두 가지 측면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외부 자원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또한 가치지표의 중요한 지점이다. 몇 개의 지표만으로 

모든 성과와 개선된 현상을 보여줄 수는 없다. 즉, 매출이나 고용의 지표로만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

천하고 있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측정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서울형 사

회가치지표는 현재 개발과 현장 적용의 초기 단계이다.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지표가 되지 못할지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가치지표로서 활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간다면 수

면 아래에 있던 성과들을 보여주고, 표현하지 못하여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https://page.stibee.com/archives/73698
https://sehub.net/archives/2075548
https://sehub.net/archives/2084826
https://page.stibee.com/archives/73698
https://sehub.net/archives/2075548
https://sehub.net/archives/2084826
https://sehub.net/archives/category/archive/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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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소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 조교수 

현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회적경제 연구

센터, 10년간 380여 권 발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개소 10주년을 맞아 그간 센터에서 어떠한 

연구사업을 해 왔는지 정리해보고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시사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센터에서 3년간 근무한 ‘재직자’이자 이제는 ‘외부

자’로서 연구물을 정리하려니 다소 낯설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센터에서 출

간해 온 연구의 소중함을 다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센터에서 발간한 발간물은 380여 권으로 1년에 평균 38종

의 발간물을 쏟아냈다. 발간물 안에는 정책연구 보고서(26.0%)도 있지

만, 사업결과 보고서(34.0%), 전략보고서(16.0%), 교육자료(12.0%), 사

업 매뉴얼(5%)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소개되는 자료들이 함께 출

간되었다.[그림 1]

서울에서 처음 시도되는 많은 실험을 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서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지역특화사업

단에 대한 사업결과, 컨설팅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

업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결과보고서로 기록되어있다. 특히 다양한 국가

들의 기술 방식과 선진사례를 익힐 수 있도록 현장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적용 방식을 보고서로 남긴 해외연수 결과보고도 많이 있다. 그중에는 2015

안내서

5%

정책연구

26% 결과보고서

34%

교육

자료

12%
사업전략

16%

[그림 1] 2013~2022년 발간물 현황 

자료집 7%

기고

년에 한 의료협동조합이 다녀온 이탈리아 ‘카디아이’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보고서가 있다. 

이후 많은 돌봄제공 조직들은 사업 방향을 카디아이 사례를 적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다

양한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내 사회서비

스 제공의 선진국 사례로 소개된 이탈리아 카디아이를 센터는 이미 8년 전에 경험하고 서

울 각 지역에서 적용한 셈이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여러 방면에서 좋은 사례로 꼽히

는 것은 현장조직을 아낌없이 지원한 결과가 빛을 낸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2] 발간물 주제 모음

공공구매        14%

학교와 교육                         12%

주택문제     9%

돌봄 및 의료                         12%

소상공인                    10%

도시재생                5%

사회적금융, 공제               5%

시민사업                5%

안전한 먹거리  4%

에너지, 환경         3%

노동자       3%

문화예술   2%

법, 사상, 문화                5%

생태계형성     9%

가치측정   2%

또한 센터 발간물의 주제가 다양한 영역을 섭렵해 왔다는 점에서 놀랍다[그림2]. 지난 10년 

동안 발간된 보고서의 주제는 1)학교교육, 주택문제, 돌봄과 의료, 안전한 먹거리와 같은 

시민의 삶과 관련된 주제 2)공공구매,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금융, 사회적경제 생태계형

성,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같이 사회적경제가 조직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

게 만들어주는 주제 3)에너지와 환경, 노동자,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산업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것으로 크게 나눠진다. 이러한 주제들의 

보고서는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하도록 다양한 주

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확장된 논의가 가능하도록 포문을 열어주었다. 

교육·주택 등 생활문제 해결에 주력했던 초기 연구  

초반기(2013~2015년)에는 ‘교육’과 ‘주택’이 주제로 많이 다뤄졌다. 당시 사회적경제 운

영방식을 국내 정책으로 도입할 때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사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

대가 높았다. 그중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교육과 주택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

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센터에서는 경쟁과 서열

화가 만연한 교육현장에 협동조합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학교 현장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도록 기회를 주고 공론장을 열었다(학교협동조합 활성화방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144 145

일
상

에
서

 열
매

 맺
다

안연구, 2014). 이후로도 학교협동조합 매뉴얼 발간(2016), 학교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

회(2016) 등으로 이어갔다. 이처럼 많은 현장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학교 내 의사결정

자로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고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집값을 지불하고도 시민들은 왜 층간소음과 열악한 구

조에 시달려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했다. 이에 사회적경제는 건설사와 시행사는 상상도 

못 할 이익을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유에 대해 살피고 대안을 마련

하고자 했다(협력적 주거에 대한 사회적경제 사례연구, 2013;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빈

집 활용연구, 2014). 이후 공공성 증대를 위한 주택협동조합 소유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

구(2016), 지속가능한 품질연동형 사회주택임대료 산정체계연구(2018)로 이어가면서 서

울에서 가능한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나갔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사업모델로 

발전하면서 협동조합형으로 아파트를 짓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도시의 모습이 현실화

되었다(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발간물 많아 

중반기(2016~2019년)에는 협동화 사업, 규모화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발간물이 다수 보인다. 이러한 

주제의 특성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지만 선뜻 도전하기 힘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

록 기획한다는 점이다. 공정무역, 플랫폼 노동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등 여성, 장애인, 저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할 방안을 발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였다. 그 중 짚어보고 싶은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사업모델연구(2019)’이다. 대리운전자, 가사관리사, 퀵서비스 직군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들고 고용관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그전까지 

각 직군이 따로 접근하였다면, 해당 연구는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여 통합적

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하였다. 통합적 플랫폼으로의 논의는 각 직군의 상황을 개별적으

로 맞출 수 없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왔겠지만 이

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2년에는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직군으로 포함

되었다. 

이렇듯 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단독 사업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협업이나 연대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하는 모형을 지향했다. 협동조합간 

거래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013), 협동화 지원사업 성과(2016), 지역기반 생활서

비스 비즈니스 모델로서 시민프랜차이즈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2018) 등이 예이

다. 동종업종에서의 협업도 어려운데 이종 협업을 지원하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협업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규모가 비슷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같은 가치를 가진 조직들과 머리를 맞대어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혁신은 거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시도에

서 시작하여 큰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후기, 사회적경제 조직 성과를 드러내는 연구에 집중  

후반기(2020~2023년)에는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제작,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마

을기업 성과분석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를 드러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뿐 아

니라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방식을 발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서울형 사회가지치표를 만든 목적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

울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었다(서울형 사회가

치지표 개발 및 측정연구, 2020;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측정방법 고도화 연구, 2021). 이 

지표의 활용은 소비자의 윤리적 선택을 돕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이 모였던 자리도 의미 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높은 경영학, 사회적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젊

은 학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였다. 자신의 전공 

분야 외의 사람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영감을 얻고 새로운 연구, 활동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센터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포스트코로

나 시기를 사는 서울의 사회적경제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준 것에 감사하다. 

자율성·전문성 기반의 연구환경 마련, 새로운 화두 던지는 연구 필요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여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가 중간지원기관으

로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사업 형태는 연구, 기획, 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진행하되 자율성이 보장되니 일선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었고, 이에 사업들의 효용성도 높았다고 본다. 센터의 역할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펼칠 수 없었던 점이기도 하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듣고 즉

각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한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센터는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급

변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언제나 그랬듯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져야 

한다. 또한 산업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초 가치 확

산, 법률 개선, 데이터 구축을 토대로 안정적 산업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길 

바란다.  

끝으로 발간물의 결과를 아무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꾸준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카이브 작업이 유지되어 명실상부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맥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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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O

2022년 Un은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

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하였다. 사회적경제는 오래전부터 그러하였듯이, 사회의 이

면을 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견

인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서울 사회적경제는 향후 이러한 발전

이 가능하도록 기본 인프라를 만들고,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다양한 혁신사업

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해왔다. 그동안 몰두했던 일들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변화의 모멘텀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좌담 서울 사회적경제 함께 걸어갈 10년

기고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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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어갈 10년

일시

2023. 9. 12(화) 15:00~17:00

참석자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좌장) 

서인아 컨셔스웨어 대표 

서사라 지구자판기 대표 

윤은빈 위드위드아웃 대표

김지민 에이드런 대표 

좌담

지난 10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많은 굴곡을 거쳐 오늘에 이

르렀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

야 했기에 그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

력과 헌신, 그리고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사회

적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축소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한때 국정과제로 주

목받던 사회적경제 위상과 규모가 약화하였다. 내부적으로도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하락, 조직 내 세대 갈등, 협력 문화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위기

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며 다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 길에 지

난 10년의 성과를 이어 온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참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향후 10년을 서울 사

회적경제를 더 넓고, 더 큰 연대의 길로 안내할 청년 사회적기

업가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았다. 

박미현   향후 서울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사회적경제 젊

은 리더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10

년을 맞이한 서울 사회적경제가 향후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저는 터치포굿 대표이자 (사)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박미현입니다. 참여자분들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서사라   지구자판기는 리필스테이션의 접근성을 높이는 

리필 IOT 자판기로 행사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리필스테이션 매장에 관심이 커졌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

기에는 매장이 부족해 그런 불편함을 덜고 리필 문화를 살리자

는 뜻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인아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패션기업에서 일하며 버려지

는 의류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며 회

의감이 컸죠. 결국 퇴사 후 패션브랜드 ‘네이크스’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소셜엔터프러너십 MBA를 전공하며 브랜드 운영뿐

만 아니라 친환경 패션쇼,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최근에는 좀 더 

스케일업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소재 개발과 바이오 가죽 브랜드를 개발·판

매하는 ‘컨셔스웨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민   어릴 때부터 미술과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미술대

학 진학 후 양육시설에서 미술교육 봉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

을 지속해서 지원해주는 장기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

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오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한 게 ‘에이드런’이에요. 에이드런은 양육시설의 아이들에

게 미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

을 패턴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패션잡화, 리빙제품 등 디자인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디자인 브랜드에요.  

윤은빈   가게에서 샐러드를 구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샐러드윅스’를 운영하는 ‘위

드위드아웃’을 2021년 창업했어요. 사업 초기 생각보다 많은 

고객이 다회용기와 일회용기 중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걸 알았

어요. 다회용기를 더 많은 사람이 찾도록 해야겠다는 고민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다회용기 선택 비율

이 95%까지 늘었고, 반납률도 90% 이상이에요. 최근에는 대

학가 중심으로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 가게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해 매월 두 배씩 매출이 올랐어요. 식음료 부분의 다회용

기 전환도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 환경서비스 

확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150 151

일
상

에
서

 열
매

 맺
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박미현   앞서 기업 소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

에 뛰어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왜 사회

적경제에서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찾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사라   학창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의

료봉사자가 꿈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행사에서 사회문제 해결

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의료봉사자

는 한정된 대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회적기업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

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브랜딩, 마케팅 등의 수업을 듣고 지

원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리필스테이

션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소비자로서 ‘우리 집 앞에도 리필

스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구자판기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돈이 없어서 종이상자로 자판기를 만

들어 직접 자판기가 되기도 했어요. 직접 소비자를 만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체감하면서 가능성도 발

견할 수 있었어요. 이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멘토들

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지구자판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인아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회적경제라는 부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창업하게 되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사회 가치

를 높이는 일이 아니었다면 창업의 길을 가진 않았을 거에요. 

기존의 일 경험을 통해 체감한 고용 문제와 환경과 관련한 문

제를 해결해가면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김지민   저는 사실 사회적경제를 잘 몰랐어요. 대학생 때 

잘 모르고 창업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로 이어진 케이스죠. 사

업 초기에는 사회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고민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미술이라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위키서울 공모전,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단계별로 심화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사회적경제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불어 지금 이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죠.  

윤은빈   저는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평소 자본주의 사

회에서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기업 경

영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그래서 그 일을 알

게 된 학창 시절부터 사회적기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많

이 벌면 더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는 사회적기업 출신 최초의 유니콘이 되고 싶어요.     

고객들의 응원·함께하는 구성원이 

사회적경제 지속하게 하는 힘 

박미현   다들 기업을 시작하신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가 매

우 인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인 일, 현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회적경

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성과까지 내야 하는 부

담이 있기에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

을 듯한데, 그런데도 사회적경제를 지속하는 동기가 궁금해요. 

어떤 부분들이 사회적경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가

능하게 만드는 힘인지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윤은빈   함께하는 구성원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

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보면 힘이 나요. 정

말 사랑스러운 고객이 많은데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정성스럽게 자기 채널에 소개해주는 분도 계시고, 직접 우리에

게 메시지를 보내 주는 분도 계세요. 거창한 것보다 이렇게 소

소하지만 작은 것들로 오히려 동기부여를 얻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김지민   공감합니다. 저도 번 아웃이 왔을 때 이 일을,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사랑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무렵 고객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의 따뜻한 말과 응원을 받았어

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고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생

각하고 좌절했는데, 그런 응원을 받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브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부여에요. 그게 내가 이 일을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고요.  

서인아   저도 비슷한데, 제품을 출시하면 제일 먼저 구매해

주고 메일이나 DM으로 제품 후기나 기프티콘 등을 보내는 고

객들이 있어요. 또 한 고객은 원데이클레스에 참석하곤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죠. 그런 

고객들의 반응이 기업을 지속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요. 

서사라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

선 매출이나 고객 수 증가와 같은 정량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에 우리의 철학이 담겨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 성

장하는 걸 느껴요. 또한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 제 이야기를 듣

고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보면 

고맙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앞서 많은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지구자판기 사용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사회적경제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불어 지금 이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죠.  
김지민

가 늘고 그 사용자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 줄 때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편지와 쿠폰 등을 보내며 응원해주는 사용자들이 있

는데, 정말 많은 힘이 돼요. 

박미현   기업이 만들어가는 미션과 이를 이해하고 이용해

주는 고객,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며 대표님들은 동기부

여를 얻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

하고 있다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번에는 대표이

자 동료로서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나

가지는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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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빈   저희 회사에는 주로 동기부여가 된 분들이 오셔서 

제가 따로 동기부여를 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다만 개

인적인 생각을 얘기드리면, 대표만큼 직원들도 사회적경제 일

원이 되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가치를 중요시 해서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길

을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자아실현

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내가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서사라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나 복지 이런 것들이 중

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생활해보니 우리가 가진 가

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걸 알았죠. 저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환경 강사, 플로깅 전문가와 같이 이 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역량과 정체성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요. 그러면 그 역

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직원들도 더 노력하거든요.  

서인아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수평적이되 상대를 존중하

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나 

배경에 관심이 많아서 직원들과 자주 티타임을 가지며 면담지

를 작성하는데요. 직원들의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고 관심을 표

현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일을 위해 모였지만, 일상에서 많

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과 조직 안에서 서로 간의 관심을 가

지는 것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큰 목표보

다 작은 도전과제를 던지거나 다음 단계를 제안하면서 작지만 

확실한 성공의 경험을 가지도록 돕는 것도 동기부여 방법 중 

하나에요. 

김지민   우리 브랜드를 구성원 모두가 같이 이끄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지 워크숍이나 대

화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과정을 함께 만들면 구성원들이 느

끼는 성취감도 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아다’는 

걸 심어주는 게 우리 회사만의 동기부여 방법이에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외부 위기에도 사회적경제 영

역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시민(고객)들의 지지가 중요하

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은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면서

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더 단

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직원 개개

인이 조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아실현의 계기

를 마련해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기업 운영의 장애물   

박미현   앞서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기업에서

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네요. 한편 대표

님들의 경험을 저도 적용해봐야겠다는 생각도요. 10년 넘게 기

업을 경영하면서 기쁨도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

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 오신 대표님

들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경영하며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요소

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미현

윤은빈   사업 초기에는 스타트업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

았어요. 좋은 팀원의 이탈, 서비스 정체 등이 그런 어려움이죠. 

사회적경제이기에 겪는 어려움을 꼽으라면, 사회 가치를 우선

하여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도 더 들고 속도도 

느려진다는 점이에요.

김지민   저에게 어려움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미지인데

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이미지를 많

이 떠올려요. 그것도 맞지만 저는 ‘잘한다’는 말이 더 많아졌으

면 해요. ‘착하다’는 이미지의 한계와 소구포인트에서 ‘착함’의 

이미지만 강조되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도 브랜드를 각인시

키기가 어렵거든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사회적경제의 이

미지가 장애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그 단어에 

앞서 ‘잘한다, 재미있다’ 이런 단어들이 더 각인되었으면 좋겠

고, 그것이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요. 

서인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패션브랜드로 성장

하려다 보니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패셔너

블한 이미지와 상반되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

양한 이미지, 브랜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는 대체가

죽으로 상품을 제작하고,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반시장과 가격경쟁에서 친환경 자재 

단가를 맞추는 일도 저에게는 어려운 과제에요. 이런 부분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제품의 질

이 가진 의미가 가격으로 잘 책정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합니다.  

서사라   사회적경제에 입문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더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가치를 높이고 싶었어요. 최근 사회

적경제에 대한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기도 떨어지고 

안타까워요. 민간에서는 임팩트 투자가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는 예산을 줄이니 아이러니죠. 앞으로는 이런 장애물을 잘 극

복해서 사회적경제가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어 사회적경제

에 소속된 기업이라는 게 오히려 우위에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

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 더 넓고 멀리 함께 가기 

‘너, 내 동료가 돼라’ 

박미현   오늘 좌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일반 기

업과 비교해서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업을 잘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소속되면 재미있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

런 이미지가 생기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셨는데요. 공감되는 부

분이 많네요.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앞으로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인아   저는 학생들과 소셜프로젝트를 할 때, 근황 토크를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관심에 맞추어 다양하게 접

근해요. 사회적경제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딱딱한 개념보

다는 개인의 이슈와 연관해서 설명해주면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요. 주변에 사회적경제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 가치를 추구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면 좋겠

어요. 또한 같은 분야 기업들만 어울리지 말고, 다른 영역 주체

들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해졌으면 해요.  

사회적경제가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어 
사회적경제에 소속된 기업이라는 게 
오히려 우위에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서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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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라   다른 영역 간의 네트워크는 저도 동의해요. 저는 8

개 환경기업 대표들과 ‘지킬로드(지구는 지키는데 외로운 대표

들)’라는 네트워크 활동을 해요. 환경이라는 공통된 영역에 있

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는 일은 다 달라서 도움이 돼요. 사

회적경제가 가진 강점이 다양한 영역 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하

다는 것이기에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통합적으로 활동이 이루

어졌으면 해요. 그리고 소비자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대상

으로 한정 짓지 않고 ‘혁신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포지

셔닝 한다면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사회적경제에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

어요. 일반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지만,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활동들이라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회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그게 또 사회적경제가 가진 매력이기도 하고요.  

김지민   저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볼 때 ‘재밌다’는 이

미지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재미가 이 일을 시작한 이

유 중 하나였기에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일, 착한 일 보다는 재

미있게 일한다고 할 때 좋아요.

고객인터뷰 답변 중 하나가 ‘에이드런 제품은 제작 전 과정에 

사회 가치가 느껴져서 좋다’였어요. 고객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냐고 물으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술 수업 

때 아이들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대표의 가치관은 무엇

인지 등이라고 대답해요. 기업 경영의 전 과정에 스토리가 있

고 재미가 있다는 게 바로 사회적경제가 가진 강점이에요. 다

른 기업들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을 스토리로 담아 더 

많이 알려나가면 좋겠어요.    

윤은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 그런 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 영역이 재밌어 보이고 스스로

를 찾아가는 자아실현의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

회적경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경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기업임에도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거

에요.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사회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어렵지만, 어떻

게 하면 더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

러려면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를 넘나들며 다

양한 주체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박미현   사회적경제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까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막 알기 시작한 시민들, 또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경

제란 이런 것이다,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

면 이야기하면서 좌담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개인의 이슈와 
연관해서 설명해주면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요. 
서인아

서사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은 할 수 없는 고민을 이른 나이에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깊게 성장하고 있다는걸 느껴요. 바로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적인 요소죠. 다른 분들

도 저와 같이 사회적경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아실현

과 성장의 경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윤은빈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

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요. 이런 고민은 결국 ‘어떻게 일

할까’와 맞닿아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돼요. 사회적경제는 그걸 가장 선

두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이에요. 어떤 존재로, 사회와 세상

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일에 미래세대가 두려워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인아   개인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원대한 꿈을 가졌어

요. ‘그걸 이뤘느냐’하면 워낙 큰 목표라 온전히 이룬 건 아니지

만,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더 좋

은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학생들도 당장 창업을 

통해 큰 목표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걷

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나갔으면 해요. 

김지민   저는 무작정 사회적경제에 뛰어들라 말하기보다

는,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먼저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찾았을 때 그게 사회에 필요한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 더 삶의 재미를 찾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인 듯

해요.

박미현   오늘 네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된 시

간이었어요.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저는 오히려 말리는 입장

이었어요. 그동안은 하나의 유행처럼 창업을 독려하는 분위기

여서 떠밀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

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도전하길 

바라요. 사회적경제 지원이 축소된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는 생

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잘 정리해서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 먼저 필요하겠다 생각해봅니다.   

좌담 말미, 참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앞으로 알아 갈 

미래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하니, 사회적경제를 성장

의 기회, 서로 연결된 사회에서 연결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 좋아하는 일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이 되

는 곳이라 표현했다. 사회적경제를 소개하는 표현은 서

로 달랐지만,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

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 경제와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

는 과정은 힘들지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의

미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서울 사

회적경제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본다. 

스스로를 찾아가는 
자아실현의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회적경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윤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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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적합한 기후의 출연은 우연이었지만, 우리 생존에는 필연이다. 이제 인간이 기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이 우연이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인간의 신통함은 이 우연을 안다는 데 있고, 인간의 위대함은 이 우연을 다루는 데 

비로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쓴 『파란 하늘, 빨간 지구』에 나오는 문장이다. 인간이 경제활

동을 하면서 지구에 뿜어낸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1.1℃ 올렸다. 1.1℃ 상승한 지

구에서는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대형산불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기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위기,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인간의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을까? 

1.5℃ 마지노선 

2018년 IPCC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금 속도로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30년

경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1.5℃ 이내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안정화하려면 적어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인간이 지구의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80억 명에 달하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구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기고

지 않으려면 배출량이 제로가 되거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그 

양을 흡수 또는 상쇄해서 순배출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인간의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되는데, 탄소중립은 인간이 200년 

이상을 사용해온 석유, 석탄, 가스를 단 30년 이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15만 8,000명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총 60여기가 넘

는 석탄발전소가 있다. 총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 비중은 33.93%, 가스 28.09%, 원전 

27.8%, 태양광 4.8%, 풍력 0.56%(2022년)이다. 전력 중 화석에너지가 생산하는 비중은 

62%가 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

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는 총 몇 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까? 2023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50만 대가 넘는데, 이것은 인구 2명당 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

이다. 우리나라에는 1,225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부문은 산업에서 소비하는 전력까

지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앞에서 제시한 석탄

발전소, 자동차등록 대수, 산업단지 수는 상징적인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이것이 우

리의 현재 모습인데, 2050년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석탄발전소, 내연기관 차

량, 주유소 같은 화석연료 기반 시설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탄소

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적경제

 

이처럼 기후위기의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석유, 석탄, 가스를 태워서 작동하는 탄

소 경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로 작동하는 인간의 경제시스템에 있다. 현재의 경

제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는 다른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

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

반으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대안경제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생태

계보호와 생물다양성, 교육, 재난 대비, 돌봄, 건강과 의료, 예술과 놀이, 먹거리 등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순증 제로를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로 경제 규

모를 축소해야 하고, 상품과 인간의 이동 자체가 줄어야 하기에 지역 단위 생산과 소비가 

중요해진다. 국가 간의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해지면 수출주도 경제는 쇠퇴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수가 중요한데, 내수도 어떤 생산과 소비인지를 따져야 한다. 첫

째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 생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둘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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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인가, 셋째 기후재난에 대응해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안경제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폭염과 한파를 견디는 안전한 집, 편리

한 공공교통과 자전거 도로,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자원순환,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원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 

제로 건물로서 노후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일에 돈을 써야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

가스도 줄인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하고, 강과 숲을 가꾸고 생

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대

비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동네 친구와 이웃은 긴급할 때는 도움을, 평온할 때는 

행복감을 주며, 이들과 동네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다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좋을 

것이다.  

2050년의 에너지 미래와 에너지프로슈머 

2050년 탄소중립 사회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보자.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 되지 않기에 석유, 석탄, 가스가 하던 역할을 전기가 하게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농기계도 전동화되고, 디젤어선은 전기 어

선으로, 또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전기로 전환된다. 전력화는 전기수요를 끌

어올리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

고,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바람이 불어야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이 늘어나면 전

력망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장장치, 지능형전력망, 전기를 열이나 가스로 변환해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섹터 커플링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에너

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프로슈머로 역할하게 된다. 에너지프로소머들은 협

동조합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쇠나우 시민들은 1997년부터 전력망을 사들여 전기회사를 운

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쇠나우 전력회사(EWS)는 2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일 최

대 재생에너지 전력회사로 성장했다. 1987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Eltern für eine atomfreie Zukunft)’이 원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시작

한 일이 현재의 EWS로 발전하였다. ‘쇠나우 전력회사(EWS)’는 1997년 7월 1일 첫 전력 

공급으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249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21만 가구에 전력과 열을 공

급하는 독일 최대 재생에너지 회사가 되었다. EWS는 전기와 열 판매, 에너지 공급망 건

설과 운영,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분산형 발전소 계획·건설·운영 등 종합적인 에너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5억 유로(7068억 원)다. 

쇠나우 전력회사 같은 협동조합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독일 정부가 2000년 재생에너지

법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생산에 뛰어들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

도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터 전력

망 운영, 에너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시민참여와 정부 정책이 연결되어야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한국에

도 137개의 태양광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은 110개가 

넘었고 발전소 개수도 220여 개, 27메가 규모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척박하고 

심지어 배척받는 상황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해 모여있는 시민들이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도 협동조합의 힘에 달려있다. 

지속가능성을 향해 확장하는 사회적경제 

“이러다가 바다의 절반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것 같아.”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넘어 생산-소

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여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점점 자

연자원이 고갈하는 시기에 자원과 생산성을 최대화하려면 그만큼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

다. 이 이야기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2019년 출범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강 하천의 생태 복원, 강 문화 콘텐츠 발

굴, 에코투어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강 가꾸기,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계 조

사는 사회적경제에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2017년부터 제주 동백동산을 지키면

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흘곶 사회적협동조합도 주민공동체가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기후재난에 대비해 회복력을 갖춘 공동체를 만드는 역

할도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 외에도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재난에 함께 대응하는 학습과 훈

련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이미 우리 옆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넘지 않으면서도 인

간다운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회적경제를 구

성하며 살아갈지 지혜를 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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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온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갈곡리가족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동도시농부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강북자원순환네트워크

 강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거마도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전문인력양성사업단

 경의선숲길 마을정원사회

 계원예술대학교

 고독스테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간크크

 공감만세

 공공공간

 공공네트워크(oo은대학)

 공기핸드크래프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무점

 공영그래픽스튜디오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광주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nGo 시민재단사회적경제센터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광진담쟁이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괜찮아요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구르미㈜

 국악나루협동조합

 굿바이

 굿앤컴퍼니

 그래픽오션

 그린주의

 극단 날으는 자동차 

 글로와이드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금천구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단

 기업과사회경영연구소㈜

 꽃가람누리마을협동조합

ㄴ 나눔과미래

 나래주거재생협동조합

 나무를 심는 사람들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나비프로젝트

 너답뉴스

 네오누리콤

 노나논다

 노란들판

 노무법인 동인

 노무법인 의연

 노무법인 지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녹색친구들

 놀자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뉴그라운드

 늘장협의회

 니콜앤컴퍼니

ㄷ 다사리협동조합

 다솔교육문화예술협동조합

 다솜도시락

 다솜이재단

 다숲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대안프랜차이즈협동조합연합회

 대지를위한바느질

 더 셰프

 더디앤씨

 더브릿지

 더블베어스

 더사랑

 더이음 컬쳐허그

 더커먼즈

 데이터목수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봉구사회적기업협회

 도스토리연구소

 도시마을기업연구소

 도시마을협동조합

 도트 앤 포인트

 돌봄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동네목수

 동네발전소협동조합

 동네정미소

 (주)동대문마을기업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사회적경제협의회

 동락사회적협동조합

 동스토리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

 두꺼비하우징

 두두협동조합

 두리하나다울

 두리함께

 듣는연구소

 디벨롭어스㈜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디어라운드㈜

 디자인 두

 디자인교육개발원

 디지털구로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디크리에이티브

 딜리버리랩

 딴짓

ㄹ 라온사회적협동조합

 라온제나협동조합

 랩2050

 레드컴커뮤니케이션

 레이블소설

 로드스꼴라

협력 기관
 로컬디자인무브먼트

 롯데쇼핑㈜

 리드릭

 리베라빗

 리서치앤리서치

 리얼인사이트컨설팅㈜

ㅁ (사)마을

 마을과 사람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마을무지개

 마을에서크는아이들협동조합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만유인력

 말하는사람들

 맘이랜서

 먹스킹

 메타브랜딩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모미코

 모자란협동조합

 모티브하우스

 모해교육협동조합

 목화송이협동조합

 무궁무진스튜디오

 문턱없는세상협동조합

 문화예술오픈스쿨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문화유통협동조합

 물꼬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미디어협동조합와보숑

 미션잇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들레워커협동조합

ㅂ 바늘한땀협동조합

 바른참

 박피디와황배우

 반달컴퍼니

 방물단

 방앗간컴퍼니

 배러댄와플협동조합

 (주)백의민족

 밴드오브노들

 번역협동조합

 법률사무소 와이앤로

 법무법인 더함

 법무법인 동천

 베네핏

 (주)베지노믹스비건페스타

 벤틀스페이스

 벼리커뮤니케이션

 복지유니온

 볼런컬처

 부스터씨

 북서울신용협동조합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불이마을협동조합

 브이노마드

 비소사이어티㈜

 비영리it지원센터

 비타민컴

 비폭력평화물결마음의씨앗

 빅이슈코리아

ㅅ 사계절공정여행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점프

 사람마중

 사랑의자전거

 사이드캣

 사회비행자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동작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물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회적회계튜터 이든

 사회주택협회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혁신공간 데어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삶의출판협동조합

 삶터사회적협동조합

 삼각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삼화회계법인

 상상우리

 상생발전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생생농업유통 

 샤인임팩트

 샵플

 서감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서대문청년창업센터

 서린회계법인

 서울대학교

 서울디지털사회혁신추진위원회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소셜벤처허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시장협의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연구원

 서울자활기업협회

 서울지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청년대학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초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
울

특
별

시
 사

회
적

경
제

지
원

센
터

 10
주

년
 백

서
 

164 165

부
록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계무역문화원협동조합

 세눈컴퍼니

 세븐포인트원

 세상에없는세상

 세아회계법인

 세진플러스

 소셜메이트솜협동조합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

 소이플리협동조합

 솔뫼상생협동조합

 솔트카페

 (주)송지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수상한협동조합

 쉐어러스

 쉬모스랩

 슈필렌

 스마일팩트

 스컹크웍스스튜디오

 스타일공유

 스토리메이커

 스튜디오490협동조합

 스페이스함께

  스프레드아이(Spreadi Community interest 

Company)

 슬로워크

 시월이앤씨

 신나는조합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

 11번가(주)

 씨닷

 씨스톤컨설팅(주)

 씨앤드

 씨즈

 C.i.t.E.S.

ㅇ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아리알찬협동조합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주)아시안허브

 아이부키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임우드

 아트임팩트

 아하!열린교육센터

 안테나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약수동공가협동조합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니스트밀㈜

 어반비즈서울

 언니네텃밭 여성농인 협동조합

 언더독스

 업드림코리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덴스푸드

 에듀통협동조합

 SW복지재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에스엠협동조합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SW복지재단

 AUD사회적협동조합

 HB외식창업센터

 HBM사회적협동조합

 에피투스컨설팅

 에픽로그협동조합

 Ant's production

 엠에프씨컨설팅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여민복지협동조합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영화제작소눈

 예송미디어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옛고을협동조합

 오가니제이션요리

 오디오가이㈜

 오마이컴퍼니

 50플러스미래설계 사회적협동조합

 오엠인터랙티브

 오요리아시아

 오티비컴퍼티

 오피스메카㈜

 온동네협동조합

 온앤미

 와디즈㈜

 YMCA 서울아가야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우리마을미디어협동조합

 우리아이친환경㈜

 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월간자치와협동

 월메이드

 웹와치(주)

 웹케시(주)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주)위베이비

 위시루프컴퍼니

 위코노미㈜

 위쿡

 유쓰망고

 윤슬케어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돌봄이동지원단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그린

 이노소셜랩

 이대웨딩협회

 이로운넷

 이에스에이치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피쿱협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스케어코어

 인트윈

 119레오(주)

 일상예술창작센터

 일촌나눔하우징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임팩트스퀘어

 잇마플

ㅈ 자락당

 자리㈜

 자연미약선연구원

 작은몬드라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밴드

 재인컨설팅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적정마케팅연구소

 전국주거복지협동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종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중곡제일시장아리청정협동조합

 중구마방협동조합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기업네트워크

 GSEF사무국

 지혜의밭

ㅊ 착한엄마

 착한여행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청년일자리허브

 청년자립지원센터 브리지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몽땅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청소대안기업협의회

 청춘창업 창창

 청출어람

 추억을 파는 극장

 칠리펀트

ㅋ 카페티모르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커뮤니케이션 우디

 커뮤니티맵핑센터

 커피큐브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케이앤아츠

 케이오에이

 코야드

 쿠팡㈜

 쿠퍼실리테이션그룹

 쿠피협동조합

 쿱비즈협동조합

 쿱스프랜차이즈

 크린서비스청

 큰손부라더

ㅌ 타이드인스티튜트

 터치포굿

 테스트웍스

 투파더

 트래블러스맵

 트립티

 티알큐

 티앤비경영연구원협동조합

 티팟㈜

ㅍ 파란동그라미 사회적협동조합

 (주)팝업놀이터

 패셔놀로지 협동조합

 패션봉제아카데미

 (주)퍼센트

 퍼블릭그라운드

 퍼플레이어컴퍼니

 펀디쿱협동조합

 페어스페이스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퐁낭

 프래그랩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플레이플래닛

 필덤

ㅎ 하나세무회계컨설팅

 (사)하늘에

 하이사이클

 하토콘텐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감마센터

 한국갭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한국아이티연합협동조합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서울권역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임팩트투자진흥원

 한국자원순환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한국주거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VMD협동조합

 한누리

 한담테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신플러스케어

 한양종합방재㈜

 함께걸음의생협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일하는세상㈜

 함께일하는재단

 함께주택협동조합

 함께하는행복한돌봄

 핫팩컴퍼니

 해피브릿지협동조합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동행쿱협동조합

 행복iCt

 헬스브릿지

 협동조합 노느매기

 협동조합 롤링다이스

 협동조합 리쿱

 협동조합 성북신나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협동조합 은평청년정책연구소

 협동조합 이노밸류

 협동조합 이장

 협동조합 잼터

 협동조합 좋은이웃

 협동조합 푸마시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플랫폼카페이웃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획기획

 흐르는강물처럼

 희망나눔세상

 히든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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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종로구 종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3길 12 02-739-7008

중구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97 2층 070-8670-0039

용산구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 B106 02-318-5200

성동구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8층 02-2291-2323

광진구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70, 3층 02-461-9390

동대문구 동대문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8길 19 창업지원센터 A동 2층 02-969-9936

중랑구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02-433-0795/0789

성북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02-927-9501

강북구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7길 5, 3층 02-994-8283

도봉구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279-5 02-6952-6954

노원구 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02-933-7150

은평구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02-355-7913

마포구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2층 02-303-5284

양천구 양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1층 02-2643-1556

강서구 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02-2666-9845/9846

구로구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 4층 02-3666-9845

금천구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8길 23 금천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302호 070-4432-3792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내 우리은행 2층 070-5029-4693/4969

동작구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5 1층 02-820-9003, 9008

관악구 관악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51-1, 3층 02-6713-7500

서초구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9길 10 에피소드 서초 393 1층 02-6253-8868

강남구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8층 02-6956-2021

송파구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46 02-2043-1421

강동구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08 02-482-1367

기록하면 역사가 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오단이 공동대표

지난 10년의 기록이 
앞으로 10년을 밝게 비추는 
거울로 쓰이길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이준영 연구위원

백서가 멀리 보는 망원경이 되고 
다시 모일 좌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나는조합 문성환 상임이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커다란 발자국이 더 큰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길...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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